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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의 접경지역인 샤먼과 진먼(일명 소양안)
의 교류 상황을 통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현황과 진먼이 양
안의 화해‧평화의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양안의 교류에 관한 기존 연구는 보통 무역과 관광 같은 경제
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양안이 교류를 회복한 지 
거의 20 년 동안 어떻게 양안 관계의 정치적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지를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진먼의 특수한 정치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접근하
고자 한다. ‘정체성’이라는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 
본 연구는 대만의 민주화운동과 본토화운동（Taiwanization）에 따
라 부상된  ‘대만의식’을 통해 대만인의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살
펴보고  더 나아가 탈군사화 이후 진먼이 이 정치공동체에서의 지
위 딜레마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만의 ‘문화 독립’논술과 중
국의 ‘문화 통일’논술을 통해 통일과 독립의 논쟁 하에 정치화된 
문화논술이 진먼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평화 교류에 있어, 많은 연구처럼 본 연구도 ‘관광’을 
주요 영향 요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
는 양안의 문화관광에서 가장 대표적인 ‘뿌리찾기관광’과 ‘순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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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추가했고  ‘일반관광객’과 ‘종친조직’, 그리고 ‘종교 신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양안의 평화 교류에 시민사회의 역량의 영향
과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분석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채택했다. 진먼의 전쟁유산은 민감하고 특색 있는 관광상
품이기 때문에 양안관광객들이 진먼 전쟁유산의 보존과 재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진먼이 양안의 평화 교류에 역할과 
공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광은 확실히 평화적인 교류를 촉진
하는 효과가 있다. 2. 진먼의 경계와 전장 이미지는 여전히 양안 
관광객의 진먼 방문 요인이다. 3. 국민당군과 중공군이 치열한 상
륙전이 벌어졌던 구닝터우 지역은 양안관광객이 가장 방문하고 싶
은 곳이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이다. 4. 진
먼의 전쟁유산의 가장 큰 우세는 역사교육의 교재와 평화교육의 
장으로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진먼 전쟁유
산의 우세를 좀더 높이려면 발언권을 잃지 않는 전제에 중국 푸젠 
지역의 홍색관광과 결합하여 정치적 틀을 넘어선 냉전사 보존과 
전시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국 개혁개방 이후 제시한 ‘신동원·인동근(神同源,人同根)’
의 문화논술에 따르고 소양안의 ‘뿌리찾기관광’와 ‘순례관광’에 대
해 탐구했다. 특히 소양안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인 ‘종친
(宗親)’은 중국의 특유한 지역 사회의 조직이며, 양안 문화의 근원
을 연결하는 중요한 민간 조직이다. 본 연구는 진먼과 샤먼의 종
친조직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 종친 조직이 지역과 규모에 한계가 
있지만 교류의 깊이는 일반 관광객과 종교 신자와는 다르다는 것
을 발견했다. 혈연이 이어지며 종족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종친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사와 교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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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로 도와주는 마음에 든든한 소양안 종친 네트워크를 형성했
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비록 일반 관광객과 종교 신자의 수가 
더 방대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종친 조직의 
네트워크의 연결과 형성은 양안의 평화 교류의 지속가능성과 심화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양안의 접경지역과 옛 전장인 진먼도이 탈냉전 이후 
직면된 정치와 문화적 정체성의 딜레마에서 출발하여 양안의 ‘통
일’ 논쟁 하에 양안의 문화논술로부터 파생된 관광의 모델과 행위
를 통해 진먼이 자신의 정체성의 이중성을 이용하여 양안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내고 '평화의 섬'으로 전환된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남북한이 훗날의 교류에 중요한 본보
기와 방향을 제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융합에도 적극적인 공헌
이 있다고 본다.   
    
주제어: 중국, 대만, 양안 관계, 진먼도, 금문도, 샤먼,분단국가,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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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1절. 문제제기 
 
1985년에 발생한 8.23포격전으로 진먼도가 본격적으로 국제사
회에 의해 인식되었고 그 때부터 진먼의 양안 접경지역의 역할이 
점차 형성되었다. 그러나 학술계에서 본격적으로 진먼이라는 곳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 년대부터였고, 그 당시는 ‘불법소
삼통’시기였다. ‘불법소삼통’시기는  진먼도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1992년부터 샤먼과의 공식적인 소삼통을 실시하는 2001년 이 기
간동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대만 본섬의 민주화 운동
이 한창 진행되었고 본토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진먼도가 드디어 
군사통제와 전장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진먼도
의 딜레마가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했다.  
어떤 딜레마인가? 우선 지리적 위치를 보면, 진먼과 대만 본섬
의 거리가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반면에 중국의 샤먼도와는 
10km, 북쪽의 쟈위(角屿)도와의 거리는 1.8km 밖에 안 된다(그림
1-1). 이로인해 냉전시기에 미국은 장제스에게 언젠가 중국공산
당에 의해 점령당할지 모르는 이 작은 섬을 포기하라고 수없이 
제안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탈냉전 이후 대만 본섬인과 중국인들









그림 1- 1 진먼과 대만 본섬의 위치도 
 
 
또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1994 년에 대만의 민진당 인사
인 쓰 밍더(施明德)가 제시한 진마(金馬)철군론부터 말해야 한다. 
비록 훗날 민진당은 철군론에 대해 진먼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면서 중국에 호의를 표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
지만 진먼인들이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버림받았
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군대의 대량 주둔으로 현지의 경제
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게 지역을 발전하
려면 탈군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진먼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렇다면 왜 진먼인들이 아직도 분개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냉전으
로 인해 정치 공동체가 된 ‘대펑진마(台澎金馬)’는 중화민국의 국
호와 대륙을 역공한다는 구호 아래 진먼도는 냉전시기에 전력적 
위치가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국민당의 중심 사상인 삼민주의
를 실천하는 모범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냉전시기의 진먼도
는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전쟁의 상처를 지닌 영광의 땅이었다. 
또한 전쟁과 군사 통제로 인해 진먼의 많은 전통문화 활동이 제한
되었지만 군에서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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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종친 조직의 활동을 존중했다. 그래서 진먼은 중국 대륙보
다 더 전통적, 혹은 더 정통적인 종친과 종교의 의식 전통을 보존
하고 있다. 더구나 전쟁 시기에 섬 전체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오
가는 군인들을 제외하고 진먼의 전통 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진먼은 문화적 정체성에 있
어 자부심이 지니고 있었다. 이는 훗날 중국 대륙 사람들과 교류
할 때 보여진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대만 본섬의 본토화 운동과 대만 의식이 
대두되면서 중화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통일론과 독립론 모두 진먼의 위치를 곤혹습
럽게 만들었다. 일부 극단적인 독립파인사들는 ‘대만국(台灣國)’의 
영토가 진먼을 비롯한 중국 대륙과 가까이 있는 섬들을 포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만’의 완정성과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정당
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 섬들을 중국에 돌려주라고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측면이다. 1949 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
로 패퇴한 이후 중화민국의 관할 영토는 ‘대만성’과 일부의 푸젠
성(福建省, 진먼현과 롄장현 마주도 등 섬들), 그리고 남해에 있는 
동사(東沙)군도와 타이핑（太平）도만 남게 되었다. 국내의 접경지
역에 북한과 중복된 행정구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
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중복된 행정구역은 바로 '푸젠성 진먼현'과 '
푸젠성롄장현'이다. 따라서 진먼도와 마조도는 현재 중화민국(대만)
에 의해 실제적으로 관할되어 있지만 행정상 진먼의 명칭은 ‘중화







그림 1- 2 양안 중복된 행정구역 
 
 
  대만성정부나 푸젠성정부는 모두 존재와 실제 역할이 논란이 
되어 왔다. 1990 년대 말, 대만 본섬에서 적극적으로 ‘대만성정부’
를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왜냐하면 대만성정부는 대만이 중
국의 한 성(省)을 뜻하고, 또한 업무상 중앙정부와 자주 갈등을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대만 의식 고양에 따라 ‘대만성정부’
는 1998년부터 사실상 페지되었으며 2018년 실질적으로 모든 업
무를 폐지했다. 푸젠성정부는 2018 년 12 월 31 일 본격적으로 운
영이 중단되었지만 진먼인의 신분증에 여전히 ‘푸젠성진먼현’을 
표기하고 있다(그림 1-3)1. 이는 또한 양안 인민 물론이고 외국인
까지도 혼란스럼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 대륙사람으로 오해받아 대만 본섬 주민과 다른 서류를 요구
받은 진먼인과 마주인이 있다고 들었다. 1985 년 중국이  진먼현
                                                     
1 대만 본섬 주민들의 신분증의 출신지는 이미 ‘대만성’이라는 글자를 
없애었다. ‘타이페이시’나 ‘가오숑시 등 행정구의 명칭만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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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안저우(泉州)시에 추가해 중국대륙주민도 진먼현 호적을 신
청할 수 있게 한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림 1- 3 진먼인의 신분증 
 
 
진먼과 마주 열도는 냉전시기에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공
과 미국, 대만의 싸움장이 되어 양안 대치의 최전선이 되었다.  
섬 전체가 요새화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군사 동원되었다. 탈냉
전 이후, 현대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진먼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
성을 이미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진먼의 지정학적 문제는 
정체성 문제로 내화되었다. 정치적 정체성이든 문화적 정체성이든 
모두 양안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관건 중의 하나이자 진먼도
는 수시로 변화되어 있는 양안관계에서 다시 '유익한' 혹은 '유용
한' 지위를 창출할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자
신의 정체성의 딜레마를 이용해 양안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
는지가 현재 진먼도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2절. 선행연구 검토 
 
냉전시기의 진먼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국가의 차원
(national scale)에서 진먼의 전략적 지위를 많이 분석했다.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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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후 지역적 차원(local scale) 에서 진먼을 연구하는 열풍이 
일어났다. 초창기 진먼 연구는 현지의 향토사학작들에 의해 주도
되었기 때문에 주로 1 차자료 수집에 집중되었다. 이어서, 시기대
로 진먼도의 ‘교향-전지-평화의 섬’ 시대적인 역할의 변화를 통해  
진먼도가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향(僑鄉) 
1840~1949 년 기간 동안 진먼은 인구 유출이 심했던 교향 사
회이었다. 이동경로가 중국 대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시
기는 대만 본섬이 아직 일제시기여서 일본 당국이 대륙 민중들이 
대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대만 본섬으
로 이주해도 일본 통치자에 의해 억압당하고 노동일을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에서 ‘동진(東進)’하는 이민
이 많지 않았다（李国梁.2009; 邱淑如. 2016）. 중국에서 문화대혁
명으로 인해 화교연구가  외국·외국인과 관련되어서 민감한 작업
이라 여겨기기 때문에 중단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의 양과 
질이 대만에 비해 뒤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각 향진에서 출간하는 
교간(僑刊, 교향에 관한 소식을 실은 잡지)까지 출간이 중단되었
다（李国梁.2009; 邱淑如. 2016）.   1980 년대에 들어서야 화교사
와 화교문제에 관한 연구가 비로서 회복되었다. 1984 년 11 월 푸
젠사회과학원(福建社會科學院) ‘화교연구소(華僑研究所)’가 설립되
어 전에 교향으로 이름이 알려진 푸젠성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福
建省地方志编纂委员会.1992：270）. 하지만 중국이든 대만이든 학
술계에서 원래 중국 푸젠 남부 지역(이하 민남지역)의 교향 중이
었던 진먼도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드물다.  1949 년 이후, 양
안(중국과 대만)이 분단되어 진먼은 양안 전쟁의 최전방이 되기 
때문에 화교를 다루는 연구나 기재가 대부분 관방의 현지(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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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의 지방지)이었고 내용도 ‘챠오회(僑匯,화교들이 송금하는 돈
을 뜻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19 세기 이래 화교들의 
‘애향애국’ 이라는 경제 구원 역할을 계속 강조하는 것있다. 이는 
또한 냉전시기에 양안이 자신의 정통성을 선포하는 경쟁 항목 중
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1959 년에 출간된 ‘신진먼지(新金門志)’에
서 비록 1949년을 전후하여 진먼교포가 매년 고향으로 보낸 챠오
회 금액을 대충 강조하지만 1979 년의 ‘진먼현지(金門縣志)’에서 
해외에 있는 진먼교포의 인구수와 조직, 그리고 조국과 고향에 대
한 구체적인 공헌을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1949년 이전 지어진 진먼의 전통적 건축물들이 계엄령이 해제
된 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연구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즉 민남식의 전통벽돌건물과 문화 혼합성을 지닌 서양식 
건물(이하 양루)이다. 그리고 대만에서 진먼연구나 진먼학의 문을 
연 것은 건축 관련 학과에서 1990 년부터 제시해온 진먼전통건축
에 관한 학술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비록 아직도 계엄 상
태이었지만 대만 본섬의 계엄과 민주화운동의 분위기가 이미 진먼
과 같은 최전방 도서들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계엄령 해제에 
따라 대량으로 철군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발전 촉진과 인
프라 시설의 개선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되었다. 이는 
진먼의 경관공간(landscape space)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재구성(restructuring)할 것을 예시했다. 그리하여 진먼의 취락과 
건축, 그리고 토지개발에 관한 학술 논문이 우후죽순 같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전통건축의 보존에 관한 논문은 건축 공간의 복
구와 재건, 취락과의 상호작용 관계와 시대 변천에 따른 재결합을 
주제로 삼는 논문이 대부분이다（林明議 1990;江錦財 1992; 徐志仁
1994; 李楊勝 1996）. 다음으로, 진먼은 계엄령 해제와 탈군사화, 
그리고 관광화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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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지방정부와 군대, 국가공원, 그리고 민간조직 등이 어떻
게 진먼의 각종 공간과 경영권의 재분배나 재구성에 관한 연구이
다（吳培暉 1992; 林美桂 1992; 金以蕾 1994）. 마지막으로 유형의 
건축물을 둘러싼 취락 사회의 구조와 공간 조성의 사회적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이다(江柏煒 1994; 江柏煒 1999; 李錫祥. 1997; 
張宇彤.2001）. 특히 대만 학자 장 보웨이가 진먼의 건축과 취락, 
그리고 화교에 대해 가장 깊이 연구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는 건축 학과 출신의 배경으로 1999 년에 ‘양루:민월교향의 사회 
변천과 공간 조성(1840s-1960s)（"洋樓":閩粵僑鄉的社會變遷與空
間營造(1840s-1960s)）’이라는 제목으로 박사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에서 장 보웨이는  진먼교포가 보낸 송금으로 지어진 중국과 
서양 특색을 동시에 지닌 양루를 통해 20 세기 해외화교들의 가족
주의와 고향정체성, 그리고 애국민족주의를 분석했다. 이 연구들
이 진먼도 연구를 위해 민간사회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관방의 경직된 서술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문화자원의  보호 
의식이 막 부상되는 진먼학의 발전에도 좋은 시작이라고 본다. 
한편, 진먼의 향토사학자들이 1996 년부터 출간한 ‘금문학시
리즈(金門學叢刊)’는 계엄령 해제 이후 진먼은 대만본섬과 다른 
본토화과정을 보여준다. 즉 문화민족주의로 다시 중국대륙과 연결
시키면서 미묘한 양안관계에서 진먼도 자신의 독자성이 인식되는 
과정이다. 이 시리즈는 진먼 지역학의 열풍을 이끌었고 장기간 동
안 억업되고 사라진 지역적 논술을 다시 재현했기 때문에 학술 연
구의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었다(오준방 2015). 
 
(2) 전장 
1949 년～1992 년 43 년간 진먼은 고도의 군사통치 상태에 처해 
있었다. 계엄령 해제에 따라 진먼의 전쟁 유산이 관광자원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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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 전장관광에 관한 연구도 진먼 연구의 주축이 되었다. 전장(戰
場)의 문화 경관은 다른 경관과 달리 경관을 만드는 주체가 보통 
군인이다. 군인이 군사행동에 따라 원래 경관을 파괴해서 요새화
시켜다. 그래서 이런 경관은 완전히 군사적 목적에 복무하는 인위
적인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경관은 접경지의 형태(육지 혹
은 섬)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냉전의 국제성과 국지성을 보여준다. 이런 군사적인 경관이 
‘주요군사시설의 경관’과 ‘관련 군사시설의 경관’으로 나뉠 수 있
다. ‘주요군사시설의 경관’은 적군의 진격을 막고 군사시설을 보호
해 주는 위장 기능이 있는 것이다. ‘관련 군사시설의 경관’은 선전
‧홍보용 경관과 군사적 특색을 갖는 공공예술을 가리킨다. (傅朝
卿 2011).      
냉전 경관은 냉전체제 하에서 극단적 대치를 위해 만들어진 특
수한 공간이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경
관을 ‘분단 경관’ 혹은 ‘냉전 경관’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전원근 
2016).‘냉전’이라는 것이 서로가 실제적으로 무기를 들고 직접 싸
우는 전쟁을 피하고 싶으므로 대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대치와 침
투, 그리고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냉전 시기에 만드는 경관의 형태가 주로 방어와 위협하는 기
능을 갖고 있다. 즉 땅굴과 요새, 망루, 용치(龍齒,스파이크)와 같
은 가시적인 경관 이외에 지뢰 같은 비가시적인 경관 등 은폐와 
엄폐를 위주로 한 군사시설은 냉전 경관을 만들어냈다. 비가시적
인 지뢰가 둘러싼 범위 안에 가시적인 자연 경관을 만들어 자연보
호 기능을 발휘하여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기도 한다(우쥔팡‧정근
식 2016). 이 자연 경관은 한반도의 DMZ 나 대만의 진먼도와 마
주도에서 현재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었다. 
 냉전 시기에 곳곳에서 산재해 있던 군사시설들이 탈냉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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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문제에 직면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한다.한반도의 DMZ 가 안보
관광의 형식으로 일부 냉전 경관이 관광자원화되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수시로 중단될 수 있으니 지역 발전과 시설 이용에 제한
이 많는 반면에 대만의 진먼도와 마주도가 이미 탈군사화했고 냉
전 경관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있다.  
진먼도는 전지정무(戰地政務)와 계엄령을 해제 한 후 바로 관광 
산업을 추진했다. 물론 초기에 냉전 경관이 가장 중요한 관관자원
이었다. 주민들이 전쟁유산(Battlefield heritage)과 군사시설을 관
광자원으로 전환시켜 관광 수익을 창출하기를 바랬다. （ 蔡承旺
1992）. 그래도 국가 안전을 고려해서 ‘평봉전계(平封戰啟, 평소에 
군사시설을 폐쇄하고 전쟁 시 재개하다는 뜻)’원칙으로 1995 년 
진먼을 대만 최초의‘전역기념국가공원(金門戰役紀念國家公園計畫)’
으로 지정했고 용도폐기된 군사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하게 된다. 
진먼국가공원이 관할하는 구역이 진먼도의 총 면적의 4 분의 1 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전쟁역사의 유적지와 특수한 경관을 관리하
고 있다. 이로써 진먼식의 안보관광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관광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진먼도가 비록 ‘전지(戰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대만 본섬 관광객이나 중국 대륙 관
광객에게 아직까지  ‘전지’ 이미지는 진먼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부호이다（蔡承旺 1992;高淑貞 2007;蔡欣樺 2015; 陳佩雯 2017）.  
전장관광(Battlefield Tourism)은 쉽게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관광을 하는 행위라고 한다. 인위적으로 기획하고 마케
팅하고 개발하는 것을 통해 전장 접근의 가능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킨다. 전장관광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광자원이 바로 
전쟁 시기의 군사시설들이다. 대만에서 군사시설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중에 방치된 공간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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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특히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 시기에 군사시설들이 
은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래의 지형에 따라 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탈군사화한 후 자연경관을 결합하여 저탄소 
관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林惠珍 2014）. 대만 학자 장 보웨이가 
2003 년 10 월부터 진먼현의 경관자문위원을 담당할 때부터 진먼 
환경경관의 발전 대책과 공간 이용을 계획하면서 최초로 생태관광
（eco tourism）과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으로 전장의 자연
생태와 군사경관을 보존하고 재현하자고 제시했다. 폐기된 군사 
시설이 항상 정태적인 예술 문화 전시 공간으로 재활용하지만 ‘체
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방문객의 여행 경험을 풍부시키고 만
족도를 올리고 다시 찾아오는 마음을 자극할 수 있다（薛能展2010;
周根在 2012; 陳佩雯 2017）. 또한  관련 군사시설의 경관은 산업
형 관광과 경관형 관광으로 발전하는 것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
도 나온다.（蔡欣樺 2015）.   
그러나 이들 군사시설이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시대적 산물이
다. 현지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아픈 기억을 남겨줘서 이들 군사
시설의 존재 자체가 전쟁과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
군사화 이후 ‘한 시대를 기념하는 차원’에 있어 교육의 기능을 부
여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전쟁 유산을 긍정
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키려면 이를 후대 세대의 
생활의 일부로 되어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黃惠
謙 2011）.  
전장이었던 곳이라서 적을 막기 위한 살상력이 있는 방어시설도 
있어야 하지만 지역의 관광 발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
뢰다. 냉전 시기에 진먼도에 30 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뢰밭이 있
었다. 지뢰가 주민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후 진먼의 여러 건설과 발전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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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년 관광 개방 이후,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지뢰 제거의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2007년부터 비로소 본적적으로 
진먼도 전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2013 년 지뢰 전면
적으로 제거하기 전에 2010 년부터 사오진먼도(小金門島)에서 제
거된 지뢰를 이용해서 최초의 지뢰박물관을 만들었다. 이 지뢰박
물관도 용도폐기된 토치카를 전시공간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지
뢰박물관의 전시공간인 두 토치카가 원래 철거하려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빗자루나 농사 도구를 들고 철거 작업을 막았다（오준방
‧정근식 2014）.  
이런 주민참여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할 때 중요한 심사 포인트
이지만 전쟁에 의한 파괴와 상처의 기억, 그리고 토지반환 문제로 
인해 많은 진먼 주민이 군사시설의 재활용 사업에 대해 관심 없다. 
그래도 진먼의 전쟁유산은 국내적 양안적 국제적으로 보존의 가치
가 높으므로  2002 년에 대만정부로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잠
재적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정됐다.  주민들이 진먼의 유산 보
존의 중요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자기의 생활 환경도 보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진먼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리고 진먼대학교가 2012 년에 세 마을에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金門縣文化局 2013).  
또 다른 문제는, 진먼국가공원처(金門國家公園處)가 전쟁 역사 
유적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이지만 관리 방식은 ‘보육‧보존’을 위
주로 하며 국가안보적으로 필요할 때 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시설의 구조를 파괴하면 안 되어서 재활용이 제한되고 관광서
비스도 단지 부가기능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장 보웨이(江柏
煒,2012)가 군사자원별로 냉전 경관을 9 가지의 공간으로 나뉘며 
에코박물관(Eco Museum)과 다크 투어리즘 (Dark tourism)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진먼의 냉전 경관을 ‘전쟁박물관군(War Muse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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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화경관공원(Peace landscape Park)’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세계냉전기념지(世界冷戰紀念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국가공원과 같은 공공기관 주도하에 제한된 관리‧재활
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전지
문화(戰地文化) 등 요소도 부가되니 진먼의 전쟁 경관이 좀더 복
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 보웨이가 2007 년에 발표한 ‘누구의 전쟁역사? 진
먼전쟁역사관의 국족역사 vs.민간사회의 집단적 기억(誰的戰爭歷史？
金門戰史館的國族歷史 vs.民間社會的集體記憶)’ 논문에서 진먼의 
전쟁역사에 대한 해석은 민간사회의 집단적 기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문화적 정
체성과 사회적 자신감을 재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탈냉전시기에 
진먼의 어색한 지위를 완화시키며 진먼의 냉전사를 다시 알아내고 
양안과 세계의 냉전사를 한층 더 알아내고 전쟁을 반성할 수 있게 
한다. 
   진먼 주민의 기억과 목소리를 강조하는 연구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Michael Szonyi “Cold War Island: Quemoy on 
the Front Lin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 진먼에 관한 최초의 
영어책이다. 이는 진먼의 군사현대화를 통해 글로벌 지정학과 일
상생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Szonyi 는 진먼 사례가 지역정치의 특수성을 지니면서 세계 냉전 
범위 안에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한다고 본다(Szonyi, Michael 
2011). 그래서 진먼 연구에 있어 외교와 국가안보를 위주로 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그는 진먼 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냉전이 
어떻게 한 지역의 사회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
다. 양안관계 대치시기(1949~1980 년대)에 군사기지로 된 진먼도
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재구성되고 동원되고 군사화시켰다.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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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냉전시기에 각 정권들의 이데올로기 대항 아래 생활하는 
것은 일종의 생활군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zonyi, Michael 
2016). 그리하여 Szonyi 가 군사화시기에 주민들의 기억이 지역정
치에 작용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양안 관계에서
의 진먼의 위치는 베이징과 타이베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심
지어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다른 나라와의 지정학적인 ‘총알받이’ 
로 이용당한다고 할 수 있다（Szonyi, Michael 2011). 
 
(3) 평화의 섬 
2013 년 한국서울대학교 정근식 교수가 진먼을 방문했다. 동아
시아 냉전-분단 문제 연구에 오랜 시간 몰두해 온 그가 진먼을 
방문하는 이유는 양안관계의 변화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
다. 이번 방문 후, 정근식 교수가 적극적으로 양안 관계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다. 예를 들어, 2013 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
북아센터가 열린 토론회는 샤먼대학교과 진먼대학교, 그리고 대만
중연원의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양안의 현황을 토론했다. 이외에는 
정근식 교수는 국내 다른 학자와 학생들에게 진먼 답사를 적극적
으로 추천했다. 2014 년부터 1 년에 최소 3 개의 답사단이 진먼을 
방문하여, 진먼에 관한 논문도 우후죽순처럼 나왔다. 그리하여 한
국은 대만 이외 진먼에 관한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나라가 되
었다. 2016 년에 국내에서 진먼에 관한 책 두 권을 출판했다. 하나
는 4 월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편집한 양안에서 통일
과 평화를 생각하다이고, 또 하나는 7월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
소에서 편집한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이다. 이 책들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학자들이  탈냉전 이후 양안관계의 평화적 전환 과정
에서 진먼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진먼이 한국학계의 관심을 끄는 주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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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나는 냉전시기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끌어올린 포위
전선으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을 연결시켰다.  양안 냉전의 주 전
장이었던 진먼은 1950 년 6.25 전쟁의 발발로 약간의 숨통이 트이
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휴전협정 체결 이후 1954 년 중공은 바
로 진먼에 대해 9.3 포격전을 일으켰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완전히 
북한에서 철수한 1958 년에 진먼은 곧 국제사회를 뒤흔든 8.23 포
격전이 일어났다（정근식 2016a:8）. 이런 관련성 1970 년대 중엽
에 또 진먼과 한반도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켰다.  1973 년 북한이 
NLL 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1974 년 2 월 5 일 남한 어선에 
포격을 가해 한 척을 침물시키고, 한척을 납북하는 사건을 벌인다.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역의 병력 강화와 군사요새화의 
지시를 내렸다. ‘서해 5 도’라는 공식적인 행정 명칭을 쓰이기 시작
하고 작전 개념도 바꾸었다. 이 때의 요새화 시설 모델이 바로 
‘진먼도’이었다.  2010 년에 이명박 정부도 진먼도를 지하요새화의 
모델로 삼았다(전원근,2016:203-207). 이는 진먼도와 한국의 백
령도나 연평도의 해안에 지뢰와 용치(龍齒), 초소와 같은 비슷한 
방어체제가 있는 이유다（오준방‧정근식.2014; 전원근,2016）. 한
반도와 양안의 시간차는 비슷한 방어 메커니즘을 생켰고, 통전 시
간차는 탈냉전 시기에 이 두 지역의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었다.  
둘째, ‘통일’은 줄곧 한반도과 양안 정치적인 주요한 의제다. 
양안은 비록 정치와 군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에 처해 있지만 민간 교류에 있어 
이미 한반도가 부어워할 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소삼통을 이용해 진먼을 방문했던 한국 학자들
이 소양안 왕래의 빈번함과 간편한 수속을 부럽고 포탄으로 만든 
식칼과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파생된 고량주산업, 그리
고 박물관이나 가게로 전환된 옛 방어시설 등의 전장관광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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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며 평화가 진먼도에서 자라고 있다고 
감탄하기도 한다（한우석 2011;오승렬.2016; 장용석.2016）. 장용
석은 ‘진먼은 평화가 정착된 아름다운 섬이었다’는 말로 열전과 
냉전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이 작은 섬을 형용했다. 진먼
은 이미 평화의 섬이 된다는 뜻이다. 전장에서 평화의 섬으로 전
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양쪽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교
류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변방의 섬이 
전쟁시기에 외부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면서도 
평화시기에 외부세계에 대한 교류 협력공생의 토대로 된 교량이 
될 수 있다（김민환 2014：130）. 
‘정경분리’ 정책은 양안 교류의 초보적인 관건이다. 양안 정부
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치가 양안관계의 발전에 불리하다는 인
식 속에서 1992 년 홍콩회담의 산물인 ‘92 공식’의 창조적 모호성
을 통해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할 완충지대를 창조했다（백지
운.2016：290）.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92 공식’은 확실히 중국에게 교류의 문을 
여는 근거를 제공했고 정경분리 정책도 대만 상인들의 대륙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소양안도 가만 있지 않았다. 중국 푸젠성은 
1992 년 '소삼통(小三通)'의 구상을 내놓았다. 그리고 1994 년에는 
‘대(對)대만 지역의 소액 무역에 관한 관리 방법’을 일방적으로 실
시하여 소액 무역의 비공식적인 직접 무역과 경제 교류를 허용하
였다. 그리고나서 2001 년 공식적인 직접 무역과 경제 교류를 뜻
한 '소삼통'이 마침내 개통되었다. 2008 년에는 더 나아가 대삼통
을 실현하여 양안의 직접 왕래와 협력이 더욱 빈번해졌다. 그러나 
양안의 활발한 교류는 오히려 대만인들의 반중국 정서를 부추겼다. 
이에 오승열(2016)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 규모와 정치력의 비대
칭성에 홍콩의 존재 등 요인이 있으므로 양안 통상관계도 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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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긴장완화에 유일한 윤활유는 아닌다고 본다. 양안통상의 불
균형과 과도한 중국의존도가 대만 주민의 박탈감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오승열 2016”:108-1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자들은 양안의 인적(人적) 교류
(류)에 있어서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은미(2016)에 따르면, 
남북한 간의 교류문제에 있어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물론이고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소통과 소비 등 ‘통일자원’이 거의 정부
로부터  주도하고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과의 모든 교류협
력은 정부라는 단일 창구를 거쳐야 한다. 심지어 이산가족의 상봉
도 실리주의 차원하에 추진한 것이었고. 양안처럼 진정한 인도주
의적으로, 비공식적인 친척 방문 및 민간 교류가 아니었다(정은미
2016:315-316). 그러므로 국내 학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평
화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안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공
간을 개척하여 ‘통일자원’의 권력을 민간에게 일부분을 양도나 분
권화해야 한다고 본다(장용석 2016; 백지운 2016; 정은미 2016). 
정근식도 국가와 지방차원의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이 온도차가 있
다고 본다. 냉전의 섬들의 연대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북한의 핵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 이상 지역들 간의 공통 경험에 기초한 평화의 연대를 
실현하기에 아직 어렵지만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나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는 데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3절. 이론적 자원 
 
1980 년대부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에 ‘평화 교류’의 선의
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대만 국내에도 민주화운동과 계엄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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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만 국민의 권력과 이동의 자유는 많이 향상하기 때문에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1987 년 대만 본섬의 계엄 
해제에 따라 대륙 출신 노병들을 중국 대륙에 친척방문할 수 있게 
했다. 많은 대만 사람들도 추세에 따라 중국으로 뿌리찾기 관광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10 년 동안 양안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관계도 화기애애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대만 국내도 민주
화와 본토화 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국가정체성과 정체(政體)의 전
환 과정에서 점점 중국과 다른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고 대만인들
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1988 년부터 리 덩후이 정부가 ‘실무 외교’정첵을 실행했다. 
이는 국제 조직에 참여하는 기회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
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해협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며 대
등한 두 개의 정치적 실체(political entity)’를 주장했다. 즉 ‘하나
의 중국’원칙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0 년대에 중국문화민
족주의와 대립하는 대만문화민족주의가 흥기하면서 ‘대만민족주의
-다원화주의 국민당권위체제-대한쇼비니즘(大漢族主義,Han 
chauvinism）-중공’의 논리가 형성되었다(林竣達,2009:144-145). 
게다가 1996년 대만에서 거행한 총통 직선은 대만 민주화의 완성
을 상징하여 대만은 ‘민주 공고（democratic consolidation）’ 단계
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대만인의 국가정체성 변화
를 가속시켰다(陳亮智,1999; 王宏文,2003）. 국제적으로 지위미정
론과 대내적으로의 ‘민족 구축(nation-building)’문제2 , 그리고 대
만인의 ‘대만정체성’은 민족적 정체성인가 지역적 정체성인가 등 
문제들이 정치의 민주화와 중국의 통전(統戰) 논술에 따라 대만 
내부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 양안 교류 시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2 施正鋒. "民族自決權──台灣獨立建國的民族主義觀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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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의 민주화와 국가정체성의 변화 
 
   대만 본섬 주민들이 중국의 무력 위협을 직접 느끼게 된 것은 
1996 년 대만에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를 거행할 
때부터다. 그 당시 중국이 양안양회(兩岸兩會)의 협상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1995 년부터 무력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1996 년 
투표을 진행한 3 월에만 세 차례 군사훈련을 했고 대만 외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상륙 훈련을 진행해서 제 3 차 대만해협 위기
를 일으켰다(郭添漢,2013:98-99). 
   중국이 군사훈련을 진행한 1995 년 7~9 월과 1996 년 2~3 월 
사이에 대만 민중은 중국의 적대감을 강렬하게 느낀다. 약 70％～
80％의 민중은 이것이 대만 정부에 대한 적의라고 생각하고 중국
의 무력 위협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시하지만 개인의 투표행위나 
민주정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또한 68%의 대만인은 중국
이 ‘무력침략’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3 . 하지만 대만해 
위기로 대만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자금도 대거로 빠져나갔
다. 그래서 61%의 대만인이 중공과 '양안 평화협정'을 협상하기를 
원했다. 그 가운데 73.8%의 대만 민중이 국가안보와 존엄이 보장
된 상태에만 양안 정치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4 . 이 시기
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대만 민중이 여전히 ‘현상
유지하다 상황을 봐가며 독립이나 통일을 결정함’ （30％～40％）
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현상유지후 통일’(20%)이다（그림）. 그
러나 대만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6 년 
이전에는 대부분 대만인이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는 이중적 정
                                                     
3 行政院大陸委員會.1996.「民眾對大陸政策及兩岸關係的看法綜合分析-摘
要」 




체성을 갖고 있지만 1996 년 이후 ‘대만인정체성’이 높아졌다. 특
히 1996 년 24.1%에서 1997 년의 34.0%로 9.9%가 상승하는 반
면에 ‘대만인이자 중국인’정체성의 비율은 7.9%가 하락했다.  
 
그림 1- 4 1995 년 6 월~1996 년 6 월 대만국민의 현상유지편향 
 
출처: 行政院大陸委員會 大陸資訊及研究中心.1996.  
「民眾對兩岸未來關係發展的期望﹝六變項﹞ 」,필자 재정리. 
 
 
   1999 년 7 월, 리 덩후이가 제시한 양국론(양안 관계는 국과 국
가의 관계, 적어도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과 '신(新)대만인주
의'로 인해 자신을 “중국인”보다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 그리고 2000 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
다. 2000 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인 천수이볜 (陳水
扁)이 대선에서 선출되어 국민당의 55 년 일당 독재를 종식시켰고 
대만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중국학자 최 즈칭(崔之清)은 
비록 중국이 이미 푸저우군구까지 철수하고 군사 훈련도 많이 줄
였지만 리 덩후이와 민진당이  여전히 중국의 ‘무력통일’정책은 
무력 위협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런 선거 결과를 낳았다
고 본다. 그리고 이는 중국이 제시한 '일국양제·평화통일'의 양안 
윈윈 구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崔之清 2000：58-59）.  
   비록 ‘대만인정체성’의 비율이 많이 상승하여 2000년에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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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대만 국민들이 여전히 현상유지를 선호한
다. 이에 중국학자들은 대만인이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이 독립
보다 양안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본다(杨
云龙‧吴逸群,2000:17-19). 그러나 중국은 대만 독립에 대해 반
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민진당 정부를 위협하기 위해 중공 해방군이 푸젠 둥산
도(東山島)에서 1996년 군사 훈련 다음으로 큰 규모의 대(對)대만 
육해공 실전 훈련을 실행했다. 주요 훈련 목표는 ‘이무촉통(以武促
統,무력통일)’과 ‘공대항미(攻台抗美)’이었다(施予中 2002:93-98).   
2008 년 마 잉주(馬英九)가 대만 12 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제 2 차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마 잉주가 ‘92공식’을 인정하며서 ‘대만독립’
을 반대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중국은 리 덩후이의 '양국론'과 천수이볜이 '92 공식'을 받
아들이지 않음으로 10 년 동안 중단되었던 협상들을 다시 회복했
다. 중국학자들도 마 잉주 정부가 '92 공식'를 인정하기 때문에 양
안의 평화발전 국면을 열었다고 호응했다（林劲,2012;李鹏,2012）. 
따라서 '92 공식'은 양안의 각종 교류 접촉과 상담의 중요한 정치
적 기초가 되면서  양안 관계의 현황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李鹏
2012：8-9). 중국학자 우렁웬(吴能远)은 ‘92공식’이 양안관계의 현
상 인정과 양안정치관계의 정의, 그리고 양안관계의 행동 준칙에 
필요한 기초를 다졌다고 본다. 그는 ‘92 공식’이 1992 년에 국민당
과 공산당이 ‘각자가 구두로 성명하는 방식’으로 홍콩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며 양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룬 공식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 아래 
점차적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고 평
가했다(吴能远 2012:12-15). 대만 학자 통 전웬(童振源,2011)도 
‘92 공식’이 ‘하나의 중국’의 공감대 연결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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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서 국민당과의 연합하며, 대만 내부를 분열시키고 민진당 
정부를 고립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이도 한다고 본다（童振源2011：
89）. 대만 학자 우 졔민(吳介民,2012)은 역시 ‘92 공식’이라는 단
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제 3 차 국공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
문에 2005년 국민당 롄잔과 후진타오의 평화회담을 성사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국공 양당은 '92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은 공식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의 중국’만 승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
의 중국’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국민당은 각자 알아서 표현한다
는 ‘일개중국 각자표술(一個中國,各自表述)’으로 해석하고, 공산당
은 ‘양안은 구두로 각각의 표현으로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각표일중(各表一中)’으로 해석한다（吳介民 2012：171）. 그래서 
1992년 홍콩 회담에서 과연 공식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양
안 3 당의 쟁점이다. 
하지만 어쨋든 2009 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는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 30 주년 때 제시한 새로운 시기의 대
만 근무에 대한 여섯 개의 의견 핵심 내용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서로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한 것이다. 그중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정치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쌍방이 합의한 의제는 경제문화적 측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신뢰를 쌓는 밑바탕이 바로 '92 공식'이다（林劲 2012：1-2）. 
게다가 마잉주 정부 시대에 양안은 '92 공식'을 기초하여 정치적 
신뢰를 강화시키면서 ‘하나의 중국’의 틀도 강화시켰다. 그리고 "
선경후정, 후이후난"의 정책 하에서 양안 관계는 지속적으로 평화 
발전의 궤도를 향해 나아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양안 
고위층 교류와 소통이 가장 빈번했다. 2013 년에 '시오회(習吳會）'
와 '시롄회(習聯會）'를 성사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국무원대만사
무판공실(國台辦)과 대만 대륙위원회(陸委會) 이 양안 업무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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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부 기관도 직접 만나 상호 방문을 진행했고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 년 열린 '타
이베이 회담'과 2013 년 '베이징회담'은 학술적인 토론을 통해 양
안의 정치적 의제를 논의하고자는 자리였다. 비록 마 잉주정부 시
기에 양안의 경제무역 교류가 활성화되어 양안의 고위층 교류는 
빈번했지만 대만 당국과 국민들이 '선경후정(先經後政)'의 방식으
로 먼저 교류하다가 양안의 정치적 협상을 진행한다고 원하는데, 
이는 중국의 기대와 차이가 있다 . 
2016 년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 (蔡英文)이 선거에 선출되어 
대만이 제3차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 결과에 대해 2017년 10월 
18 일 시진핑은 19 대 대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바로 '92 공
식'이며, 대만 민진당 정부가 '92 공식'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
면 대만의 어떤 정당이나 단체가 중국과 교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또한 ‘평화통일’와 ‘일국양제’, 그리
고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의 이념으로 대만 기존의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중하며 대만 민중에게 대륙 민중과 동등한 대우를 
실천하고, 또한 새로운 혜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평화 통
일의 강도를 강화시켰다5.  
마 잉주 정부가 집권한 8 년 동안 양안 관계는 전례 없이 호
전해 졌지만 대만인의 ‘중국인 정체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차이 잉원 정부가 출범한 후 92 공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국이 
대만 해협의 현황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







와 인민들이 ‘무통(武統)’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
래 양안 3당은 민진당의 2차 집권 하에서 ‘대만인 정체성’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2018 년 대만의 ‘천하（天下）
잡지’와 정치대선거연구센터가 각각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
르면, ‘대만인 정체성’의 비율(56.4%)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대만
인이자 중국인 정체성’은 34.1%로 상승했다. 2017 년의 여론 조사
와 비교했더니 이는 20 대와 30 대의 정체성 변동하는 결과로 나
타난다. 특히 30 대의 변동이 가장 폭이 크다. 하지만 ‘중국인 정
체성’은 이미 소외된다. 송 윈디(宋文迪)는 이 현상을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대만사회의 국족 정체성 분포가 해바
라기 운동 이전의 기본 수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
의 ‘무력 위협 책략’이 대만인의 타협주의(accommodationism)를 
불러일으켜 생긴 결과이다6. 
2018 년 대만 연합보의 ‘양안관계 연례조사’와 정치대 선거연
구센트의 통독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민진당의 2차 집권 기간
(2016~2018 년)에는 ‘현상유지하다 상황을 봐가며 독립이나 통일
을 결정함’(약 30%)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06
년 이후 계속 감소해 오는 ‘통일 지향’옵션은 3 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를 돌파했다(그림). 연합보는 이를 대만 민중이 
차이 잉원 정부의 양안관계의 처리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25%의 대만인은 민진당 정부가 주장하는 
‘대만 독립’이 양안관계가 긴장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그러
나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46%의 대만인들은 비록 군사
적으로 보면 양안 관계가 긴장한 상태에 처하고 있지만 양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3.6 점으로만 나타난다(1 점 ‘전혀 불가능’, 




10 점 ‘상당히 가능’ )7.  또한 ‘통일 지향’옵션의 상승에 대해, 연
합보는 중국의 대대만 혜택정책이 확실히 대만인, 특히 젊은 세대
의 서진(西進) 의사를 향상시킨다고 분석했다. 송 윈디는 이것이 
‘천연독(天然獨)’세대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본
다. 즉, 국족정체성에 대한 입장은 결코 개인의 경제 생활의 추구
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8. 
 
그림 1- 5 대만인의 통독입장 추세 분포도(1994 년 12 월~2018 년 6 월) 
 
출처: 대만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 
 
(2) 정치적 싸움에서 문화적 싸움으로  
1) 대만의 문화독립 
중화문화는 동아시아의 3 대 문화권 중에 유일하게 동북아와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대문화권이다. 근래에 문화 교류와 
지역 경제 통합에 따라, ‘동아시아 의식’의 각성을 촉진하고 동아
시아 각국의 협력과 단결도 촉진하였다（俞新天. 2003：45-49）. 그
러나 ‘누구의 중화문화’는 양안 3 당 사이에서 힘을 겨루는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대만 본토파 인사들이 ‘중화문화’를 ‘중
화민국’과 ‘중화민족’에 따라 나타난 개념이라서 1949 년 국민정부
가 대만에 온 후에야 대만인들은 비로소 중화문화와 직접적이고 
강한 연관이 생겼다（楊儒賓,2014：149）. 그리고 70 여 년 동안 중
화문화도 중화민국처럼 ‘중화문화는 대만에 있다’는 해석 각도가 
생겼다. 즉 1949 년 이전의 대만 전통 ‘한(漢)문화’와 1949 년 이
후의 중화민국의 중화문화와 융합된 중화문화를 가리킨다. 그래서 
중화문화는 더 이상 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렇게 구분하는 것은 대만의 ‘한문화’가 이족인 일본에 의해 통치
된 대만인(한족과 원주민 등 포함)의 ‘조국’인 중국에 대한 감정 
연계이는 반면에 중화문화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형태이자 반(反) 
국민당 권위주의적 집단감정을 가진 용어로 보기 때문이다（楊儒
賓,2014：154）. 바로 후자 때문에 대만인의 ‘반중(反中)’콤플렉스
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허 팔비(何乏筆,2014)은 이것이 문화적으
로 연결이 실패하는 결과라고 본다（何乏筆,2014：163）. 이로 인
해 ‘문화 대독(文化台獨)’의 개념을 발전했다. 대만의 문화 독립 
행위의 주요 논술 중의 하나는 대만의 ‘주권 미정’을 강조하는 것
이다. 즉 ‘주권 미정’에서 ‘주권 독립’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다
（陈动；陈孔立,2005:32）. 그리고 추진 방법은 바로 역사 교과
서 중에 중국 대륙과 관련된 역사어휘를 삭제하거나 수식하는 것
이다. 이는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중국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대만의 문화 대독이 리 덩후이 총통 
때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1997 년 리 덩후이 정부가 중국 역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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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본토 교육인 ‘대만 알아내기’라는 과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9. 
또한 중국통사와 중국현대사를 ‘자국사’로 통합하고 헌법을 위반
하는 이유로 대학의 ‘국부(國父)사상’과 ‘자국사’ 수업을 취소하기
도 했다10 . 그 다음으로 집권된 천수이볜(陳水扁) 정부가 ‘탈중국
화’행동을 더욱 크게 했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과서의 ‘탈중국화’
는 ‘대륙’을 중국으로 수정하거나 고등학교의 중국사를 ‘외국사’로 
편입되거나 ‘염화의 자손(炎黃子孫)’과 같은 중화민족 정체성을 지
닌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다. 이로 인해 ‘반(反)중화의식’을 조장
하고 ‘일변일국(一邊一國)’의 분리주의 이념을 고취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만과 펑후도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004 년에 민진당 정부는 ‘대만지위미정론’을 강조하는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만과 펑후군도가 이미 중화민국에 반환되
었다’는 카이로 선언을 대신해 설명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학자 
陈动&陈孔立(2005)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제정과 협상, 그
리고 체결까지 모두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를 배제
했기 때문에 국제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불법한 것이라고 비판
했다. 한편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기 전의 200 여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 민진당 정부는 교과서 요강 초안에는 ‘정성공 정권’과 ‘청나
라’ 등 글자를 ‘생략’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어떤 정권도 대만을 
관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관계’를 강조하려
고 한 것이었다. 즉 대만과 펑후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부인
하는 것이다(陈动&陈孔立,2005). 또한 일제시기도 중화문화와 선
을 그은 문화 대독의 논술이 되었다. 즉 중화문화는 쑨문이 창립
                                                     
9 江南海.「反課綱微調」的臺獨文化革命意識本質. 鵝湖月刊 481 期 ( 201
5/07) :0-1 
10 江南海.文化臺獨的真相－一個臺灣價值崩解與主體虛無的過程. 遠望雜誌
 333 期 ( 2016/06)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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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화민족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당시는 대만이 여전히 일제시
기였기 때문에 대만인은 중화민족에 속하지 않는 주장이다11 . 그
리고 ‘대만민족론(台灣民族論)’의 창시자이자 ‘대독사관’의 최초 제
안한 사람으로 간주된 쓰 밍(史明)은 그의 저서 ‘대만인의 4 백년
사’에서는 대만도가 중국에 속하는 것과 대만인이 중화민족의 일
부를 전적으로 부정했다. 그의 주장은 980 년 그의 저서의 중국어
판이 대만에서 출판됨에 따라 1980년대의 대만 민주화 운동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1970 년대 ‘중화민국’의 국제외교적 좌절
과 방해, 그리고 국제사회가 중공정권에 대한 인정으로 인해 많은 
대만 국민들이 ‘국가가 없다’거나 중공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해외여행을 나갈 때 관광목적국들이 
중화민국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불안감이 더 커진다. 
이 때문에 당외단체들이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대만 의식’을 고취
하여 국민당 정권의 합법성에 도전하는 것을 통해 민족주의 이데
올로기적 동원을 했다（蕭阿勤,1999）.  
대만 학자 장 야정(張亞中)은 대만에 있는 각 족권의 역사관
을 모두 존중해야 하지만 ‘탈중국화’나 ‘문화 대독’이 대만인들로 
하여금 문화적 경쟁력이 잃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치열
한 성적(省籍)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张亚
中,2016:55). 또한 판 차오양(潘朝陽)은 민진당의 두 번째 집권한 
것은 바로 문화세뇌 교육에 의해 형성된 ‘천연독(天然獨)’의 성과
라서 차이 잉원 정부는 대만의 중화문화를 더욱 철저히 없애는 것
을 문화교육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대만 민족’
은 30 년 동안의 문화 대독의 교육 하에서 형성되었다12. 쟝 난하
                                                     
11 文化切割 蔡当局意在政治“台独”? 台声 , 2016(24), 摘编自 11 月 25 日
台湾《中华日报》 




이(江南海)는 대만 민족이 혈연문화을 가진 ‘중국인’정체성을 배제
하여 형성된 것이며 문화 대독이 대만 가치를 봉괴시키고 주체를 
허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대만 민족의 주체
와 본질을 정치 투쟁의 논술로 만들었다13.  
  2009 년 국민당은 다시 집권권을 되찾았다. 12 년 동안 탈중국화
의 본토화운동을 겪은 후 마 잉주는 ‘대만 특색의 중화문화’로 
1949 년부터 중화민국 정권 하에서 발전한 대만 문화를 해석했다. 
즉 중화문화와 대만문화의 전승과 결합으로 대만인들이 대만이라
는 공간에서 대만 정신을 통해 중국 대륙과 다른 ‘새로운’ 중화문
화를 발전시킨 것이다. 중국학자 천 공리(2013)는 마 잉주의 해석
을 대만 내부의 ‘자존심 요구’에 맞추면서 ‘대륙의 중화민국 공세’
에 맞서기 위한 문화적 발언권을 쟁취한 것이라고 본다. 이 때문
에 마 잉주는 중국의 중화문화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절단된 반
면에 대만의 중화문화가 60 년 동안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그는 대만의 중화 문화의 정통성에 민주적 자유를 더하
면 대만은 중국보다 중화문화의 선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천 공리는 이것도 중국 문화와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陈孔立, 2013:1-6).  
   중국은 이미 ‘문화 대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것이다. 즉 대
만 독립 인사들이 분리주의를 촉진하는 수단이다（李道湘,2003;李
道湘 2005; 李立,2007 ）. 하지만 문화통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
한 정의가 없다. 양안 교류 이래, 사회적 문화와 정치적 문화 차
이로 인해 양안의 생활습관이나 가치 의식의 차이가 오히려 교류
의 벽이 되었다. 정치적 문화 차이는 양안의 문화적 정체성의 갈
등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이 바랐던 양안의 근본 문
                                                     
13 江南海.文化臺獨的真相－一個臺灣價值崩解與主體虛無的過程. 遠望雜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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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 ‘중화문화’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이 도전을 받고 있다（陈
孔立,2014）. 그러나 중국에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 중의 하나다. 
국가 이익과 국제 이익은 모두 유형의 물질적 이익과 무형의 문화
적 이익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국가 이익은 영토의 완전함에 관한 
주권 문제이므로 ‘대만독립’은 중국에 의해 ‘평화 굴기’원칙을 파
괴하는 사상으로 여긴다. 또 다른 이익인 '문화'에 의해 형성된 가
치관과 이념은 국가의 신분을 구축하면서 국가의 이익도 정해진다. 
그러므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를 합리화되어야 한다(俞新天,2004; 俞新天.2006). 따
라서  ‘대만 내부로 침투해야 하는 통일전선(統一戰線, 이하 통전)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 무역 외에, 중국은 문화 교류와 민족 
감정 등의 명목으로 대만에 삼통의 실시를 요구했다 （ 江宗
諭,2017）. 이로 인해 양안 삼통을 개방한 2008 년 이래 ‘중국 요
인’은 대만의 각 분야에 깊이 침투했다. 특히 사회 하층에서 중국
의 목적성과 전략성을 지닌 조작 흔적을 더 잘 볼 수 있다(陈孔
立,2014：3）. 
 
2) 중국의 문화통일 
대만 독파의 역사적인 절단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신동원, 
인동근(神同源,人同根) ’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문화 통전을 진행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마조(媽祖) 14 신앙 과 정성공이 가장 흔한 
                                                     
14  마조는 중국 송나라 사람이자 푸젠성 푸톈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린 
모량(林默娘)이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법술을 배워 요괴나 마귀를 제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8 살 때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난파를 
당한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 
이로 인해 항해자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어 중국 대륙 연안과 대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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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현재 중화민국 정부가 관할하는 범위가 모두 섬이기 때문
에 많은 신앙 중에서 ‘마조’신앙이 상대적으로 성행한다. 간단히 
말하면, ‘마조 신앙’이란 중국 푸젠 연안 지역과 섬들이 예로부터 
어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로 바다를 떠나기 전에 
꼭 ‘마조’에게 평안을 빌곤 한다. 푸젠에서 대만까지는 반드시 ‘흑
수구(黑水溝)’이라는 수로 15 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어민들 물론이고 대만으로 이주한 대륙이주자들은 심지어 마
조 신상을 가져 다니고 대만에 도착한 후에도 마조묘를 짓기도 한
다 . 대만 마조의 얼굴이 왜 대부분 검은 색인 것이 대륙 이주자
들이 대만으로 가는 길에 끊임없이 배에서 향을 피우며 안전을 빌
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이민자들이 마조 신앙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만 전역에 510 개의 마조묘가 있다 16 .  
명청 시대에 약 40 개의 마조묘가 건설되었고 청나라 조정은 더욱
이 마조의 지위는 ‘천비(天妃)’에서 ‘천후(天后)’로 진급되었다. 청
나라가 명정수사(明鄭水師)와의 수차례 해전에서 마조 신앙은 중
대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쓰 랑(施琅)이 마조 신앙의 힘을 
충분히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대만을 수복했다. 그래서 나중에 대
만 타이난에 있는 닝징왕부(寧靖王府)를 대천비궁(大天妃宮)으로 
개축해 청나라가 대만을 통치한 후 정부 출자로 건설된 최초의 마
                                                     
15 ‘혹수골’은 펑후도와 자이(嘉義) 사이의 펑후 수로를 가리킨다. 자고로 
‘열 명이 간다면 여섯 명이 죽고 세 명이 남기며 한 명이 돌아온다(十去，
六死，三留，一回頭)’는 속담으로 이 수로의 험악함을 형용한다. 
16 대만 마조묘의 수량에 대해 대만과 중국의 통계는 현저히 차이가 있
다. 1989 년 “취안저우 대만도포 귀향 뿌리찾기 가이드북(泉州臺胞回鄉尋
根指南)’에는 당시 대만의 마조묘가 496 개가 있다고 적혀 있으며 2019
년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의 ‘建设台胞台企登陆“第一家园” “妈祖故里”何
为’라는 기사에서 3,000 여 개가 있다고 보도했다. 즉 30 년 동안 대만 
전역에는 2,504 개의 마조묘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대만의 다양한 신앙
과 이런 증축 속도의 불합리를 고려해, 그리고 필자가 대만 쪽의 자료 
중에 비슷한 수량을 기재하는 자료를 못 찾으므로 여기는 楊逢元（2018）
의 버전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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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묘와 대만 마조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로부터 마조 신앙은 
청나라가 대만의 민변(民變,민중봉기)을 평정하는 심리전 무기가 
되었고 청나라의 통치를 지지하는 상징까지 되었다(駱芬美,2013: 
168-174). 
  중국학자 샤오 지윈(肖季文,2002)은 정성공을 네덜란드 식민자
들을 대만에서 몰아내고 청나라의 이족 통치에 반대하다가 대만을 
수복한 사람이며 이는 중국 인민의 반침략 투쟁이 거둔 첫 번째 
철저한 승리라고 본다. 또한 정성공은 먼저 대만을 수복해 국가 
통일의 조건을 만들어냈으므로 강희(康熙)황제가 비로소 쓰 랑을 
파견해 정성공의 후손을 토벌하러 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조국 
통일을 이루어지고 국가의 주권 독립을 수호하게 된다(肖季
文,2002:45-46). 그리고 정성공과 쓰 랑은 대립관계이었지만 그
들은 모두 서양 식민주의자들의 대만 점거에 반대하여 대만이 중
국의 영토라서 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王宏志,1997:72-74). 
따라서 중화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을 단결시켜 국가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쟁취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은 민
족분열에 반대하는 자가 모두 애국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일중일대(一中一台)’ 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자는 모두 국가와 
민족이익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본다(苏双碧,1997:55-58). 
  마조 문화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신 문화로서 외부로의 확산서
오과 전파성을 현저하게 지닌다(马芳菲，刘 志,2011:13 ). 중국 학
자 천 쯔핑(陈支平,2018）이 푸젠의 해양문화와 무당문화의 교호
작용으로 마조 신앙이 중국 푸젠 연안에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리
고 종족(宗族)과 향통 관념이 강한 것은  마조 신앙이 푸젠 출신 
상인과 이민을 따라 해외로 확산된 중요한 요인이다(陈支
平,2018:21-24). 마조 신앙의 전파성은 새로운 매개체로 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시대의 적용성을 보여주며, 확산성은 신자들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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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속에 있는 마조의 구난 기억을 구두로 전해지는 것과 문서로 
기재된 것, 그리고 마조 조각상 등으로 외부로 확산되어 수직적으
로 전해지는 것이다(马芳菲，刘 志,2011; 吳炳廷, 2015).  그래서 
해외에 있는 화인(華人) 사회에서도 중요한 신앙이다. 이민사회인 
대만에도 이주하여 개간하러 온 한족 이민자들의 지역 관념으로 
초래한 충돌을 없애해주고 신앙권으로 확대하여 족군의 융합발전
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溫振華,1984; 王世慶,1972; 張珣,1995;
陽春龍,2001）. 그리고 매년 마조 탄생일과 승천일에 대만을 비롯
한 많은 해외 신자들이  메이저우(湄州)에 있는 조묘(祖廟)로 제사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서 ‘동방 메카’로 불
리기도 한다.  
  마조와 정성공은 중국의 통일 사업에서 모두 구상화되었다. 즉 
그들의 조각상은 중국이 대만에 기증한 역사적‧문화적 기원과 평
화 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 대만에서 마조 조묘의 조각상과 
같은 재질이나 형상을 가진 조각상은 대만 본섬에 있는 베이강(北
港)조천궁과 진먼도의 랴오뤄 마조공원의 조각상이며 각각 1992
년과 2005 년에 메이저우 조묘에서 증정되었다. 마조와 정성공의 
조각상이 바라보는 방향과 시선에 ‘통일’의 염원으로 가득하다. 그
리고 마조의 조각상이 손에 들고 있는 ‘여의(如意)’는 중화민족 특
유의 문화적 상징 기호로 평안과 평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은 
마조의 ‘해협 평화의 여신’이라는 여성 이미지로 부드럽고 굳은 
눈빛으로 대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치 조국에 계신 어머니는 바
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인 ‘대만’이 하루빨리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李丽娟,2009:82).  
   신앙과 이민의 역사로 양안의 문화통일을 강화시키는 외에 문
화교류의 명목으로 38 년간 단절되었던 양안문화를 다시 연결시키
는 가장 흔한 방식은 ‘관광’이다. 관광은 단기간의 접촉이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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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풍경 문화 관
광, 종친의 뿌리찾기 여행, 종교 순례 여행 등이 있다. 중국에 있
어서, 양안은 관광을 통한 교류들이 대만 동포에게 조국의 금수강
산에 친근하게 하여 동원동종의 느낌을 강화시키고 조국에 대한 
인지와 감정을 증진시키며 중국의 동포 정책이나 소수민족 정책도 
선전할 수 있다(杨丽珍. 2007: 49-50). 관광객들이 이때 중국 대
륙에서 들은 것과 보는 것을 다른 대만 동포와 나누고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또한 관광에 마조의 요소를 넣는 것은 지역 신앙 
활동을 합법화하는 것 외에, 중앙 정부의 정치, 경제 또는 문화적
인 목적을 이루는 시도도 있다. 판 정의(范正义,2018)는 진먼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진장 웨이터우（围头）촌의 마조묘 재건을 사
례로 하며 재건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국가의 주류 이데
올로기와 정책 추세에 맞추는 이유로 재건을 추진하는지를 사례로 
연구했다. 즉 신앙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가 지역 발전을 중
시하게 만드는 윈윈 국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마조평화전
망구역(媽祖和平展望區)’의 관광 계획에 의해 ‘북쪽은 취안저우 천
후궁, 남쪽은 웨이터우 마주궁’이라는 전망으로 대만과의 문화교
류권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范正义,2018:75). 
  문화 교류는 흔히 관광의 명목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종친이나 
종교 신자, 혹은 젊은이들로 나눌 수 있다. 형식은 학술 교류, 문
화 연수 캠프, 문화 경제 무역 교류 등이 있다. 문화 교류 여행을 
통해 넓고 심오한 오래된 중화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
며, 민족의 자긍심도 증진시킬 수 있다. 문화교류단과 현지 사람
들의 화목한 장면은 중국의 중요한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 통일
전선 선전이다. 일반 여행단과 달리 문화교류단은 현지인과 접하
는 시간과 기회가 비교적 많고 중국 정부의 중시를 받기 때문에 
전국타이롄(全国台联)이라는 통전 기능을 가진 향정 조직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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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성시의 통전부(统战部)도 양안 문화 교류의 자리에 자주 참
석한다. 반면에 중국인이 대만에 문화 교류를 하러 오면 대만의 
‘중국 문화 기호’를 수집하는 것은 중국 문화교류단의 임무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 대만의 타이중자연과학박물관의 ‘중국과학전시
관’에 전시된 중국의 고대 과학과 기술과 같은 기호를 수집하는 
것이다. 중국 문화를 수집하는 것은 대만 독립파 정치인들에게 양
안의 ‘동근동원(同根同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다(杨骅,2000:29-31). 젊은이에 대한 문화통전은 여름 캠프와 
겨울캠프로 진행하곤 한다. 주로 문화 교류를 통해 대만 젊은이들
이 중국의 성장과 변화를 느끼게 하고 젊은 대만 동포를 대륙에 
일과 생활하러 오게 하며 양안 관계 문제를 중시하기 위한 것이다
(刘丽娇；宋伟. 2019:20-26). 또한 대만 젊은이들이 일본의 731 부
대 전시관과 같은 중화민족의 어두운 기억을 지닌 박물관을 관람
하게 하는 것은 관람자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대만 독파 
정부의 친일역사 서술에 대한 대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적 
기억으로써 공통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
성하는 사회심리적 건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시진핑이 대만 평화통일 단체를 접견했을 때 형식적인 
통일이 아닌 양안 인민의 심리적 통합으로써 통일해야 한다고 강
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중국의 통일 프로세스는 교류-인정-
귀속-통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진핑은 2017 년 19 대 보
고서와 2019 년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발표 40 주년 기념회 때 
중화문화가 양안 동포의 근원이자 귀속임을 계속  강조했다. 그러
므로 중화문화를 널리 알리고 양안 인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양안 동포의 ‘심리적 통합’ 메커니
즘을 촉진하는 것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양안의 교류와 공
동이익이 마잉주 정부가 집권된 8 년 동안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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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대만의 산딸기 학생운동(2008 년)과 해바라기 학생운동
(2014 년)이 여전히 발생했고 2016 년 민진당이 다시 접권을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공중(恐中,중국을 두려워하다)’나 통일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청나라 때 이족에게 할양하는
것과 장기간의 ‘반공(反共)’교육과 ‘대만 독립’의 선전과 교육과 같
은 역사적 경험, 정치 선거 문화,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대만인들
이 중국에 가보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양안의 심리적 통합은 중국의 신세대의 통전 방식이 되
었고 양안의 "동문동종동조(同文同種同祖)"의 중화문화를 주축으
로 한 교류로 양안 인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주류 주장
이다(倪永杰,2015; 艾松如,2015; 汪毅夫,2016;沈惠平,2016; 苏进
强,2017）. 하지만 양안의 중화 문화는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발전 
방향을 추진했다. 천 공리（陈孔立,2016）는 이를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 문화'와 '대만 특색의 중화 문화'로 구분했다. 그리고 중화 
전통문화의 어떤 부분만을 인정한다고 해서 양안의 문화적 정체성
을 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현재의 양안 문화 교류는 
흔히 ‘목적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양안 각각의 주류 문화를 외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안의 ‘다른’ 문화의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
하고 선천적인‘중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이 포함된 ‘문화공동체’를 구축해햐 진정한 진정한 상호문
화적 이해를 이룰 수 있고 현상을 변화시킨다（陈孔立,2016：1-9）.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양안 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먼저 
‘같은’ 문화를 통해 친근감을 갖게 되고,  양안 분단 이후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수정을 하게 되어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영광
을 창조하며 새로운 공동의 기억을 형성해야 한다（沈惠平 201617;
                                                     




陈孔立 2016; 何芳东 2018). 그러므로 양안의 교류에 있어서는 반
드시 제도적 배치를 강화시켜야 하며 양안 인민의 이익을 촉진하
기 위해, 교류는 체제화와 제도화로 양안 인민의 이익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니 영제이(倪永杰,2015)는양
안이 공동으로 문화 추진 위원회와 양안 중국어 창신 추진 위원회
를 설치하면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동’의 중화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역사책과 학교 교과서를 공동으로 
편찬하는 것이다(倪永杰,2015:49).  
 
 
4절.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앞서 말했듯이 진먼과 샤먼의 소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하위 관계이지만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안정부가 추진해온 민간교류와 별도로, 탈냉전 이
후 진먼이 직면해온 지정학적 정체성의 딜레마가 역설적으로 양안 
정부 차원에서 의도하지 않은 양안 교류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와 진먼
인의 정체성의 이중성이 진먼의 평화 상징 혹은 평화 사상을 구축
하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관광’은 소양안 교류에 있어 흔히 보는 방식이다. 기존연구는 
대부분 일반 관광객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는 진먼이 중
국대륙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특
수한 관광 족군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특수한 관광 족군이 바로 
이산가족과 종교 신자이다. 이산가족을 주체로 하는 뿌리찾기관광




과 신자를 주체로 하는 종교순례관광은 모두 중화문화와 중화민족
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해 관광동기를 유발하는 관광형태이다. 그
리고 관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관광객의 중화문화 정체성을 
심화시킨다. 이는 또한 중국이 통일전선 정책에 문화정체성 정책
을 강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만 본섬 사회의 구성원도 80%가 한족(漢族)인데, 왜 
진먼의 종친과 종교 신자가 특별한가? 필자는 대만 본섬이 많은 
정권의 교체와 다원적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회인 반면에 진먼은 
정권이나 문화상 큰 변화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탈냉전 이후 진먼인의 정치적‧문화적 모순을 만든 원인이면
서 또한 진먼을 양안 관계에서 특수한 역할로 만든 요소이기도 하
다. 이러한 정체성의 역설이 양안관계의 평화적 공간을 여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점을 찾아낼 때 비로소 진
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의 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체성의 역설은 바로 진먼인이 양안관계에서 가장 이상
적인 위치를 찾기에 잘 활용해야 하는 무기이며 이 이상적인 위치
를 찾아낼 때 바로 진먼은 성공적으로 평화의 섬으로 전환될 것이
라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양안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지속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통일을 향하는 정치적 목표이
든 조화로운 문화공동체를 이룰 목표이든 분단국가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것도 본 연구가 한반도 훗날의 화해의 
길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라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가 화해하는 






(1) 연구대상 및 연구틀  
 
그림 1- 6 대만 진먼과 중국 샤먼(소양안)의 위치도 
 
 
한때는 양안간 대치의 최전선이자 가장 치열하게 전투했던 진
먼도와 샤먼도는 1980 년대 샤먼이 중국의 개혁개방 ‘시험전（试验
田）’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특수한 사명을 부여하게 되었
다. 그로부터 중국 정부가 진먼과 마주 군도에 대한 포격을 중지
했고 ‘구랑위’호가 샤먼항에서 출발하여 무사히 ‘포화의 복도(砲火
走廊)’라고 불리는 진하수역을 통과했다. 그리고 대만정부가 먼저 
중국대륙친척방문을 개방하며, 진먼의 계엄령을 해제하여 철군시
키고 ‘양문‧양마’의 소삼통을 실시했다. 소양안의 전쟁 분위기가 
점차 평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평화통일과 해협양안 교류협력의 최전선으로서의 샤먼
에 비해, 진먼은 대만 사회의 이원대립적 사회 이데올로기로 인해 
위치가 모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었던 진먼과 샤먼
은 생활권이 다시 복원으로 양안 교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진먼도가 계엄령을 해제한 이후, 진하 수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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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의 밀수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대륙의 상품이 비교적 저렴
하는 것은 밀수의 주원인이지만  소양안 동포간의 서로 돕는 마음
도 컸다. 그림 1-7 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륙 어민들이 물건을 가
득 실은 스티로폼 배를 저어 옛날 중공군의 상륙정을 막는 방어시
설을 넘어 진먼 주민과 거래하러 왔다. 과거에 공격당하기는 쉬운 
곳은 이젠 민간인들이 군사 경계를 넘어 밀수를 하는 인기장소로 
되었는 것은 접경지역의 역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불법이니까 1999 년 중국 정부가 따등도에
서  대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대소액상품거래시장(对台小额
商品交易市场)’을 특별히 개설했다. 하지만 한번에 10 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되18므로 민간인의 ‘소액무역’이 여전히 빈번했다. 2001
년 양안이 ‘양문(진먼과 샤먼) ‧양마(마주와 마위)’의 소양안 직
항을 실시했다. ‘소삼통(小三通)’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소양
                                                     





안간의 무역을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진샤관광권의 문도 열었다. 
샤먼 시는 ‘나가기(走出去)’ 전력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샤먼의 기
업들을 진먼에 가서 무역과 관광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했다19 . 
이로부터 ‘소삼통’은 중국이 해협 양안의 ‘대삼통’을 추진하는 정
책의 교량이 되었으며, 관광은 양안의 인적 교류의 판도를 넓히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2000 년부터 지금까지 샤먼 관광 상품 중
에 ‘하이상칸진먼(海上看金门,바다에서 진먼을 바라본다)’라는 상
품이 여전히 샤먼의 유명한 관광 브랜드의 하나다. 진먼은 양안의 
국경 관광에 있어 아직까지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샤
먼은 진먼을 거점으로 삼아, 펑후(澎湖)군도나 대만과의 직항관광
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로써 푸젠성의 대내 관광권과 해협의 대
(對)대만 관광권을 국축하는 데의 중심 역할을 확고했다.  
또한 관광업의 흥기함에 따라 민남문화진흥사업도 진샤지역에
서 활발하게 전개했다. 1980 년대 말부터  샤먼의 문화예술단들이 
대만에 가서 전통 희극과 음악을 공연하는 식으로 교류해 왔다. 
1992 년 민(閩,푸젠성의 약칭)대(대만)문화가 일맥상승(一脈相承)
을 강조하여 증명하기 위해 샤먼에서 최초로 민대문화학술토론회
가 열렸다. 2006～2010 년 샤먼시는 대(對)대만문화교류기지로서 
대만과 진먼을 방문하는 문화교류의  업무를 담당하여 총 62 개의 
단체(2024 명)이 대만을 방문했다. 2012 년 중국문화부에서 샤먼시
에 대(對)대만문화교류의 심사‧관리권한을 부여했다.  
2011~2015 년 기간동안 샤먼의 문화예술단체가 대만과 진먼과의 
연간 상호 교류 인원이 5000 명이 넘었다. 2013 년 샤먼과 대만의 
민남전통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샤먼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대만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향음의 여행(乡音之
                                                     




旅)’라는 대(對)대만 문화교류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20.  
개혁개방 이래, 샤먼은 경제 무역으로 양안 교류의 문을 열었
고 양안문화관광권의 구축을 통해 대(對)대만교류의 인솔자의 지
위를 다지게 되었다. 반면에 진먼이 줄곧 민남문화의 전통 건축물
과 문물을 보존해 왔기 때문에 소양안의 민남문화부흥사업에서 
‘근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양안은 소삼통을 통해 생활권과 경제무역권, 문화권, 그리고 
관광권을 회복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넘어 시민사회의 역량
으로 소양안의 평화교류를 안정하게 하며 오늘날 양안관계의 교류
를 유지해 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각
을 ‘소양안’으로 돌려 양안관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진먼의 전쟁유산 재활용의 현황과 그의 상징하는 평
                                                     





화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 외에 양안 인민의 평화교류로 구축하고 
있는 ‘문화공동체’의 현황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분석대상은 
관광주체인 일반관광객, 종친조직, 종교신자 외에 가장 중요한 금
문도 자체의 위상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자료 수집 외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결합하는 연구방법, 이미지 분석법까
지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진먼도와 대만 본섬이 다른 정권 변화 역사를 겪어보기 
때문에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대만 본섬 주민과 다른 경향이 나타
난다. 이에 필자는  단순한 정당 지지나 통독(통일과 독립)의 선
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 즉 
하나의 국가정체성이다. ‘중화민국 재(在)대만’이 아니고 대만국이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중화민국이라는 정권 아래 진먼은 국가
를 지키는 영광을 부여했다. "우표"와 "국기"와 같은 일상 생활에
서 흔히보는 국가 기호는 민족주의를 평범하고 반사적이지 않은 
존재(a banal, unreflexive presence)로 만들었다(Antonsich, 
Marco2015:32).  이러한 민족주의는 Banal Nationalism 이라고 
불린다. Banal Nationalism 은 Michael Billig 가 1995 년에 최초로 
제시한 개념으로,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민족 정체성의 창조와 재
구축,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의식에 진입하는가를 조명하
기 위한 개념이다（JONATHAN HEARN .2007）.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우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국가의 주권을 합법화하
는 데 도움이 된다（Dallen J. Timothy.2001：85）. 국기는 매우 눈
에 띄는 국가 토템이며 우표는 보편성과 일상성, 다변성,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지닌 국가 토템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우표를 이용
하여 자신의 주권, 영토, 풍속 민정, 정책, 국제적 지위 등을 알릴 
수 있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우표를 이용해 중화민국의 영토 변
화와 양안의 정권 정당성과 영토의 소유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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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러기 선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표는 미니 여
행 포스터（mini travel posters）이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인정한 
이미지를 국민와 외국인들에게 관광목적기를 홍보할 수 있다
( Raento, Pauliina. 2009:126). 값싼 지역 마케팅 형식이 되어 지
역 수입을 늘리게 한다（Dallen J. Timothy.2001：86）。 
둘째, 소양안의 화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진먼도는 평화
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해 탐구하려고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
했다. 인터뷰 대상은 진먼도 사람 3 명, 중국 사람 4 명 총 7 명이
다. 이산가족의 상봉과 종친회의 교류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
다. 설문조사 부분은 관광객들이 (金門)의 전쟁유적을 어떻게 바
라보는가, 또 현(縣)정부와 국가공원 등의 공공기관이 어떻게 협
력하여 정부의 전쟁유적 관광코스를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 진먼
의 관광버스인 ‘대만진먼호행’(台灣金門好行, The Taiwan Tourist 
Shuttle service of Kinmen)의 B 코스인 ‘구닝터우전장선’(古寧頭戰
場線)을 선택한다. 이는 4 개의 관광코스 가운데 유일하게 전장유
적을 주축으로 한 코스이기도 한다(그림 1-9).  
 





구닝터우 지역은 이전 양안의 냉전시기에 격렬한 상륙전이 벌어
진 지역으로 남아 있는 전쟁유산을 보존하고 있어서 진먼의 다른 
지역보다 더욱 충돌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2011 년 중화민국 
건국 100 주년에는 구닝터우 지역에 ‘평화기념공원’(和平紀念園區)
를 조성하여 오랫동안 평화연구의 주축 개념이었던 ‘전쟁과 평화’
라는 이 두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 밖에도 구닝터우 지역은 샤
먼(廈門)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워서 관광객을 끌어들이
는 명소이기도 한다. 관광객들이 과거의 방어 토치카와 지뢰밭에 
올라서서 진먼과 샤먼의 소삼통 선박 및 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시
화된 샤먼을 내려다 보고, 양안 평화의 비둘기로 비유할 수 있는 
가마우지(鸕鶿)가 국경 없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
면 전쟁은 마치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린 듯하다. 지난날 지
뢰가 가장 많이 매설되고 경비가 가장 삼엄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전장관광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이 결합되어 양안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양안의 관광객이 관광을 통해 보는 진먼도는 어떠한 
곳인지, 옛날 전장에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 평화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
해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유효 설문지의 
목표량은 300부이다. 설문지는 google설문 시스템으로 문제를 편
집하며 진먼 관광버스의 B 코스의 관광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한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구
닝터우 코스 관광버스에 대한 참여 만족도와 참여 전후로 구닝터
우에 대한 인상 변화이다. 둘째, 전쟁유산의 관광화에 대한 관광
객들의 감상과 냉전경관이 양안 평화 추진의 기능과 역할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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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양안의 전쟁유산이 양안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진하는 공동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3) 논문의 구성 
충돌지역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는 지방정부의 역량에만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주체들의 관계 및 국제 관계의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정학적 정치의 영향을 깊이 받은 진
먼과 같은 냉전시기 양안의 경계구역이 된 지역에서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러므로 지정학적 정치의 영향 아
래, 냉전시기 양안간의 주요 전장으로서 진먼이 어떻게 현재의 
‘평화’ 실험지역으로 변했으며, 관광을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했는
지가 첫 번째 논의할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 하에서, 제 2 장에서
는 양안이 ‘국가’과 ‘국족(國族)’정체성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국호’
와 ‘문화’는 양안의 평화 교류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 장에서 양안의 통독(統獨) 논쟁이 정치적 힘겨룸에서 
문화적 힘겨룸의 전환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접경지역인 진먼도가 
이 과정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진먼의 역할 전환을 중심으로 양안 관계를 살펴보고 양안의 
지정학적 정치로 양안의 정권 사이에서 진먼이 지위가 어떻게 변
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3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진먼도가 냉전의 섬과 양안의 분계선이 된 1949~1978 년의 냉전
-대치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70 년대 말부터 중국의 개혁개
방과 신속한 굴기에 진먼과 마주 지역에 대한 포격을 중지하고 교
류와 협상을 하자고 하는 해빙기(解冰期）라고 할 수 있다. 세 번
째 단계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처럼, 진먼은 계엄령을 해제하
면서 관광 개방을 요구해서 양안 주민들이 진먼도를 거쳐 왕래할 
수 있는 탈냉전-평화시기다. 양안의 경계지역인 진먼에서, 탈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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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먼지방
정부가 냉전의 유산을 냉전의 관광경관으로 재활용했다. 이는 진
먼 지방정부의 경제적 형태를 전환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포스트 
냉전시기에 충돌과 분단의 기억을 담고 있는 냉전유산을 객체로 
삼아 평화적 의미와 사명을 또 부여했다.  
제 3 장에서는 양안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양안의 교류를 재개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첩죄(匪諜罪)’로 뒤집어쓸 위험
을 무릅써도 다른 지역이나 국가를 통해 중국 대륙에 있는 고향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대륙 출신 노병들의 
향수(鄉愁)를 불러일으킨 가서(家書)가  노병의 귀향운동을 촉진했
다. 반향운동도 대만의 계엄령 해제 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환이 
되었다. 생이별이든 사별이든, "귀향"은 양안의 교류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감정 요소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양
안의 이산가족의 재회와 귀향이 이끄는 뿌리차기 여행의 열풍을 
통해 탈냉전 이후 종족이나 국족에 대한 정체성의 재구축을 탐구
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진먼인들이 냉전경관의 관광화에 대한 생각과 계
획을 살펴보고, 냉전관광의 개발이 평화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냉전유산은 쌍방이 충돌했던 과거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로 향하는 차원에서 이
러한 전쟁유산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만일 전쟁관광에
만 중점을 둔다면 관광자원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전쟁을 겪어보
지 않았거나 이 시기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을 잃을 것이
다.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평화체제를 이루어지려면 과거 전쟁의 
유산이나 기억에 의지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민남(閩南, 푸젠(福
建)성 남부)문화관광과 종교관광,종치(宗親)관광, 그리고 생태관광 
등 냉전유산 이외의 관광자원을 주목하여 이 관광 형태들이 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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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관광을 추진할 때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양안 관광객들이 진먼의 냉전경관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냉전경관의 재활용에 대한 생각과 평화 감수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즉 냉전시기의 방어시설과 전쟁사적 기념관이 포스트 
냉전시기에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재활용되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진먼의 주요 관광객이 된 이후, 충돌의 
역사를 전시하는 기념관과 전시에 일상으로 보였던 정신적 표어가 
‘평화’라는 요구 하에 금기시된 관광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관광 
명소들의 해금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관광이 아닌가 싶다. 냉전 
경관의 재활용 과정에서 이런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경관을 갖고 관광 설계자들이 관광부호를 만들 때 과거 
충돌했던 양측 관광객(대만 본섬의 관광객과 중국대륙 관광객)을 
두고 어떤 고려할 점이 있었으며, 관광객이 진먼 관광 전후가 진
먼에 대한 인식 차이와 평화와 관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진먼의 냉전 경관은 앞으로 어떻게 보존되었거나 재활용되었
는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그 중에 중국과의 냉전경관과 공동으
로 세계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 결론에서 대만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 
집권함에 따라 좋다가 나빠지는 양안관계에서 진먼 사람들은 어떻
게 자신의 역량을 이용하여 평화 교류의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러
한 평화 교류 속에서 염원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등 질문으로 









2 장.  진먼도의 정치적 정체성의 변동과 상징적 재
현  
 
1980 년대 말 이래로,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적
게 언급하거나 33 회피하기 시작했다.  대만인들이 ‘중화민국’의 
중국 정체성 에 대한 상상이 무너지는 것 외에 오늘날 국제사회에
서 인정하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 刘国
深,1999）. 그래서 대만은 계속 하나의 중국을 강조한다면 국제사
회에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으로 헷갈릴 수 있으므로 모호한 ‘정치실체’의 개념으로 대만
의 정권을 해석하면서 대만의 양안관계와 국제정치 위치를 높이려
고 한다. 필자는 1980 년대 말부터 민주운동과 본토운동이 대두됨
으로 인해 ‘중화민국’의 존재여부가 국민당과 민진당 사이, 그리고 
외성인과 본성인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내부적인 요인도 영향
이 크다고 본다. 이 논쟁에서 가장 애매한 존재가 중국 대륙과 가
까이 있는 진먼과 마주 섬들이다. 진먼과 마주 등 섬들이 예로부
터 중화민국의 체제에 예속해서 중화민국 존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화민국도 진먼인이 마음 속의 ‘조국’을 유지하
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진먼을 사례로 삼아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변동과 재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 국민정부시기(1912~1937 년) 
 
진먼은 1949 년부터 군사 통제를 실시하면서 진먼도 냉전시대
에 접어들었다.  1956 년부터 국민당 정부는 진먼과 마주지역에서 
전지정무실험을 실시하면서 두 지역이 각각 방위사령부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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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되었다. 이로부터 전지사령관이 이 두 지역의 최고 군정수
장으로서 당정군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군정일원화가 되었다. 그
리하여 군사 목적과 군사 가치를 전지(戰地) 정무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진먼을 ‘삼민주의모범현’
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의 현정부(縣政府)의 지도층이 대부분 
전지정무위원회에서 파견된 것이었다. 1992 년에 이르러서야 계엄
령이 해제되고 2 년이 지나서야 진먼과 마주 주민들의 대만 본섬 
출입 통제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러한 통제는 전쟁 시기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혹은 전쟁의 정당성이 국민정부가 진먼
에 대해 군사 통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
당성인가 하면, 진먼인이 냉전시기에 반공 애국의 상징이 되고 탈
냉전시기의 각종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국민당을 지지하는 것인
가? 나는 '중화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화민국(中華民國)은 1912 년에 설립되었고, 1937 년 7 월 4 일
에 중화민국 우정총국(郵政總局)에서 발행한 ‘미국 개국 150 주년 
기념우표’를 보면,우표 왼쪽에 중화민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있어, 
양국의 우호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대비색상을 이용하여 중화민
국의 영토 범위를 명확히 표시했다. 당시 대만은 아직 일본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영토가 아닌 짙은 색깔로 표시했다. 하지만 티베
트와 신장, 몽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중화민국정부가 대









그림 2- 1 기(紀)014 미국 개국 150 주년 기념우표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진먼은 비록 작은 섬이지만 애국심은 남 못지 않다. 특히 해
외에서 일하는 진먼 출신 화교들이 이런 애국심을 항상 건축물로 
과시하곤 했다. 양루(洋樓,서양식 건물)를 예로 들면, 아직도 진먼
에서 남아 있는 많은 양루들의 산벽에다 중화민국의 국기와 국민
단의 당기가 교차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거나 ‘중화민국’ 이 네 글
자를 크게 쓰여 있다. 양루 역사를 잘 모르는 많은 현지 젊은이와 
외지인들은 이것이 1949 년에 국민당군이 진먼에 주둔한 후 특별
히 새긴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양루들이 대부분 
1920 년대~1930 년대 기간에 지어졌다. 그리고 중화민국 국기의 
변천사를 보면  양루에 국기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1920 년
대부터임을을 더욱 확신한다.  왜냐하면 1912 년 중화민국 개국 
초기에 사용된 국기는 오색기와 18 성기이었기 때문이다. 1921 년
에 쑨문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비로소 지금의 청천백일만지홍기
(靑天白日滿地紅旗)를 국기와 군기로 정했다.  
그러면 왜 국기를 꽂지 않고 건물에 새긴가? 이는 푸젠성 화교
의 이민사부터 봐야 한다. 대만 학자 장보웨이(江柏緯,2012)의 연
구에 의하면, 1870 년대 중엽부터 많은 화공(華工,중국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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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지역(현 동남아국가)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870 년대 이전
의 이민 1 세대는 대부분 육체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생활비나 집 짓는 돈을 송금하기가 어려웠다. 1890 년대부터 부자
가 된 소수의 화교들이 ‘금의환향’의 의미로 가족에게 집짓는 돈
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푸젠과 광동식의 전통 
건축을 위주로 서양식 건물은 비교적 적었다. 1910 년대 말기부터 
진먼에 잇달아 양루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화교들이 샤먼에
도 부동산을 투자하기 시작해서 부동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했다. 
이로써 화교들은 건축물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신분과 생활방식, 
그리고 미학의 상징을 보여주었다 (江柏煒,2012b:41)。 
1920 년대 초반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 챠오회(僑匯,화교들
이 송금하는 돈)경제도 왕성해 졌다. 1920 년대~1930 년대 기간에 
진먼 양루 건설의 절정기이었다. 이 양루 열풍은 1930 년대 항일 
전쟁 발발 전까지 이어졌다. 진먼 양루는 한문화와 동남아식민지
의 건축 양식이 융합된 것이다. 이 독특한 ‘불중불서(不中不西, 중
국 스타일 같지 않으면서 서양 스타일도 아님)’및 ‘역중역서(亦中
亦西,중국 스타일이면서 서양 스타일이기도 한다)의 건축 양식은 
화교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부를 과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었
다. 하지만 세계경기 침체과 태평양전쟁 발발, 그리고 화교의 고
향정체성이 약화로 챠오회경제도 위축되면서 양루의 건설도 갈수
록 줄어든다 (江柏煒,2012b:42-44)。 
1937 년 10 월, 일본군이 진먼을 군사적으로 점령했고 많은 진
먼 주민과 물자를 동남아의 전장으로 강제로 징집했다. 샤먼도 일
본군에 의해 점령되어서 많은 진먼인이 전화(戰禍)를 피하려고 남
양으로  도망간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많은 양루 주인들이 다
시 진먼에 돌아오지도 않고 챠오회도 중단되었다. 1945 년 일본이 
전패하고나서 챠오회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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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어 버렸다. 진먼의 4 분의 1 인구가 챠오회에 의존하여 생활
하기 때문에 군 사령관이 송금 경로를 샤먼을 거치지 않고 타이베
이를 경유해서 진먼으로 보내는 것으로 바꾸고나서 챠오회가 다시 
회복된다.(江柏煒,2012b:44)。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진먼과 샤먼을 동남아 각국을 침략하
는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고향의 가족과 재산의 안전, 심지어 자
신의 이주 나라와 생명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남양 화교의 애국
의식을 격발시켰다. 조국의 정체성에 입각하고 종교와 고향의식을 
통하여 발전하는 이런 애국심이 1980 년대부터 중국의 화교 연구
의 중요한 의제이다(庄国土 2000). 중국 학자 좡 궈투오 （ 庄国
土,2000）가 중하층 화교들의 이민 주된 목적은 금의환향이기 때
문에 종족（宗族）과 고향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 대한 국가정체성
으로 승화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퇴각하
기 이전, 중국 국내의 국민교육을 남양화교에 대한 교육으로 바꾸
려고 화교 교육에 관한 정책과 법규를 발표했다. 이런 작법은 남
양 화교의 민족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화교 학
생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삼민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하는 국민정부
에 대한 정체성을 높였다（庄国土,2000：114）.  
중화민국의 창립자인 쑨문은 ‘화교가 혁명의 어머니’라고 했다. 
화교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면서 국내 각종 정치 개
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챠오회를 통해 중국의 혁명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국이 강대해야 그들이 타향
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
을 상징하는 국기는 화교의 마음에서 숭고한 지위를 가진다. 성냥
갑, 담배갑뿐만 아니라 챠아비(僑批, 화교가 보내는 편지) 위에 국
기 도식과  ‘중화민국만세’의 글을 찍혀 있다. 또한 챠오회로 지은 
양루에다 국기와 국민당 당기가 교차하는 쌍 깃발이나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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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큰 글자를 새김으로써 화교의 애국심을 잘 드러난다21. 양
루의 정면에 국기와 국휘의 도식을 새긴 것 외에, 거실에 국기와 
당기가 그려져 있는 생일 축하용 대련(對聯)도 걸려 있는 민가도 
있다. 그리고 진먼도의 동쪽에 위치한 진더씬(陳德幸)양루의 정면
에 ‘Union Is Strength’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타향에 있는 화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기를 바라면서, 대내
적으로 후손들에게 가족, 고향을 위해 단결하도록 격려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진먼이 1949 년 이후에도 중화민국의 정체를 이어갔기 때문에 
건물 위의 국기와 국호를 보존할 수 있었다. 장보웨이의 말에 의
하면, 중국 푸젠의 진장(晉江)과 스스(石狮), 그리고 안시(安溪)의 
양루도 원래 이런 국기도식이 있었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별 모양으로 수정된 것 있고 파괴된 
것도 있다. 그리하여 지금 진먼을 제외하고는 푸젠과 관동의 교향
(僑鄉)에서는 쌍깃발 장식을 거의 볼 수 없다(江柏煒,2012c:17). 
 
그림 2- 2 진먼 뤠요초등학교의 쌍깃발 장식 
 
출처:金門觀光旅遊‧觀光處 
                                                     








양루의 국기, 당기, 국호, 당휘 등의 장식을 보면, 1920 년대
~1940 년대 기간에 진먼 화교들이 지은 양루가 성취와 부를 과시
하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애국애향과 단결을 교육한다
는 의미도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1937 년 일본군이 진먼을 점
령하면서 양루의 건설도 점차 중지되었다. 이때부터 진먼인이 방
언으로 칭하는‘리분츄(日本手)시기’, 즉 8 년 동안의 일제시대가 시
작했다. 이것도 진먼과 대만과 다른 역사 경험이었다. 
 
   
2절. 일본 점령시기(1937~1945) 
 
1937년 일본군이 진먼에 상륙하기 전에 정찰기를 파견하여 중
국어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렸다. 전단지의 내용은 한 마디로 ‘진
먼의 양민(良民)이 일본군을 만나, 차렷을 하면 해치지 않다’는 것
이다. 전단지의 선전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진먼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10 월 26 일 일본 해군이 진먼도의 서남쪽에서 상륙하고 
진먼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주민 세 명만 살해당했다. 심지어 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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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烈嶼)에 상륙했을 때 례위 주민들이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
을 피하기 위해 대표를 보내 일본군을 맞이하기도 했다. 오히려 
일본군은 유혈 없이 점령되면 나쁜 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 돼지 한 마리를 죽였다22. 그 당시의 ‘대만일일신보(台灣日日新
報)’에서 일본군이 진먼도의 수비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결국
엔 지나군(支那軍)을 모두 다 섬멸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
상 주민들이 별로 저항하지 않는 것 외에, 주둔하던 4개의 중화민
국 국군 연대도 거의 싸우지 않고 육지로 도망갔다(川島
真,2015:38). 특히 진먼 현장(縣長)인 광 한(鄺漢)마저 기선 진싱
호(金星輪)를 타고 다덩도(大嶝)로 도망갔다가 푸젠성정부에 의해 
군법 재판으로 총살되었다. 그래서 8 년동안 진먼현정부는 다덩도
에서 계속 운영하며 대일 항쟁에 참여하였다. 그 당시 일본군이 
날마다 군기나 함정을 파견해 다덩도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현정
부와 군대가 원래 다덩도에서 철수하려고 했는데 현지 주민들이 
자기의 집을 지키고 싶어서 철수하지 않아서 현정부와 군대도 남
았다 23 . 그러므로 다덩도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진먼현정부 터군이 중국정부에 의해 양안의 공동 항일의 
중요한 사적과 양안의 ‘오연(五緣)’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 대
만 문물로 간주되어 2009 년 ‘푸젠성대대문물보호단위(福建省涉台
文物保護單位)로 지정했다24. 
   1938 년 5 월 9 일 일본군이 진먼도 주변에 31 척의 작전 함
선과 항공모함 2 척이 집결했다. 그리고 다음날 샤먼을 상대로 상
륙작전을 펼쳤고 11 일 샤먼섬이 완전 점령되었다(曹剑
浪,2004:350). 5 월 3 일 일본군은 진먼도를 푸젠과 광동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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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격하는 거점으로 삼아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 샤먼도의 중국 
수비군는 거의 샤먼에서 철수했다. ‘대만일일신보’에 따르면 일본
군이 샤먼을 공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지나 (南
支那, 중국 남부)와 대만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국방적으로, 작전
적으로 점령해야 하는 곳이다. 샤먼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중요한 항구이라서 샤먼을 통해 군수물자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
에 점령해야 한다. 둘째, 샤먼은 남양화교들이 출입국하는 항구라
서 화교들이 남양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며 샤먼에 있는 
일본 화교들을 박해를 하고 심지어 남양에서 모금하고 국민정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를 핑계로 샤먼을 점령하기로 했다25. 
셋째, 1937 년 7 월 7 일부터 중화민국은 일본과 베이핑 서남쪽에 
위치한 루거우차오(盧溝橋)에서 충돌을 벌이고 나서 광동군 제
178 군단이 샤먼에 있는 대만 교민(僑民)을 체포할 뿐만 아니라 
교민의 재산도 마음대로 약탈하거나 파괴했다. 그러므로 샤먼도를 
점령해서 광동군을 혼내주는 것은 500 만의 대만 동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샤먼을 점령하는 것도 푸젠성정부가 있
는 푸주(福州)지역에 작지 않는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李向群,2015：132-135）. 
지리적 위치를 보면, 일본군은 해로로 샤먼을 공격하려면 반드
시 진먼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진먼은 샤먼을 침략하는 발판이 
되었다. 진먼의 격렬하지 않은 반항에 비해, 일본군과 격렬한 전
                                                     
25 일본인 진먼과 샤먼을 점령한 지 얼마 안 된 후 잇따라 동남아의 여
러 나라를 점령했다. 진먼 화교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군 중에 대만인과 
대륙인, 그리고 진먼인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인이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
에 예의가 없으면 채찍질당하거나 사람을 배에 태우고 음식을 주지 않고 
자생자멸하도록 한다. 당시 싱가포르와 말레시아의 화인(華人)항일유격대
가들이 거의 다 공산당이었다. 말레시아 진먼 화교인 좡요빙(莊有炳)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포트 클랑(Port Klang) 근처에서는 하루에 서너 구




투 과정에서 샤먼의 사상자가 약 4 천명에 달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랑위(鼓浪嶼)로 도망가서 구랑위의 식량과 의료 자원
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다. 게다가 어떤 주민들이 내륙이나 진먼으
로 도망가는 바람에 원래 인구 수가 18 만 명였던 샤먼이 1 만 
3000 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샤먼으로 피난했던 많은 진먼인들은 
일본군이 진먼에서 대학살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다시 몰래 돌아
왔다. 하지만 주민의 회고에 따르면, 비록 진먼에서 대학살이 벌
어지지 않았지만 학대나 노역, 그리고 강제 노동은 적지 않았다
(李錫隆,2006:69). 
 비록 중화민국 군대가 싸우지 않고 진먼을 떠났지만 일본군이 
진먼을 점령한 8 년 간에 군대와 민간인조직이 대륙에서 항일 운
동을 진행한 수시로 진먼도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공격했다(川島
真,2015:42).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38 년 4 월에 푸젠 남안(南
安)에서 발족된 ‘복토구향단(復土救鄉團)’이 진먼 최북단에 위치한 
마산(馬山)병영의 일본군을 기습했다. 15 명의 일본군이 사살되었
고 세 명의 목을 베였다. 이런 행동은 줄곧 진행했다가 1942 년 5
월 제 4 차 기습이었을 때 복토구향단은 시웬(西園)제염장 3 명의 
일본기능공을 납치해서 일본군들이 대규모 수색작업을 펼쳤다. 일
본군이 백여 명을 잡아 고문해서 마을 사람 20 여 명이 죽었다26. 
지금 중국에서 이런 애국 행동을 양안 공동 항일의 영광스러운 역
사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당시 진먼과 푸젠 각 향진(鄉鎮)이 
중화민국에 예속되어 있는 반면에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이어서 진
먼인들에게 대만군은 일본인의 지휘에 복종하는 일본말과 푸젠 방
언을 하는  한족이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말하는 양안은 1949 년 
중국과 대만이 분단된 후의 양안을 가리키며 오늘날 중국의 통전
                                                     




(統戰, 통일전선)의 용어이다.  
진먼과 샤먼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후 초기에는 대만총독부
가 직접 관리하다가 1939년에 일본이 남경에 수립한 괴뢰정권 왕 
징웨이(汪精衛)정권이 직접 관할하도록 변경하다. 비록 왕정위정
부는 자신을 중국의 새 중앙정부라고 불리지만 사용하는 국기는 
중화민국국기 위에 ‘평화반공건국(和平反共建國)’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 노란색 삼각형 깃발을 추가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진먼인들
에게 이것은 여전히 중국인의 정권이며 중화민국의 국기이었다. 
이로써 진먼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경제공동체27에 들어갔다. 
‘남진’이라는 것은 중국 화난(華南) 지역(푸젠, 광동, 광시, 윈난, 
구이저우 등)의 ‘남지(南支)’와 일본 본토 이남의 태평양 해역과 
동남아 일대의 ‘남양(南洋)’에 대한 확장·침략하는 정책이었다. 대
만인은 사용하는 방언이 푸젠 민남 지역의 방언과 비슷하므로 대
만은 남진정책에 있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대만총독부가 
일본 남진 정책의 주도자가 되고 말았다.  특히 샤먼에서 아편사
업에 종사하는 대만 적민(籍民, 일본 국적을 가지는 대만인)은 샤
먼의 권업은행(勸業銀行)28과의 관계로 현지의 경제 자원을 약탈함
으로써 샤먼의 경제 명맥을 잡았다（王學新,2006：40-41）. 
진먼은 이 정책에 맡은 역할은 샤먼을 공격하는 발판 외에, 기
타 주요 기능은 진먼의 자원을 활용해 전쟁의 수요를 지원하는 것
과 화난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전쟁의 수요를 지원하
는 것은 코발트광 등 자원을 채굴하는 외에 대만총독부의 계획적
인 산업의 일환으로서 소금, 연초와 아편 3 대산업을 발전하는 것
                                                     
27 1936 년 ‘남진(南進)’정책이 일본의 국책이 되었다. 1938 년 11 월 일
본은 ‘대동아신질서’를 호소하며 ‘일본, 만주, 중국(왕징웨이 정권)’이 경
제공동체로 형성되었다.  
28 샤먼권업은행（1940~1945）은 샤먼특별시재정국과 아편 사업에 종사
하는 대만인과 설립된 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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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중에 아편을 가장 많이 재배했다. 일본은 대만에서 아편
의 제조‧운영하는 경험 29 을 가지고 ‘공영권(共榮圈)’의 점령지역
에서 활용했다. 그리고 현지의 경찰특무시스템과의 협력과 아편의 
과점 시장을 통하여 현지 사회의 치안과 정보를 파악했다(林正
珍,2014:11-12).   
 그 때 샤먼의 국제적인 세력을 고려하고 샤먼보다 지세와 토질 
조건이 좋은 진먼을 ‘시범앵속원(示範罌粟園)’으로 지정했다. 그리
고 1939 년부터 대규모로 재배를 시작했다. 당시 진먼에 134 개의 
마을이 있고 이 중에 119 개의 마을이 아편을 재배했으며 아편원
의 총 면적이 3,000 묘(畝)에 달했다. 그리하여 진먼은 당시 푸젠
의 아편 제조 총 기관이었던 ‘푸위(福裕)사30’의 생아편 공급원 중
                                                     
29 17 세기에 대만은 이미 동아(東亞) 해역의 무역환승지이 되어 외국 상
인들이 아편을 대만을 겨쳐 중국 푸젠 등 지역으로 팔았다. 그리하여 
1895 년 일본에게 할양했을 때 대만의 아편 문제가 이미 많이 심각해졌
다. 처음에 일본인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거라고 자신만만하는데 잘 안
되었다. 그러다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점진(漸進)정책’과 ‘전매(專賣)
정책’을 제출했다. 즉 대만총독부에서 아편의 제조와 도매를 독점하여 공
권력으로 아편의 소비를 줄이고 중독된 사람의 수를 통제한 것이다. 이 
두 정책으로 인해 대만은 자급자족의 제국 식민지가 될 뿐만아니라 고토 
신페이가 민정장관으로 승진할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참고：故事，寫
給所有人的歷史, 「 屬於臺灣人的另一場 「 鴉片戰爭 」 」 , 
https://gushi.tw/taiwanbar-%EF%BB%BF%EF%BB%BFep0-5-opium-
war/） 
30  푸위(福裕)사는 일본해군의 명을 받고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은 모두 
대만인이 주식인수하여 출자한다. 1930 년대 중국대륙,특히 화난지역의 
샤먼에 간 대만적민(籍民)의 수가 급증했다. 이들이 대부분 ‘일상(日商)’
의 명의로 아편, 도박과 성매매 사업에 종사했다. 당시 샤먼의 아편 암시
장과 제조가 이미 매우 창궐했다. 아편 사업을 관장하는 사람은 주로 영
국,일본, 혹은 네덜란드의 적민(籍民)이었다. 그들이 치외 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의 보호를 받아 중국 경찰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민
국(民國) 초기에 샤먼의 아편흡연소가 255 개에 달했고 이 중에 대만 적
민이 운영하는 것  무려 237 군데가 있다. 게다가 대부분 대만의 조폭조
직에 의해 관장하고 있다（王學新.2006：28-29）.1929 년 중화민국정부
에서 ‘금연법’을 공포함에 따라 푸젠지방정부도 강경하게 ‘금연’행동을 
시실해 대만 적민들을 단속하거나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나중에 일
본군이 샤먼을 공격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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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가 되었다. 처음에는 몽골이나 일본에서 아편의 씨앗을 진
먼으로 운송하여 일본영사관의 일본 기능공을 보내 진먼 주민에게 
아편 재배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일본의 해군과 영사관은 
진먼 아편 재배의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王學新,2006：39）. 샤먼
공매국이 채집된 아편을  모두 매수한 다음에 흥아원(興亞院)샤먼
연락부가 가공을 맡았 일본인이 진먼에서 22 개의 흡연소(아편을 
피우는 곳) 를 설립했고 주민들이 아편을 피우거나 대륙으로 밀수
하는 것을 유도했다. 게다가 주민들 중에 몰래 ‘저순도’의 아편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서 심지어 ‘아편 마누라’, ‘아편 집’이
라는 아편재(財)의 현상이 나타났다(林正珍,2014:23-26). 
 앞서 말했듯이, 민남 사투리를 할 수 있는 대만인들이 ‘난진’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었다. 진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대가 진먼에 상륙할 때도 대만인 홍 칭치(洪清琪)와 홍 따
산(洪大山) 형제가 길을 안내해 준 것이었다. 일본군이 진먼을 점
령한 뒤 진먼을 샤먼특별시 산하의 3 개의 ‘행정공서(行政公署)’ 
중의 하나로 편입했다. 대만인과 일부의 진먼이 행정공서의 장관 
또는 경찰을 맡는 것으로 진먼을 통치했다. 홍 칭치도 교제과(交
際科)와 총무과(總務科)의 과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진먼도의 민생 
물자를 통제‧공급‧조달하는 업무를 맡은 진먼개발회사도 일본어
를 아는 대만인 천 화이더(陳懷德)가 사장, 진먼인 차이 원팬(蔡文
篇)이 이사를 맡았지만 배후의 주도자가 일본인 미야가와 토시나
(宮川敏南)이었다. 이러한 ‘이화치화(以華治華)’의 방식은 같은 한
족(漢人) 으로서 잘 대해주는 커녕, 진먼의 어른이들의 회고에 따
르면 진먼인마저 행세하고 관리 계층의 한족들은 종종 주민들을 
폭행했다31. 그래서 1945 년 일본이 패전한 후 관리계층이었던 대
                                                     




만인들과 진먼인은 현지인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다.  
아편 재배 외에 일본인들이 4 개의 도로와 공항을 건설하기 위
해 진먼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일본군이 진먼을 점령하기 
전에 진먼의 교통 수단은 대부분 노새와 말을 이용해서 말차가 있
는데 자동차가 없었다. 그래서 그나마 제대로 된 길은 시내인 호
푸(後浦, 현 진청(金城))에서 동안선착장까지 이 구간의 돌길밖에 
없었다. 1930 년에 이르러서야 진먼 현장이 호푸에서 관아오(官澳)
까지의 도로를 건설해서 일제시기에 두 대의 화물차를 수입해 이 
구간의 주요 이동 수단이 되었다（羅志平. 2010：339-340）.한편, 
진먼의 대외 교통을 봉쇄해 도민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13~55
세의 진먼인이 ‘도민증’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제 시기의 
인프라 건설과 관리 방식은 훗날 냉전시기에 국민당군에 의해 계
속 사용하게 된다（許維民,2002;江柏緯）.  
1945 년 일본 패전하므로 1945 년 10 월 25 일에 타이베이시의 
중산당(中山堂)에서 항복식을 거행하였다. 대만은 중화민국의 한 
성(省)이 되었다. 그래서 중화민국우정총국은 '대만 광복기념우표' 
2 종을 발행했다. 하나는 우표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만 지도에 청
천백일기가 꽂혀 있는 것으로 주권을 강조했다. 광복 우표라 지도
에 금문과 마주가 없고 대만, 펑후 군도, 뤼도(綠島)와 란위(蘭嶼)
만 표시했다. 진먼과 마주는 원래 중화민국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
이다. 양쪽의 횃불은 자유를 상징한다. 다른 하나는 항복식을 거
행한 중산당을 도식으로 한다. 이때부터 대만은 중화민국의 일원







그림 2- 4 기(紀)026 대만 광복기념우표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3절. 냉전‧분단시기(1949~1992 년) 
 
(1) 양안 분단과 냉전 
1) 양안 냉전의 전초전:구닝터우과 다얼단상륙전  
1949 년 중국 내전에서 패배한 장 제스(蔣介石)는 대만으로 피
신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1946~1952 년 7 년 동안 대만 인구가 
약 200 만 명을 증가했으며 그중에 1949 년~1950 년 기간 장제스
를 따라 대만에 온 군인과 백성의 수가 약 100 만 명 정도였다. 
이때 장제스에게 대만과 전먼 등 푸젠성 연해의 몇몇 섬들만 있다.  
1949년 6월에 국민당군이 진먼에서 요새총대(要塞總台)를 설립하
며 진먼의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통신설비도 설치하였다 
8월에 리량롱(李良榮)이 인솔하는 제22병단이 진먼도에 진주했다. 
9 월까지 진먼의 총병력은 2 만 명에 달했는데 아직 부족하므로 중
국에 의해 ‘맹여호,교여호(猛如虎，狡如狐：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여
우처럼 교활하다)’ 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후롄(胡璉)이 인솔하는 
12 병단도 진먼으로 파견하였다（知兵堂編輯部,2015：18-1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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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산당이 원래 ‘진샤병거(金廈並舉，진먼과 샤먼 동시에 해방시
킴)’전략을 취하려고 했지만 배가 부족해서 결국엔 샤먼을 먼저 
점령하기로 하였다(張火木,1999:17). 샤먼을 해방시킨 다음에 진
먼을 공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당군
이 점련된 진먼군도가 원래 샤먼에 속했던 다단도(大膽島)와 얼단
도(二膽島)를 포함해서 샤먼항을 왕래하는 민하이(閩海)의 중요 항
로를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푸젠에 주둔한 공산당군 고
층들이 ‘진먼전투’를 민하이 해방 전쟁의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하
고 ‘진먼도’를 ‘건국’의 선물로 드리려고 해서 상륙전을 계획하였
다. 둘째, 명말청초(明末淸初)의 정성공(鄭成功)을 따라서 샤먼, 진
먼, 그리고 나서 대만을 해방시키려고 계획하였다（張火木,1999;沈
衛平,2008; 李福井,2014）.  
1949 년 10 월 17 일 장제스는 공산당군이 샤먼을 해방하였다
는 소식을 듣고 탕엔보와 교체하러 후 롄(胡璉) 장군을 진먼으로 
파견하였다. 10 월 24 일 밤에 공산당군이 진먼 북쪽에 있는 리엔
허(蓮河),아오토어(澳頭), 다덩 등지에서 출발하였다(張火
木,1999:24). 그 당시 국민당군의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고 눈과 
망원경으로만 바다를 감시했으니까 처음에 공산당군의 배가 이미 
출발한 줄 몰랐다. 마침 그날 낮에 훈련할 때 탱크 2 대가 고장나
서 밤에 국민당군 201 사단 601 단의 중위인 삐엔 리깐(卞立乾)이 
해변에 가서 지뢰를 밟았다. 지뢰의 불빛에 지뢰가 터진 소리를 
듣고 주변 초소의 탐조등을 다 켜서 바다를 환하게 비쳤다. 그제
서야 공산당군의 배를 발견하였다（知兵堂編輯部,2015;오준방‧정
근식,2014).  
공산당군이 다덩도 등지의 후원부대의 엄호 포격으로 상륙했으
며 구닝터우의 린춰(林厝)마을에서 국민당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전사된 42 단단장이었던 리꽝쵠(李光前)이 국민당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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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중에 계급이 가장 높은 장교이었다（知兵堂編輯部,2015:29）. 
26 일 아침, 공산당군이 구닝터우반도 전역을 점령했지만 국민당
의 중공군이 8 시부터 구닝터우지역을 공습하기 때문에 공산당군
이 패색이 짙어졌다. 비록 공산당구니 마지막까지도 상륙한 후 지
휘소로 삼는 든든한 서양식 석조건물에서 국민당군과 처절한 시가
전을 벌였지만 국민당의 해육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에 최종의 방어
선도 잃게 되었다. 공산당군이 처음에 3 단계로 나눠 상륙을 작전
했지만 첫 단계에서 공산당군의 배들이 국민당군의 맹렬한 포격에 
의해 많이 격침되어서 두번째 단계와 세번째 단계의 후원부대가 
배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전황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양측이 
56 시간의 격전 끝에 국민당군이 승리를 거두었다(張火木,1999; 
李福井,2014). 국민당의 기록에 따르면, 체포된 공산당군 포로가 
7,346 명이고, 국민당군의 사망자 수가 1,267 명, 부상자는 1,982 
명 있었다（知兵堂編輯部,2015:35）.  이 전투는 군인들만 아니라 
국민당에도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국민당군들이 중국대륙에
서 계속 패배했으므로 도망가거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구닝터우의 승리는 ‘한번 더 싸우자’는 희망을 주
었다. 또한 국민당정부도 이로 인해 대만을 본격적으로 반공대륙
의 복국기지(復國基地)로 삼고 정착하였다(李福井 2014:312). 이는 
1956 년~1957 년에 발행된 지도를 주제로 한 우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정부가 ‘잠시’ 포기한 중국대륙지도 외에는 이 우표들에
는 국민당에 의해 반공 기지와 자유명등으로 간주된 대만 지도를 
강조했다. 즉 대만도 주변을 특별히 불빛이 난 것처럼 밝게 표시
했고 중국 지도에는 ‘광복 대륙(光復大陸)’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






그림 2- 5 紀 046 1956 년 우정(郵政)60 주년기념우표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그림 2- 6 상（常）084 1957 년 중화민국지도우표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그 당시의 대만은 대내적으로 중국대륙에서 피신하러 온 중국
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대외적으로 
공산당군이 파죽지세로 푸젠성으로 남하하며 샤먼을 해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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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대만이 조만간 공산당군에 의해 점령된 것이라고 생
각해서 중화민국정부에 지원을 제공해 주지 않는 곤란한 국면에 
빠져 있었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인 왕 줘룽(王作榮)이 그 당시
의 대만은 고도(孤島, 외딴 섬)가 되어 대만 800 만 군인과 주민도 
고군(孤軍,고립된 군대) 으로 되었다고 묘사하였다 그래서 구닝터
우 전투의 승리는 중화민국정부와 대만 주민들에게 큰 격려가 되
고 다시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張火木,1999). 가장 기쁜 사람은 
당연히 장제스이었다. 그때부터 장제스가 진먼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확고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진먼의 인
구가 불과 5 만 명이니까 물자의 공급은 샤먼보다 문제가 되지 않
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때 진먼은 비록 방어시설이 없지만 
화강암으로 구성된 태무산(太武山)이 있으며 샤먼보다 중국대륙과 
조금 떨어져 있고  대만과 가까워서 해‧중공군이 대만에서 더 빨
리 지원할 수 있다(張火木,1999:17).  
하지만 마오 쩌둥 (毛澤東)이 여전히 진먼도를 진격하는 것을 
포지하지 않았다. 1950 년 1 월, 구닝터우전투 당시 제 3 야전군(第
三野戰軍)의 대리 사령관을 맡은 쑤위 (粟裕)가 계속 대만 공격 
작전을 담당하였다. 6 월 25 일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므호 
7 월 초에 중공중앙 군사 위원회는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구
성하며 마오쩌둥은 쑤위를 병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항미원조
(抗美援朝)임무를 맡겼다. 쑤위가 대만해협전선을 떠나자 짱제스
는 ‘반공대륙’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 다단도와 얼단도의 병력
을 증가하였다(萧鸿鸣 외,2016: 418-425).  
1950 년 7 월 26 일 두번째 상륙전이 발발하였다. 이번 전쟁터
는 진먼과 1만 2000m가 떨어지고 샤먼과 4400m만 떨어져 있는 
다단도(大膽島)로 바꿨다. 다단도는 원래 샤먼에 속하였다가 1949
년 이후 진먼도에 속하게 되었다. 면적은 0.79 제곱킬로미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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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 북산이라는 산이 있고 남쪽에 남산과 소호산이 있다.  남
산의 높이는 해발 98m 로 가장 높은 산이다. 남북쪽을 연결하는 
모랫길이 있다. 명청(明清) 시대부터 이 섬이 진샤해역(金廈海域)
에 진출하는 해문(海門) 이라서 명나라 때 네덜란드인들이 이를 
기지로 삼아 진먼과 샤먼을 공격하고 노략질하였다. 나중에 정지
룡(鄭芝龍)이 네덜란드인을 물리쳤고 그의 아들 정성공이 반청복
명(反清復明: 청나라에 반대해 명나라를 부흥한다는 뜻) 을 할 때 
다단도와 진먼을 기지로 삼았다. 명청시대 진샤해역에 해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샤먼도를 비롯해 주변 섬들에 병력이 주둔하며 
포대 등 군사시설도 설치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샤먼항이 오구통상
(五口通商) 의 항구 중의 하나가 되었고 다단도의 남산에 등대를 
설치하여 무역 선박에게 중요한 해상 지표가 되었다.  
 
그림 2- 7 17 세기 정성공의 푸젠 연해 기지들（네덜란드인 그림） 
 
 







다단도와 얼단도를 해방시키면 샤먼항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진먼의 주변 해역을 통제할 수 있어서 구닝터우전투 이후 
공산당군이 또 다시 상륙전을 계획하였다 다단도가 워낙 샤먼과 
가까워서 공산당군이 상륙하기 전에 수영해서 샤먼에 투항하러 온 
몇몇 국민당군인을 통해 다단도와 얼단도에 주둔하는 병력이 많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950 년 7 월 26 일 저녁 6 시쯤에 
공산당군이 샤먼 백석(白石) 포대를 비롯한 주변 섬의 포대에서 
다단도와 얼단도에 포격을 시작했고 8 시쯤에 공산당군 700 명 정
도 기범선을 타고 출발하였다 남산과 북산 사이의 모랫길의 양쪽
에서 상륙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은 태풍이 와서 파도가 심했기 
때문에 일부 공산당군이 바다에 떨어졌고 다단도에 성공적으로 상
륙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주변도 어두컴컴해서 일단 모랫길에 숨어 
날이 밝는 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날이 밝자 남산과 북산에 수비
하고 있는 국민당군에게 다 보여서 맹렬한 사격을 시작했고 상륙
했던 공산당군은 거의 전멸되었다. 하지만 그 때 다단도에 원래 
있는 화강암 같은 천연장벽을 빼고 든든한 방어시설이 없고 인력
이나 장비도 다 부족한 상태에 공산당군이 여전히 남‧북산의 일
부를 점령해서 국민당군의 통신을 끊었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쓰 
헹펑(史恆豐) 대대장이 전령병이었던 라이 선밍(賴生明)을 북산의 
주군에게 공격명령을 전하라고 파견하였다. 라이선밍은 공산당군
이 점령된 모랫길을 통과했을 때 적의 공격에 다리를 다침에도 불
구하고 임무를 완성하였다（劉傳暘,2018：6-10）.  
대만 국방부의 통계자료를 의하면 다얼단전투(大二膽戰役)에 
공산당군의 사망자가 490 명, 부상자 61 명, 포로 169 명, 그리고 각
종 총포를 압수하며 적군의 배를 31 척을 쳐부수었다（劉傳暘,2018：
11）. 전투 끝난 후 그 당시 대만 ‘총정치부’주임인 장 징궈(蔣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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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단도에 순시하러 갔을 때 ‘대담담대담,도고인불고(大膽擔大擔，
島孤人不孤：대담한 자가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 섬은 외롭지만 사
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말로 대단도를 지키는 병사들을 격려했고 
이 섬의 이름도 ‘다단(大擔:큰 보자기)’에서 ‘다단(大膽:대담하다)’
으로 바꿨다. 중공은 분석된 다단도 사륙전의 패전 이유는 예페이
(叶飞)가 인솔하는 제 10 병단이 구닝터우전투 후에도 진샤해역의 
날씨와 조석을 잘 모르고 병력 증가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모한 상륙전을 펼친 것이다(萧鸿鸣 외,2016:426). 
 
2) 대만 해협 위기 
○1  1954 년 제 1 차대만해협위기 
1950 년 6,25 전쟁 발발하기 때문에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제 7 함대의 함선을 대만해협에 파견하고 '대만해협 중립화'를 선언
하였다. 또한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해제함
으로써 중공정권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는 동시에 중화민
국정부도 중국대륙을 공격하기 않도록 하였다. 6,25 전쟁이 발발하
자 장제서가 방공대륙의 목표를 아시아 냉전과 연결시키려고 해서 
3 만 3 천명의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참전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으
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하지만 1950 년 10 월부터 중국은 ‘미국
이 대만과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구호에 ‘항미원조’운
동을 전개하면서 인민지원군을 한반도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미
국이 이제서야 대만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가능성, 혹은 장제스
가 중국대륙을 공격하는 것을 동의하며 제 2 의 전장을 만듦으로써 
중공을 경제하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장제스는 
오히려 참전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만 학자 린 샤오팅(林孝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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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가 참전 거부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전쟁에 참
전하거나 제 2 전장을 만들거나 미국이 총지휘직을 국민당 육군 
총사령이었던 쑨 리런(孫立人)에게 맡기고 자기를 버릴까봐 거부
한 것이다. 둘째, 장제스는 한국전쟁을 이용해 미국의 원조를 받
고 대만과 국민당 당내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하려고 작정한 것이
다(林孝庭 2015b：72-73).  
1953 년 2 월 2 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휴전회
담을 하루빨리 끝내려고 해서 대만해협 봉쇄를 해제하는 것을 선
포하였다. 이는 국민당정부가 이제 중국대륙을 공격해도 좋다는 
뜻이니까 장제스도 찬성했지만 휴전회담이 끝나면 미국의 원조와 
자신의 지위는 변수가 생길까봐 장제스가 계속 미국에게 소련의 
평화공존론과 중공의 은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즉 휴전은 
중공이 열전을 냉전으로, 군사적 전쟁을 정치적 전쟁으로 바꾸고 
소련과 중공은 휴전의 틈을 타서 미국과 영국의 해상 봉쇄를 돌파
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혁명해방운동’을 전개하는 수작이라고 국
민당이 주장하였다32. 그리고 이런 음모를 막는 최대의 방법은 바
로 국민당의 ‘반공대륙’이고 공산주의를 소멸해야 완전한 평화가 
이루질 수 있다33는 것으로 장제스 자신의 중요성과 대만의 운명
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
시에 미국과  하루빨리공동방어조약(共同防禦條約)체결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휴전협정(armistice)’을 체결하기 전에, 국민당이 ‘방
공대륙(反攻大陸)’의 서막이 열렸다. 7 월 15 일 밤 9 시쯤, 진먼방
위사령관인 후롄의 지휘에약 13000 여명의 국민당군이 푸젠과 광
동의 교계(交界) 에 위치한 동산도(東山島)을 향해 진격하였다. 처





음에 국민당군이 성공적으로 상륙했고 중중공군보다 병력이 10 배
나 많아서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 중공의 후원부대인 보병 82 사
단 244 연대와 제 29 군 85 사단 253 연대가 원래 진먼전투(즉 구
닝터우전투)에 참전하고 패배했던 부대라 원수 같은 후롄의 제 19
군과 필사적으로 싸웠다. 결국엔 공산당군이 진먼전투 이후 양안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를 얻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먼전투의 
치욕을 씻었다. (萧鸿鸣 외,2016: 454-456). 
1953 년 7 월 27 일, 남북한은 ‘휴전협정’의 의해 전투 행위
가 중단되었다. 마오와 장 아이핑(張愛萍)과 예페이(叶飞) 등 중공 
고급장교들이 다시 주의력을 진먼으로 돌렸다. 사실은 중공이 비
록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만해방 문제를 잠시 보류했지만 그래도 
진먼 혹은 다천도(大陳島)를 먼저 점령하는지에 대해 계속 검토하
였다. 1952 년 중공 화동군구(華東軍區) 참모장인 장아이핑(張愛萍)
과 1953 년 펑더화이(彭德懷)는 각각 마오쩌둥에게 인민해방군이 
한번도에 참전할 때의 승리의 기세를 타서 푸젠 연해의 도서들을 
해방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마오는 미국인을 자극해서 한반도
에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키면 안되다는 이유, 그리고 사실 1950 년
~1953 년 기간 중공의 중공군과 해군이 아직 푸젠성에 진주하지 
않아서 진먼을 공격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였다（夏明星,2012：16）. 
1953 년 9 월 7 일, 화동군구에서 ‘다샤오진먼당오수복작전방안(收
复大、小金门岛作战方案)’을 제출하였다. 이에 마오가 ‘1955 년 1
월말까지 진먼도를 해방하는 모든 준비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하
였다. 그리고 진먼 작전의 작전명을 ‘연합작전연습(联合作战演习)’
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12 월 말에 마오와 펑더화이가 진먼을 
공격하는 데 5 만억 위안(당시의 인민폐 1 만 위안은 지금의 인민
폐 1 위안과 맞먹는다) 가까운 비용이 들어야 하니까 100%의 자
신이 없어서 이 제안을 또 잠시 보류하였다（张胜 2008:161-164）. 
73 
 
1954 년 1 월, 장제스가 미국과중（대만）‧미 공동방위조약(中
美共同防禦條約)에 대해 협상하면서 진먼에 주둔하는 병력도 증가
하고 계속 중국대륙 연해 지역을 습격하고 있었다. 한반도와 베트
남의 분단을 교훈 삼아, 대만문제에 있어 중공측이 미국의 침점과 
유엔의 간섭을 저지하기 위해 7 월부터 대내외적으로 전국이나 전
세계에게 ‘대만 해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만은 중국의 신성불
가침한 영토이다’며 ‘대만을 해방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이자 내정
이니 타국의 간섭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
다. 이를 통하여 대만문제는 이미 단순한 내전문제가 아니라  그
만큼 국제화하고 복잡해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萧鸿鸣 
외,2016: 463-465). 
중공이 대만을 해방시킬 결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4 년 9 월 
3 일에 공산당군은 진먼의 수이터우(水頭) 등지를 향해 포격을 가
하였고 다섯 시간 만에 6,000 여 발을 발사하였다. 미군 고문단원 
2 명이 포격으로 사망하였다34. 그리하여 진먼방위부가 동쪽에 있
는 타이무산지역으로 옮겼다. 1957 년 9 월 3 일까지 3 년 동안 공
산당군은 진먼도에 총 52,923 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대만은 
이를 '93 포전35', 국제사회는‘제 1 차 대만 해협 위기’라고 부른다.  
이에 미국 덜레스 국무 장관은 대만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유엔
의 결의를 통해 대만해협의 전화(戰火)를 멈추게 하며 대만해협의 
                                                     
34 Frank W. Lynn 중령과 Alfred Medendorp 중령의 희생에 대해 대만
은 이 두 중령의 희생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중화민국(대만)과 미국의 ‘중
(대만)‧미방위조약’의 체결을 성사시켜서 서태평양의 안전과 평화를 유
지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2011 년 수이터우(水頭) 부두 근처에 
‘Frank Lynn  중령기념비’를 세웠다.(大紀元,「紀念美軍林恩中校 金門立
碑」, 2011-12-06). 
35 ‘9.3 포격전’은 진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국민당은 공산당이 
중국대일항전 8 년의 공로를 빼앗기 위해 일부러 대일항전승리기념일인 




현상을 유지하는 ‘신유계획(神喻計畫，Operation Oracle)’라는 계획
을 제시하였다（林孝庭,2015b：132）. 하지만 장제스와 중공, 심지
어 미국 국내가 이 계획을 반대한다. 왜냐하명 이는 유엔에서 '두 
개의 중국'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중국대표권에 대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보리에서 중화민국의 대표는 
정식 대표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포은 초대를 받는 점, 그리고 
대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면 대만 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이
라서 중공은 절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张胜,2008;翟强2018）.
장제스도 이 계획에 포함된 두개의 중국이라는 것은 중공에게 군
사적으로 양보하며, 장제스에게 정치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니까 진먼과 마주 등 낙도들을 지키는 마음이 더욱 확고된다
（周湘華 외, 2017：88）. 그래서 미국은 신유계획이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중공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저지하며, 또한 대만으로 하여금 대륙에 군사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더욱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기 위해 또 방
어를 근본으로 하는 조약인 ‘중(대만)미공동방어조약(Sino-
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의 체결을 제안하였다（林孝
庭,2015b：130-132）. 주(駐) 미국 영국 대사 Roger Malins 의 분
석에 의하면, 덜레스의 대만해협정책은 ‘신유계획’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유지하게 하며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것을 막으면서 한
편으로는 ‘중(대만)미공동방어조약’을 통해 대만과 펑후 열도(澎湖
列島)를 지키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翟强,2018：74-78）.  
1955 년 1 월 18 일, 공산당군은 이쟝산도(一江山島)를 공격했는
데 주요 목표는 국민당이 저장(浙江) 연안의 최대 거점인 다천도
(大陳島)이었다. 진먼보다 다천도를 먼저 공격하는 이유는 세 가
지 있다. 첫째, 다천도는 진먼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만에서 
빨리 지원할 수 없다. 둘째, 다천도는 진먼보다 병력이 약해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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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결로 점령할 수 있다. 셋쩨,다천도를 수복하면 원저우(溫州)시
에서 상하이까지의 적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이쟝산도가 공산
당군에 의해 점령되자 대만측이 병력의 보유와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한 후, 장제스는 다천도가 대만과 
약 250 해리(海浬) 떨어져서 수비하기 어렵고 대만을 방위하는 데 
있어 이미 전략적인 가치를 잃어서 다천도에서 철수하며 다천도의 
병력을 재배치하겠다고 선포하였다（萧鸿鸣 외,2016: 475-476）. 1
만 7 천여명의 주민과 1 만 4 천여명의 병력을 대만으로 철수하였다. 
이런 결정에 의해 철수된 군대가 영광스럽게 돌아온 것처럼 대만 
민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 그리고 다천도 주민 전체적으로 
대만으로 철수한 것도 공산주의의 통치 아래 자유를 잃을까봐 자
발적으로 온 것이라서 대만당국이 ‘난민’말고 ‘다천의포(大陳義胞)’
라고 칭하였다. 다천도 철수 이후, 국민당에게 진먼과 마주를 비
롯한 13 개의 도서들이 남아있다. 
한편 다천도를 점령하는 것은 중공에게 더욱 영광스러운 승리
였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공산당군이 최초로 육해공 3군 합동 작
전이라서 1949 년 구닝터우전투 때, 중공군과 해군 부족했던 한을 
쓸어버렸다.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미국이 대만 해협을 방위하는 
한계를 알게 된다（张胜 2008：175-177）. 그리고 중국은 이쟝산
도전투 때 공산당군과 타이저우(台州)인민의 단결하고 서로 돕고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은 민족정신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공산당의 홍색정신(红色精神)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쟝산정신’
이라고 칭한다(赖继年 2015: 333 - 335). 
이쟝산전투가 발발하자 1 월 29 일에 미국국회에서 ‘포모사 결
의안(Formosa Resolution of 1955)’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국 대통령에게 필요시 무력으로 대만과 관련 진지를 방어할 권
한을 부여하였다. 여기의 관련 진지는 1954 년 중국에 의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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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진먼도와 마주도가 포함되어 있다（李仕德,2014：29-30）. 3
월에 마오쩌둥이 주 중국 소련대사인 유진(尤金)에게 보낸 “대만
과 진먼 해방 관련(關於解放台灣與金門)”에서 ‘대만의 해방은 두 
단계로 나눠야 한다. 첫 단계는 진먼과 마주 등 중국 연해 도서를 
먼저 해방시키고 두 번째 단계는 대만 본섬을 해방시킨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는 중국의 내정인데 미국이 자꾸 무력으로 이 
일을 간섭하면서 우리한테 대만의 무력 해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두개의 중국’을 만들려고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미국의 
음모를 파괴하기 위해 중공은 일단 중국 연해 지역의 긴장 국면을 
유지해야 하며 주도권을 지손에 쥐면서 ‘대만의 평화 해방’을 해
야 한다. 5월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周恩來)는 올바른 조건 하
에서 남북한과 베트남처럼 협상을 통해 대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
겠다는 대만의 평화해방 방침을 선포하였다. 1956 년부터 중국은 
‘대만이 조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 
주장하며 ‘대만이 조국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해
도 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초보 구성까지 제안하였다(萧鸿
鸣 외,2016:477-491). 
제 1 차 대만위기는 중공이 이쟝산도와 다천도를 해방한 후에  
1957 년의 제 338 차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대만과 펑후는 '제 1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의 일부로서 방위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시 대만을 돕고 외도(外島)들을 방위하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
하였다（李仕德,2014：29-30）. 미국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1955
년 8 월에 미국과 중공이 제네바회의에서 대만해협의 긴장 상태의 





○2 1958 년 제 2 차대만해협위기 
1958 년 마오쩌둥은 중공군을 푸젠(福建)에 진입시키기로 결정
하고, 그해 8 월 23 일 진먼도에 포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958
년 8 월 23 일 오후 6 시 30 분 부터 공산당군이 진먼에 2 시간 동
안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국민당군의 부사령관 세 명이 폭격에 
의해 사망했고 위 다웨(俞大維) 국방부장도 폭탄의 파편에 의해 
부상하였다. 통신 시설도 파괴되었고 진먼을 봉쇄하기 위해 비행
장과 해안을 집중포격하였다. 9 월 13 일부터 공산당군이 간헐적인 
포격으로 전환하여 국민당군을 온종일 어둡고 축축한 갱도 안에서  
숨어 반격까지 할 수 없게 만들었고 , 전면 봉쇄를 실시하였다 
(鄭有諒,2018:19). 이 포격전은 대만에서 ‘8,23포격전’이라고 부르
고, 중국과 홍콩은 ‘진먼포전(金門炮戰)’, 국제사회는 ‘제 2 차대만
해협위기’라고 부른다. 대만 측이 이 포격전을 두 단계로 나뉜다. 
첫번째 단계 포격은 8 월 23 일부터 10 월 5 일까지, 총 44 일이다. 
중공에서 총 47 만발의 포탄을 진먼군도에 발사하였다. 10 월 6 일
부터 3 주 정도 잠시 휴전했고 10 월 25 일부터 살상력이 있는 포
격을 멈추고 ‘소리없는 종이폭탄’이라고 불리는 삐라 포탄을 살포
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앞으로 20 년 동안의 포격전의 주요 형식이 
되었다. 
하지만 이 포격전은 대만과 중공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
공의 전쟁, 심지어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힘겨루기를 말할 수도 
있다. 8,23 포격전 이전, 중공이 점차 중공군의 병력을 향상시켜서 
미국이 중공이 진먼과 마주에 대해 공격을 벌이는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연구하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정부의 파일을 보면, 미국 
측은 1954 년부터 4 년간 진마 등 낙도들이 대만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진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중공는 ‘국지전(limited war)’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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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낙도들을 분리시키는 시도가 이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미국은 1954 년부터 중화민국정부에 진마 
등 낙도를 포기하라고 권했는데 중화민국정부가 오히려 대규모로 
이 섬들의 수비군을 늘리고 군대를 낙도의 인질이 되게 하는 데에 
대해 불만하지만 이 낙도들의 전력적 중요성이 이미 미국이 무시
할 수 없는을 커졌다.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은 ‘진먼과 마주 등 연해 도서들이 베를
린처럼 중화민국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진먼이
라는 작은 섬을 무대로 하는 이 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
러나 중공은 영해 범위를 3 해리에서 12 해리로 확장하고 진마 등 
섬들을 영해 범위에 포함하게 되자마자 9 월 4 일 미국은 
Newport statement 를 발표했고 ‘대만과 진마 등 섬들이 중공의 
관할 하에 있었던 적이 없다’며 ‘중공이 이 섬들을 탈취하려면 세
계 질서의 기본 원칙을 어기며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이 진마의 방어에 협조하여 실제적인 군
사 행동으로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宋學文,2009：13）。그
리하여 미국이 제 7 함대를 파견하며 또한 진먼의 전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상륙전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The sidewinder missile), 
그리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서 8 인치 곡사포를 진먼으로 운송
하였다. 9 월부터 미국 군함과 대만 해군이 화력이 강한 ‘연합 함
대’를 조성했고 대만 본섬에서 온 해군과 중공군의 물자보급을 호
송해 주기 시작하였다(陳映真,1989:76).   
미국의 호송은 중공의 ‘봉쇄 진먼’전략을 파괴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이때 진먼 병력의 감축과 진먼의 비군사화, 심지어 진먼을 
유엔에 신탁 통치를 맡기자고 제안하였다(李仕德,2014：3). 이는 
미국이 진먼으로 파병하고 싶지 않아서 진먼을 중립화시키는 작전
이었다. 또한 국제사회는 장제스가 반공대륙하기 위해  진먼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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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집착한다면 큰 전쟁이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장제스는 중화민국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진먼과 마주에 국민당 병력의 3 분의 1을 배치했고 끝까지 
이 두 섬을 지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張淑雅,2010：2-3）. 
장제스에게 있어, 중국 공산당이 대만 본섬과 외도들을 침범하
면 오히려 반격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 게다가 중공해공 부대는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장거리 대포까지 증설하였다. 그
리하여 포격전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당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중
공이 곧 공격하겠다’고 선전해왔다. 그리고 외도에 대해 방위 사
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중공이 8 월 23 일에 
진먼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장병들이 장제스의 ‘정확
한 예측’에 대해 아직도 신기하다고 칭찬한다.  823포격전의 발발
은 마침 국민당정부가 선전해왔던 ‘반공(反攻)’ ·‘항폭(抗暴)’과 결
합할 수 있다.  
중공이 진먼을 포격하는 목적은 진먼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진먼을 봉쇄하고 미국이 진먼과 마주를 방위하는 결심을 시험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 패권주의의 기세를 꺾고 미국이 '두 개의 중
국'을 만들려는 의도를 분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미국은 이
쟝산전투부터 8,23 포격전까지 그 동안 중공에 세 차례 정전을 요
구했지만 중공은 타국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 대표가 바르샤바 회의에서 대만 보호자를 자처한 것에 항의
하였다. 또 미국이 보급 호송 중단을 조건으로 '영구 휴전'을 요구
하는 것에 대해 중공은 조국통일 방해 원칙으로 휴전 요구를 거부
하였다. 결국 중공의 중앙군사위는 대만해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 1961 년 12 월에 푸젠 전선 부대에 진먼에 대한 실탄포격
을 중지하라고 지시했고 '단타쌍불타 (單打雙不打,홀수 날에는 포
격이 있고 짝수 날에는 포격이 없다)’의 선전전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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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志刚‧王仲远 2009:19-20).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국공내전이 
대만해협에서 장기화되었고 진먼과 마주가 민족대치의 최전선이 
되어서 국민당에게 장기간 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의 핑계까지 되어
주었다(陳映真 1989:77). 
8.23 포격전 발발 이후, 장제스는 진먼과 마주 등 섬들을 지키
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 졌다. 이는 9 월 3 일 군인의 날에 중화민
국 정부는 발행된  "보위진마우표(保衛金馬郵票)" 2 종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1952 년 장제스가 진먼의 최고봉 태무산에서 쓴 
'무망재거(毋忘在莒)'라는 돌을 배경으로 하고 한 무리의 육해중공
군 병사들이 구불구불한 계단에 가지런히 서 있다. 병력이 넘치는 
시각적 감각을 조성하여 군민의 사기를 높인다. 또 다른 우표는 
진먼과 마주 군도를 처음으로 대만 군도와 같은 도면에 포함시킨
다. 이는 국민이나 계속 장제스에게 진마를 포기하라는 미국에게 
대펑진마(台澎金馬)가 하나인 것과 진마를 방위의 중요성을 강조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구본 방식으로 대펑진마 공동체를 나
타낸 것은 특별하다. 필자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진마가 중국대륙보다 대만과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구체(球體)의 시각적 차이와 일부러 중국대륙을 국지
화시킴으로써 대펑진마(台澎金馬)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다. 둘째는 대만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자









그림 2- 8 특(特)009 "보위진마우표(保衛金馬郵票)"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우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49 년 이후 중화민국의 판도가 재
배치되었고 대만에서 정권을 재정비했다. 1958 년에 중공이 진먼
에 대해 ‘8,23 포격전’을 가하는 것은 진먼을 점령하려고 포격전을 
벌이는 것 아니었고 심지어 진먼과 마주를 양안의 연결고리로 만
들기 위해  일부러 장 제스에게 남겼다. 즉 장래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화민국의 관할지
역은 광대한 중국 대륙에서 대만 본섬, 펑후제도, 진먼제도, 마주
열도 등 29 개 섬으로 바뀌었다.  중화민국의 관할지역은 광대한 
중국 대륙에서 대만 본섬, 펑후제도, 진먼제도, 마주열도 등 29 개 









그림 2- 9 중화민국 현재 관할 지역 
 
 
(2) 최전방의 군사화와 냉전경관 
 
1)지상(地上) 진먼 
냉전의 경계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권하에서 원
래 한 정권 아래 있던 나라의 영토를 둘로 갈라놓음으로써 생긴 
경계를 가리킨다. 인접 지역은 분단체제의 '전방(forefront)'과 '전
장(battlefield)'이 되어, 즉 새로운 인위적 경계로 바뀌었다(정근식 
2018:414). 동아시아의 냉전은 민족 내전의 요소를 담기 때문에 
냉전경관을 만든 힘은 세계 강대국의 세력과 이데올로기뿐만 아니
라 민족 내 정권다툼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만해협의 진먼도과 
남북한의 DMZ 같은 인접지역은 군사 요새화를 동반한 냉전의 경
계가 되면서 특이한 냉전 경관을 만들어 왔다. 1949~1978 년 기
간 동안 중공의 상륙전과 포격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먼의 냉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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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전방화’되면서 두 개의 진먼을 만들어졌다. 하나는 ‘지상 진
먼’, 하나는 ‘지하 진먼’이다. ‘지상의 진먼’은 두 가지의 지경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녹화 (environmental afforestation)’의 개념
으로 만들어진 것, 즉 나무와 방어적인 식물을 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방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지경, 즉 전장공간에 익숙한 
토치카나 철조망 등으로 만들어진다.  
먼저 조림(造林)이다. 일반의 가로수가 환경 미화와 보호, 그리
고 주민의 긴장과 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문명병을 완화시키는 기
능을 갖는데 냉전시기에 진먼의 가로수가 군대의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어 기능을 갖고 있었다.  진먼 주민 장 궤즈(張
國植)의 증언에 따르면, 국민당 군대가 처음에 진먼에 들어왔을 
때 진먼은 나무가 별로 없어서 1949년 구닝터우전투 때 공산당군
이 신속하게 쳐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무심기’운동
을 시작했다. 모든 군인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 그 당시 
‘나무가 죽으면 제대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서 군인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를 ‘본명수(本命樹, 내 목숨과 같은 나무)’라고 부르
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에 나무심기가 잘 안 되어서 당시의 사령
관 후 롄(胡璉) 장군이 ‘샤먼의 돌 틈에서 나오는 나무’라는 사진
을 보여줘 ‘샤먼은 할 수 있다면 진먼은 당연히 숲을 만들 수 있
다’고 병사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조림’을 성공하면 부대 대장의 
이름으로 숲을 명명하는 정책도 있었다. 이로 인해 포격전이나 태
풍으로 나무가 넘어져도 군인들이 꾸준히 나무를 심어 왔다. 인조
림의 면적은 5,300 헥타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진먼 각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거의 무성한 녹음 아래 잘 숨어 있었다. 방어를 
위해 이렇게 형성된 냉전경관으로 인해 진먼은 ‘해상공원(海上公
園)’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진먼인도 나무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 관광 개방 초기에 ‘녹색터널(green tunn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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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것도 인기코스가 되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
한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가로수를 베어야 하는 데다 
태풍등 자연 요소로 인해 이 특수한 냉전경관이 점점 없어졌다. 
‘녹색터널’의 파괴로 진먼 주민의 자연 경관 보호 의식을 불러일
으키게 했다.  
또 다른 방어 경관은 1949에 국민당군이 진먼에 주둔하자마자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1950 년 미국이 군사원조를 지원하기 전에, 
즉 구닝터우전투 발발 이전, 진먼의 방어시설을 만든 재료가 주로 
일반 민가의 문이나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판자와 같은 목자재, 
혹은 마을 밖깥의 용수(榕樹)나무까지 사용하였다. 그리고 군에서 
이미 주민들에게 방공호를 파라고 지시하였다. 1949 년 10 월 13
일 원래 진먼에 속했던 북쪽에 있는 다덩도(大嶝島)와 샤오덩도
(小嶝島)가 공산당군에 의해 점령되자 진먼 서쪽에 주둔하는 청년
군 201 사단의 사장인 쩐궈(鄭果)는 적이 상륙하기가 쉬운 구닝터
우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수비하며 전투할 수 있는 토보(土堡)군을 
축조하라고 명을 내렸다. 축조재료는 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
기 집의 문과 벽돌을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은 더 많았다. 심지어 묘비까지 ‘빌릴 때’도 있었다. 
필자가 현장조사할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
면,  
 
‘국민당군이 진먼에 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우리 집의 문과 
벽돌을 빼앗아 갔어. 내가 처음에 문을 못 주겠다고 버텼는데 
그들이 문을 안 줄거면 나를 기생원으로 팔겠다고 나를 협박
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로 인해 많은 진먼의 노인들이 국민당군을 ‘가산(家產)’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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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祖產）’을 빼앗아 가는 강도로 보인다. 군과 주민들의 ‘재료 
쟁탈전’ 끝에 201 사단이 3 일 안에 2 백여개의 토보를 만들었다 
(李福井,2014:85-86). 그리고 해변에 철책과 지뢰까지 설치해서 
진먼 최초의 냉전 방어기제가 형성되었다. 그 당시 진먼 서부쪽 
해변가에 약 7,000 개의 지뢰를 매설했고 800 여개의 수뢰를 설
치하였다（知兵堂編輯部.2015：20）. 
구닝터우전투의 승리는 국민당에게 자신감을 더해 주게 되었지
만 적이 다시 상륙할까봐 더 대규모적으로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구닝터우전투 이전 빈집만 허물었는데 전투 이후 주민
이 사는 집까지 허물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과 사당, 그리
고 학교까지 철거되었다. 특히 구닝터우전투의 전장이었던 구닝터
우와 안치(安歧),그리고 후웨이(湖尾) 이 세 지역의 경우가 가장 
심하였다 이 지역은 원래 바다에서 돌기둥으로 굴을 양식하는 것
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이었는데 돌기둥까지 뽑혀 갔다. 돌기둥이 
즐비한 광경이 반상륙의 퀘조제로 대체되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닝터우 지역은 약 1백여 개의 집을 철거당했고 안치 지
역도 1 백~2 백 개를 철거당하였다고 한다36. 그리고 군인들이 민
가를 철거하다가 아편을 발견해서 아편을 찾는 것도 철거의 이유
가 된다. 진먼은 일본군에 의해 8 년(1937~1945 년) 동안 점령해 
본 적이 있다. 1938 년부터 일본군은 전쟁의 비용이 필요해서 주
민들에게 아편을 재배하라고 명령하였다 아편의 경제성이 높으니
까 ‘흑금(黑金)’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몰래 숨긴 사람이 있었기 때
                                                     
36 1950년 말, 진먼방위사령관 겸 푸젠성 주석인 후롄 장군이 집이 철거
당한 주민들에게 ‘전사손실증명서(戰事損失證明書)’를 발급했지만 ‘반공
대륙 이후 배상(反攻大陸後賠償)’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즉 공산당을 이
기고 중국대륙으로 돌아간 후 배상하겠다는 뜻이다. 나중에 대륙반공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면서 1980 년대에 들어 증명서를 가지는 가정에게 




문이다 (李福井,2014:284-286).  
6.25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장제스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
고 대만에 정착하면서 "1년째 준비하고 2년째 본토로 반격하며 3
년째 공산당을 소탕하고 5 년째 본토수복를 완수한다(一年準備，兩
年反攻，三年掃蕩，五年成功)"라는 구호에 ‘반공대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먼과 마주 두 섬에도 정규군 약 6만명을 배치했고 본격
저으로 요새화를 시작하였다. 1965 년에서 1987 년까지(20 년간) 
18 차례에 이르는 토지 재구획을 통해 사구와 대지(臺地) 위주의 
진먼 지형에 비교적 평평한 평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히려 적군의 공수 부대원 낙하가 용이해졌다. 이에 당시 사령관
이었던 송신롄(宋心濂)은 독일 군사고문의 제안에 따라 섬 전체의 
평지에 ‘낙하방지말뚝’을 설치하고 말뚝사이에는 철조망을 추가 
설치하였다. 낙하방지말뚝은 대부분 농지에 설치되었는데 방어효
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면에는 ‘삼각못(三角釘)’까지 고정하였다. 
지뢰와 같았던 삼각못 때문에 적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더 다
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대부분의 낙하방지말뚝이 사유지에 설치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논삿일을 하시다가 ‘삼각못＇을 밟아본 적이 있었다. 또한 ‘물귀신
(중공군의 양서부대)’에 대비하기 위해 해변에서는 부겐빌레아
(bougainvillaea)와 용설란과의 경마(瓊麻) 같은 방어적인 식물을 
대량으로 재배했다. 그리고 해변의 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날카
로운 유리 파편을 꽂는 방어시설 등이 진먼의 지상 냉전경관을 형






























   방어공사와 군대막사 외에 요새화 공간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의 정신 랜드마크(Spiritual landmark)는 진먼의 전장 분위기를 가
장 잘 살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두 군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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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폐성을 갖춰야 하는 것과 달리 정신적 랜드마크는 뚜렷할 수
록 좋다. 진먼의 정신 랜드마크의 종류는 절, 기념관, 기념정, 반
공 표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정신 랜드마크는 사기 진작
과 기념의 기능 외에,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여 국족정체성을 강
화하며, 군사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공간적 수단이다(江柏
煒,2007:87).    
건설연도로 볼 때 1950~1980 년은 역공작전 시기로 분류할 수 
있어서 수시로 전비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은 여러 차례의 상륙전과 포격전이 벌어졌으니까 양안 냉전 시기
에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시기의 표어는 대부분  
‘반공항아(反共抗俄)’, ‘살주발모(殺朱拔毛)’, '대륙동포 살리기(拯救
大陸同胞)', '최후의 승리 쟁취하라(爭取最後勝利)'  와 같은 국민의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강산을 수복하겠다는 내용이다（鄭有諒,1996：
42-43）. 냉전시기의 대표적인 정신 랜드마크는 태무산의 군인 묘
지와 ‘무망재거(毋忘在莒)’를 새겨진 돌, 그리고 거광루(莒光樓)였
다. 1949 년의 구닝터우 전투, 1950 년의 다얼단도 전투, 1954 년 
9.3 포격전, 그리고 1958 년 8.23 포격전과 같은 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태무산묘지(1953 년)와 례위군인묘
지(1960 년) 등 군인 묘지를 건설했다. 태무산 군인 묘지는 태무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먼의 중요한 주둔지라서 전몰장병
들에 대한 중시가 엿보인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해마다 합동위령
제를 거행하는 주요 장소이기도 한다.  
전국 국민들에게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이었던 톈 
단(田單)이 두 개의 성(城）만 가지고 결국엔 고국의 72 개의 성을 
광복시킨 정신을 배우라고 하기 위해 정신 렌드마크 같은 태무산 
꼭대기에 있는 ‘무망재거’라는 글을 새겨진 돌(1952 년)과 거광루
(1952 년) 를 만들었다. 진먼 동반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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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거’돌과 서반부의 진먼 시내에 위치한 거광루는 중국 대륙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냉전시기부터 국내외 귀빈들이 진먼
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이 되었고 군대위문공연들이 공연
할 때의 중요한 무대 배경이기도 한다(그림 2-14). 특히 거광루의 3
층에 올라가면 샤먼도의 고층빌딩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소삼통을 실시한 후 중국인 관광객 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거광(莒光)’이라는 두 글자는 더욱 널리 사용된 단어이었다. 
거광루는 냉전시기에도 ‘진먼영웅관’으로 사용되었다. 국군은 
1949년 구닝터우와 1950년 다얼단 상륙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
므로 사기가 크게 올라갔다. 그리하여 1952 년에 거광루를 건설했
다. 3 층 바깥에 있는 ‘거광루’간판의 세 글자는 다얼단상륙전에서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전령병인 라이 성밍(賴生明)
이 쓴 것이었다.  거광루에 영광과 전장의 정신을 부여했다. 거광
루는 1920 년대부터 등장한 민족식 건축 양식을 지닌다. 즉 중국
의 전통적인 궁궐 형식에 현대적인 벽면을 가미한 건축 방식이다. 
이는 민족국가의 정신 물론이고 반공복국(反攻復國)의 의지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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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징한다（江柏煒.2002：93）. 특히 거광루는 국민정부가 대만
으로 퇴거한 후 민족의식과 민족식 건축양식을 재현한 첫 건물이
다. 그리하여 민족의 대의와 애국주의를 선양하는 의미도 지닌다. 
내부 전시내용은 원래 국군영웅을 주제로 하다가 1966 년에 민간
문물과 전장에 관한 자료가 추가되어 진먼역사문물관으로 바꿨다
（江柏煒.2002：114-116）. 
  건축상의 정치적 의미와 전쟁 정신 외에는 거광루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부각된 예가 바로 진먼과 마주에 사용 제한한 지폐의 
대표적 그림으로 삼는 것이다. 1949 년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퇴거
한 후 지방재정을 공고하기 위해 대만에서 "신 대만 달러(新台幣
[씬타이삐])를 발행했고, 낙도들에서도 전용 화폐를 발행했다. 즉 
화폐에 ‘진먼/마주에 한해 통용’이라는 글자를 추가한 것이었다. 
중국과 통용되던 화폐가 양안 분단으로 폐지처럼 되어버렸다. 그
래서 190 년 3 월 17 일에 진먼의 금융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후 
롄 사령관이 창립한 ‘진먼 월화 관병 소비 합작사 총사(金門粵華
官兵消費合作社總社」)’에서 ‘월화’임시 유통권을 발행했다. 1952 년 
대만 전국의 화폐를 통일시키며 최전방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 대만 달러”가 진먼과 마주 등 섬에서 발행됐고 월화권은 
회수하여 사용 중지되었다. 중공이 대만의 경제금융질서를 교란하
는 의도 방지와 최전방의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러 
‘진먼/마주에 한해 통용’이라는 글자를 추가했는데, 사실은 낙도들
이 함락하면 본섬의 금융을 교란시킬까봐 만든 방어 기제였다(그
림 2-15))37. 그리하여 최전방 주민들은 언젠가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는 느낌이 든다. 
당시에는 최전방 주민과 군인들이 대만 보섬에 갈 때 사용 제한
                                                     




의 글자가 없는 화폐를 환전해야 본섬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게
다가 은행에서 매월 1인당 1만 대만 달러만을 환전할 수 있는 것
을 제한했다. 이런 규정은 진먼인들이 현금을 모두 대만으로 가져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38. 1969 년 거광루는 법통
적 의미가 강한 ‘중산루(中山樓)’를 대신하여 낙도 전용 화폐 중의 
50 원 지폐의 그림이 되었다. 이것은 진먼의 군민들에게 영광스러
운 일이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진먼에서 군 복무할 때 거광루나 
태무산의 무망재거 앞에서 기념 사진은 남기지 않으면 진먼에 와
본 적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林怡種,2009:37). 1989 년
이 되어서야 비로소 최전방 전용 화폐를 발행 중지하여 대만과 진
먼‧마주 등 낙도의 화폐가 그제서야 통일된다.  
 




진먼의 우표와 엽서에도 거광루를 쉽게 볼 수 있다. 거광루는 
진먼 전장 정신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
                                                     




년 진먼현 문화국에서 개최한 진먼신십경(金門新十景) 투표 활동
에서도 거광루는 1 위로 뽑혔다. 중국의 여행 사이트도 이를 타이
베이 101 빌딩에 버금간다고 해서 ‘거광루를 방문하지 않으면 진
먼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문구로 거광루의 관광적 가
치를 올렸다. 현재 거광루의 내부 전시는 3층으로 나뉜다.  1층에
는 진먼의 전통음식과 민속 등을 소개하는 현지특색문화전시관, 2
층은 진먼에서 가장 유명한 민속 축제인 ‘영성황(迎城隍)’, 3 층에
는 샤오진먼과 샤먼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이고 전쟁시기에 관
한 문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거광루는 후 롄 장군이 진먼 사령관
을 맡았을 때 지어졌기 때문에 3 층에는 후 롄 장군의 생애사와 
훈장들에 관한 특별전시가 있다. 냉전 시기에 중중공군으로 하여
금 존경하면서 미움을 받은 후 롄 장군은 윗세대 중국인 관광객에
게는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어떤 77 세의 중국인 관광
객이 후 롄 장군의 청천백일훈장을  훔쳐가 양안의 경찰들의 협력
으로 마침내 훈장을 되찾은 사건도 있었다.  
‘거광’이라는 두 글자는 거광루가 준공한 후에 대만 사회에서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면, ‘거광일(莒光日)’은 매주 목요일에 군대
에서 사상교육을 진행하는 날을 가리키며 군인들은 국방 정령을 
홍보하는 ‘거광원지(莒光園地)’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해야 한다. 그
리고 ‘거광운동(莒光運動)’와 전투촌 계획에 때라 시작된 ‘중화문
화부흥운동(中華文化復興運動)’은 진먼 군민의 이데올로기의 단결
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대만의 사회 기율을 강화시킨다 （ 宋怡明
2016：148）. 또한 기차나 향진(鄉鎮) ,학교, 도로의 명칭에도 사용
되어 대만 사람들의 귀에 익은 이름이다.  
  영광스러운 건물 외에는 사기 진작과 적개심을 돋우는 표어는 
진먼에서 더욱 보편적이었다. 보통 돌이나 민가의 벽에 새기는 것
이었다. 예를 들면 태무산의 ‘무망개거’돌과 ‘인정승천(人定勝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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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무망재거’ 네 글자가 대표하는 정치적 의미로 인해 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이와 함께 찍는 것을 피한다. 진먼 곳곳에서 펴
져 있는 각종 정신 표어는 중국인 관광객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구호’는 강령적이고 격려적인 역할을 
하며 외침에 적합한 짧은 문구이다. 표어는 ‘구호’와 같은 기능을 
지니지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高偉智,2016）. 표어의 형식은 
글자 외에 사진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복도에서 나라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바치는 민족의 영웅들의 사진을 붙이기도 
한다39.  
마을 안에 정신 표어가 새겨지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전투촌을 
만들면서부터다. ‘전투촌’제도는 1968 년 초에 북베트남의 구정 대
공세와 북한의 1·21 사태,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10 년 내에 복수
하겠다는 소문의 배경하에 실행된 것이다. 그래서 장 징궈는 
1960 년부터 시작된 삼민주의모범현의 계획을 접고 전쟁 대비를 
강화시키고, ‘개인마다 전투원, 마을마다 전투보（人人是戰鬥員，村
村是戰鬥堡）’라는 전투촌 정책을 실시했다（宋怡明 2016：136）. 
전투촌은 마을 주민과 모든 사물을 군사화시켰다. 주민들이 민방
대에 편입되어 마을의 지하 민용 갱도를 굴착하기 시작했는데, 총 
16 킬로미터 길이였다. 그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민방 갱도는 진먼 
가장 협좁한 지대에 위치한 치웅린(瓊林) 마을에 있다. 1978 년 완
공된 이 지하 갱도의 길이 1,355 미터이며 총 12 개의 출입구가 
있다. Michael Szonyi 의 연구에 따르면, 치웅린 마을에 요만큼 규
모의 민방 갱도가 생긴 것은 당시의 총정전부(總政戰部) 부주임이
었던 샤오 정즈(蕭政之)가 ‘지하진먼’을 건설하는 구상을 제시하기 
때문이었다. 즉 갱도 네트워크로 기존의 토치카를 연결한 것이다
                                                     




（宋怡明 2016：139）. 현재 이 갱도는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
기 때문에 진먼에서 입장료를 받는 유일한 명소이다. 갱도 입구 
앞 건물에는 여전히 ‘독립작전, 자력갱생, 끝까지 견지, 죽음에서 




‘지하진먼’은 포격전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갱도를 파는 것으
로 만들어진 지항 방어요새를 가리킨다. 즉 무기와 탄약, 전투 준
비 물자와 인원을 모두 지하로 옮겨 지하 보루를 개척한 것이다. 
이런 지하 요새화로 인해 진먼은 85 만 발의 포탄을 감당할 수 있
게 했다. 1964 년 장제스는 어떤 강연에서 진먼의 든든한 군사 시
설은 군인들의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공복국의 
역량도 보여주어서 장래 대륙을 수복하게 되면 진먼과 마주, 대만, 
펑후 등지의 군사 시설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만의 반공복국의 승리는 결코 요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40.  
1956년부터 국민당군이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든든
한 진먼의 기반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갱도를 파고 거점과 지휘
소, 통신소와 창고 등 시설을 지하화하였다. 8.23 포격전 발발 이
전 국민당군이 이미 진먼에서 포병 벙커(Artillery bunker) 88 개, 
관측소 60 개 등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화포 진지를 만들었다 (鄭
有諒,2018:16-18). 더구나 국민당군이 대일항쟁 때의 경험에 의
해, 철근·시멘트로 든든한 포진지의 대포 벙커(Cannon bunker)를 
만들어서 포격전 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문에 





823 포격전 때 중공은 이미 진먼의 방어시설이 아주 든든하게 만
든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장제스가 진먼도에서 9 만 5 천명의 병력
을 배치하기 때문에 진먼에 상륙할 생각이 없었다. 백지운(2017)
은 중국이 진먼을 포격하는 것은 동아시아 분단-냉전 구조의 가
담자이자 당사자로써 한반도와 베트남의 분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이미 대만해협의 분단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대
만문제는 이미 동아시아 냉전의 성격을 결정하는 참예한 국제적 
문제가 되어서 중국은 동아시아 냉전구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먼과 마주가 미국을 대만해협에 묶어두는 올가미로 만들었
다고 분석하였다(백지운,2017:332-333). 
823 포격전 발발 이전, 군에서 방어시설의 지하화에 전력을 기
울였다. 중공의포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제스는 국방부와 진먼바위
사령부에 대해 타우산의 화감암을 이용해 갱도를 파고 탄약과 보
급 물자들을 다 갱도 안에 보관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계획도 없어서 진먼 전역에서 
보다 든든한 방어시설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또한 1957년 7월 다
시 진먼방위사령관을 맡은 후롄이 전 사령관과 달리 방어시설의 
구축보다 진먼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더 중시하였다. 특히 대부분
의 시멘트가 도로 건설에 사용되었고 군인들이 인프라 건설에 바
빠서 방어공사를 소홀하였다는 비판도 있다41. 823 포격전 발발한 
후 다시 집중적으로 갱도를 파고 방어공사가 본격적으로 지하화하
였다 (孫建中.2018:82-85) . 지상 지휘소와 군비 시설 외에 군대
                                                     
41 1958 년 4 월에 진먼으로 파견하는 웬 위시(苑玉璽)의 증언을 따르면 
그 당시 진먼의 토치카나 벙커가 아직 부족했고 참호의 깊이가 그냥 사
람 엎드릴 정도가 되고 벙커도 위장망으로만 감싸고 있는 상태였다. 포
탄의 공격에 전혀 막아낼 수 없었다.(출처: 行政院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
員會.2008.『追憶金門砲戰 50 週年』, 中華民國政府出版品：82-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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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장권과 각국 귀빈 등이 묵는 영빈관42과 군 병원(화강석병
원43, 남웅병원, 대담병원) 등도 지하로 옮겼다(그림 2-16, 그림 2-
17). 이 시설들은 또한 전쟁 시에 지하 진먼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시설이기도 한다. 병원까지 화강암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
문에 많은 진먼 주민들이 자신을 손오공처럼 ‘돌에서 튀어나와 태
어난다’고 농담하기도 한다. 견고한 화강석 병원은 사람을 보호하
며 주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이미지를 주지만 Michael Szonyi
（2011）는 이를 진먼의 지역정치의 ‘식민지화’가 절정에 이르는 
상징이라고 본다.  
또한 진먼 주민들도 포화를 피하기 위해 각자 마을에 방공호나 
지하갱도를 직접 팠다. 1968 년 진먼의 155 개의 마을이 73 개의 
전투촌으로 편성되었다. 1976 년 이 중 12 개 전투촌이 지시에 따
라  지하 갱도를 파도록 했다. 갱도 내의 표준 시설은 지휘실, 식
량저장실, 발전기, 통신설비와 우물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 치웅
린(瓊林) 전투촌에 이런 민방(民防) 갱도는 총 12 개가 있는 것으






                                                     
42 1980 년에 완공된 영빈관은 지하 여관이었다. 약 33 개의 방이 있고, 
도서관, 레스토랑 두 개가 있다. 리 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와 인
기 가수 덩 리쥔(鄧麗君) 모두 이곳에 묵었다. '지하 힐튼 호텔'이라 불리
기도 한다. 2010 년 전장와 군대위문공연문화관으로 개축했다.  
43 화강석 병원은 타이우산 기슭에 위치하여 화강석 바위 안에 있는 지
하 갱도 병원이다. 병원 안에 남북 세로 갱도가 세 개가 있고 동서 가로 
갱도가 9 개가 있는 벌집 모양으로 만든 구조이다. 총 길이가 1,800 미터
이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진먼의 가장 중요한 군 병원으로 2007년
에 사용 중지되었다.（羅志平.2010.『金門行業文化史』, 秀威出版：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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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6 화강석병원 
 
 




4절. 탈냉전과 민주화 
 
진먼의 탈냉전은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측면은 대만 본섬의 민주화운동과 계엄령 해제와 관련 있
고, 군사적 측면은 철군과 군사 시설의 철거(지뢰 철거 등)로 살
펴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의 탈냉전을 보면, 1958 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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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격전이 발발했을 때 진먼에 주둔한 군인의 수가 거의 10 만 명
에 달했고 1960 년대에 들어 중국이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에 집중
하기 때문에 대만과 진먼에 대한 위협이 점점 줄어들어서 진먼 군
인의 수도 줄이기 시작하였다. 1980 년대 초기에 ‘嘉禾案(가화안)’
、’陸精案(육정안)’、’陸鵬案(육붕안)’ 을 실시해서 진먼의 군병력
이 급속 감축됐다. 게다가 1996 년-2001 년 기간에 필요없는 부서
를 없애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자는 개념에 부대의 구조를 재편성
하는 ‘정실안(精實案)’, 군인의 수를 줄이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원
칙으로 2004 년-2008 년 기간에 실시한 ‘정진안(精進案)’, 그리고 
2011년-2014년 기간에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정수안
(精粹案)’ 등으로 인해 진먼의 군인 수가 10 만명에서 4 천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18）. 
 
그림 2- 18 1952 년~2014 년 진먼 인구수와 군인의 수 
 
출처:  1. ‘金門駐軍知多少 ’ 
2. 自由時報,‘金馬駐軍 最多時高達 17 萬  ’ 
3. 李仕德總編修.2007.金門縣志：96 年續修-第三冊人民志（下
卷）.306-308 쪽.필자 재정리함. 
 
진먼에 주둔하는 군인 수가 계속 줄였는데 국민당 정부가 ‘반
공대륙’의 신화와 집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먼과 마주 지
100 
 
역의 ‘전쟁상태’를 유지하였다. 1980 년대 대만은 집단적으로 흥분
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1979 년 8 월 “미례도(美麗島)”잡지의 발행
에 따라 국민당정부의 집권 체제를 비판하는 당외세력이 형성되었
고 아래로부터(from below)의 대만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같
은해 12 월에 일어난 ‘미례도사건’은 대만 민중이 정치와 인권에 
대한 중시를 환기시켰고 민중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6 년 정 난롱(鄭南榕)을 비롯한 2 천여 명의 대만인이 일부러 
37 년 전 국민당정부가 계엄 시실을 선포하는 5 월 19 일에 계엄령 
반대와 완전한 언론자유를 요구는 최초의 ‘519녹색행동’을 일으킨
다. 이들이 타이베이 용산사의 광장에서 12 시간 철야 농성을 하
였다. 국민당 측은 약 2천명의 경찰을 파견해 용산사 밖을 포위하
였다. 이번 시위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마쳤지만 계엄령 실시한 
지 37 년만에 대만인이 드디어 나서서 계엄을 반대하는 것은 민중
화을 추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음해의 두번째 ‘519 녹색행동’
이 민진당 사회운동부의 주도 하에 시작하였다.  이번 시위는 주
로 ‘국가안전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라는 요구
에 3 만명의 대만 민중들이 참가하였다. 국민당정부는 1987 년 7
월 14 일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국가안전법이 
시행되었다. (鄭根埴,吳俊芳.2015).  
1987 년 대만 본섬은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진먼과 마주 두 지
역은 오히려  두번째 계엄을 실시하였다. 대만 본섬과 진먼도의 
계엄령 해제의 시차로 인해 진먼도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증가시켰다. 대만 본섬의 계엄령 해제, 대륙 친척 방문 개방, 그리
고 동원감란 (動員戡亂)의 중지는 진‧마지역 주민의 반계엄 정서
를 더욱 자극하였다. 특히 1980 년대에 중국정부가 샤먼을 경제특
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건설을 왕성한 기세로 전개하는데 진먼 주
민은 중국이 이미 포격을 중지했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기 시작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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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왜 국민당정부가 아직 ‘전쟁상태’라고 하는지 이해 안 간다. 그
래서 진먼인들은 ‘전쟁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민선
의 현장과 현의회의 의장이어야만 진먼의 발전을 이끌 수 있고 관
광을 개방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엄령을 해제하며 민주체제를 실행라고 요구했다 (劉灝,1989:86).  
1987 년 8 월 12 일, 옹 밍쯔(翁明志)와 천 전젠(陳振堅), 그리
고 왕창밍(王長明) 셋이는 타이베이 신뎬(新店)에 있는 푸이젠성정
부에다 진먼‧마주 지역도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그리고 민강항
공기 개방과 관광 개방 등 요구 사항을 제출하였다. 정부 당국이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 방해’의 명목으
로 그들을 ‘흑명단(黑名單)’에 올리고 ‘진마출입허가증(金馬入出境
許可證)’을 발급하지 않았다. 허가증 없으면 집에 갈 수 없는 셋이
가 1988 년 ‘난 집에 가고 싶다’는 글이 적여 있는 흰 옷을 입어 
길거리에서 항의하였다(그림 2-19). 
 
그림 2- 19 옹 밍쯔(翁明志) 외 세 명이 길거리에서 항의하는 모습 
 
출처: 통안부두 전시관 
102 
 
이런 분위기에 1989 년 베이징에서 ‘톈안먼 사건(天安門)’이 일
어났을 때 진먼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에 나와 
베이징 학생운동을 응원하였다.  대륙 동포의 자유, 민주와 언론
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은 원래 별문제가 없지만 학
생들이 ‘군사 통제를 반대하라’는 것까지 외치는 것은 금기를 범
하였다. 게다가 군사 통제로 인해 언론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도 
없는 진먼인이 대안(對岸)의 민주운동을 응원하는 것도 매우 역설
적인 장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 년 8 월 23 일에 옹 밍
쯔와 마주인들이 ‘823 진마애향대유행(八二三金馬愛鄉大遊行)’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주로 진먼과 마주 지역은 대만 본섬과 펑후
도(澎湖)를 지켰으니까 하나의 공동체라서 ‘일국양제’의 민주체제
를 실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990 년 진먼인 양 수칭(楊樹清)이 진먼보도(金門報導)라는 잡
지를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계엄령을 돌파하며 군사 통제를  타
파하라’는 취지에 창간한 민간잡지였다. 그래서 정부측에서 이 잡
지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오랫동안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진먼인 사이의 중요한 화제가 되었다. 이 잡지는 총 3 년 
9 개월 발간했으며 진먼 민주화운동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목격
하는 중요한 잡지였다. 1991 년 5 월 7 일 진먼보도의 직원들과 진
‧마인들이 ‘507 반진마계엄(反金馬戒嚴)’운동을 벌이며 입법원 앞
에서 국방부가 진먼과 마주 지역에서 계속 ‘제2 차 계엄’을 실시하
는 것에 반대하는 11 일 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507 반진마계엄’
운동는 비록 국방부가 ‘통제 감소’와 ‘출입검사’ 등에 대해 양보를 
해서 마쳤지만 진‧마지역이 본격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다
음해 11 월 7 일이었다.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는 그날에 진먼보도
의 직원들이 1000m 의 폭죽을 진청정신보루(金城精神堡壘)에서 
진먼지방법원까지 끌고 경축하였다（陳水在.2001,楊樹清,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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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진먼에서 최초의 민선 현장을 선거하였고 천 쉐짜이가 당
선되었다. 천 쉐짜이(陳水在) 현장 시기에 주요한 목표의 하나는 
진먼을 ‘전략의 섬(戰略島)’에서 ‘일반 현(常態縣)’으로 바뀌는 것
이었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민주화’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진
먼을 ‘국토계획’의 일환으로서 발전시키며 진먼의 ‘생활권발전계획’
을 제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의 이미지를 약화시키
며, 진먼의 인프라 시설과 민생공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반 현’으로 회복한다(陳水在.2001：158).  
그리고 전쟁 때 진먼 주민들이 겪어본 고통을 위로하면서 철군
에 의해 찾아온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1996년을 기준으
로 진먼주장(金門酒廠)44의 연간 매출액이 20~30 대만 달러에 달
하니까 진먼 현정부은 진먼인에게 진먼주장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3 대 명절 때 주민들이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고량주를 살 수 있으며 또한 고량주의 수익으로 이용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학비나 잡비 면제와 대중교통 무료 등 복
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진먼의 인구가 점점 늘어
났다. 심지어 ‘아들을 낳는 것보다 쳰쉐자이를 뽑는 것은 더 좋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이 진먼에 사는 것은 대만 본섬에 못
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陳水在.2001：15). 오늘날 이런 고
량주 복지가 젊은 세대를 경쟁력을 잃게 할까, 그리고 인구의 증
가함에 따라 진먼현의 재정부담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오
                                                     
44 진먼주장(金門酒廠)은 고량주를 위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자 고량
주 양조는 진먼 지역의 유일한 대형 공업이다. 1952 년, 진먼 최초의 구
룡강주장 (九龍江酒廠)이 설립되었다. 처음에 일종의 군수(軍需）공업으로 
설립했는데 정부 고위층이나 외국 귀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1977 년 
국가 독점 판매 체계에 넣어 대량생산을 하며 본섬으로 판매하기 시작하
였다. 하지만 1992 년까지 판매 수량이 ‘대만 지역 담배 및 술 독점 판
매법’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래도 진먼은 ‘물자공응처’와 ‘진먼주창’ 양대 
수입에 의지해 냉전시기에 경제자립의 모범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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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의 전쟁과 군사통제를 겪은 진먼인들에게 계엄령 해제와 철
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진먼의 전략적 중요성이 사라진 충격
의 완화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비록 정치적 탈냉전은  민주화운동과 계엄령 해제에 따라 
1992년부터 점차 실현해 왔지만 진먼의 해안가 곳곳에 매설된 지
뢰는 보이지 않는 군인처럼 아직도 진먼인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심지어 관광객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되어 진먼의 지역 발전을 견
제했다. 1996 년부터 진먼방위사령부에서 지뢰제거를 하기 시작했
지만 경비와 지뢰제거능력의 한계로 제거 작업의 속도가 너무 느
렸다45. 2005 년 4 월에 어떤 저수지의 공사를 하려고 주변 지뢰를 
제거하다가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진먼의 지뢰 문제는 다시 관심을 
받게 되어 2006 년에 드디어 ‘살상용 지뢰 통제 조계’라는 대만 
지뢰제거에 관한 첫 조례를 통과했다. 2007 년 4 월부터 본격적으
로  ‘지뢰제거 대대(排雷大隊)’를 조성하며 지뢰 제거 전문가를 훈
련하기 시작했다. 총 두 단계로 나뉘어 2013 년까지 약 10 만 개
(3,060,962 m2)의 지뢰를 제거했다46. 군사적 탈냉전은 이때부터라





                                                     
45 1998~2001 년 기간동안 대만 국방부는 5 억 대만 달러를 써도 겨우 
1,559 개(6 만 제곱미터)의 지뢰를 제거하였고, 진먼현청은 1999~2002
년에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6,804 개의 지뢰를 제거했다.( 오준방‧정근
식.2014.진먼도 냉전생태의 형성과 해체. ― 지뢰전시관 형성의 경로를 
따라서, 사회와 역사 제 104 집(2014 년). p 7-43.한국사회사학회:24) 
46  오준방‧정근식.2014.진먼도 냉전생태의 형성과 해체. ― 지뢰전시관 




3 장 이산가족문제의 추이와 방문관광  
1절. 가족이산과 통우문제 
‘烽火連三月 (봉화연삼월),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은 중국 시
인 두보(杜甫)의 시 ‘춘망(春望)’에서 나온 문구이고 전쟁으로 가
족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가 모르는 상황에 이때가 ‘가서(家書,
가족의 편지)’ 한 통을 받으면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어서 만 냥의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이다. 
냉전 시기에 대만에 있는 외성인 노병들이 중국 대륙 고향의 
친척과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비첩죄(匪諜罪)’로 뒤집어쓸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또한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행정구
역을 여러 번 개편해서 노병들은 기억하는 주소가 실제 주소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걱정과 기대의 마음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보다 더 크기 때문에 ‘큰 봉투 속의 작은 봉투’라는 가서(家書) 형
식은 양안 냉전의 특이한 풍경이 되었다. 송달 방식이 두 가지 있
다. 하나는 해외 친구에게 보내고 친구가 다시 외국에서 중국 대
륙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화교나 외국 친구가 귀국할 
때 홍콩을 경유하면 그들에게 편지를 홍콩 우체통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연락이 닿는 가족들도 홍콩이나 일본 혹은 미국
을 통해서 답장을 보내는 것이다47 . 그러나 이런 송달 방식은 종
종 수개월이 걸린다. 예를 들어, 외성인 노병인 가오 빙한(高秉涵)
이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석 달을 거쳐 
마침내 동생에게 보내졌다. 이런 편지는 보통 큰 봉투에 외국 우
표가 붙어 있고 작은 봉투에는 ‘공비(共匪)’의 우표를 붙인다48.  
                                                     
47 华夏经纬网, ‘百万台湾老兵返回大陆探亲内幕’, 2008-11-03 
48 崔企川, 「大信封裡的小信封」, 台灣外省人生命記憶與敘事資料庫-家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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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년 1 월 1 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고대
만동포서'(告台灣同胞書)’를 발표한 후, 진마 지역에 대한 포격을 
중지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통항통우(通航通郵)’하자고 건
의했다. 5 월, 중국우전부(中国邮电部) 각 성에 ‘대만 우편물의 수
신 확대에 관한 규정(关于扩大收寄台湾邮件的規定)’를 보냈고 대
만으로 보내는 등기우편 업무를 회복했다. 10 월, 중국 대륙 인민
들에게 대만을 소개하기 위해서 중국 우전부는 ‘대만의 풍경(台湾
风光)’이라는 우표 6 종을 발행했다. 1981 년 1 월, 중국 우전부 우
정총국(邮政总局) 옌샤오펑 국장은 대만으로 공문 한통을 보냈다. 
공문에는 우정인원으로서 마땅히 가능한 빨리 중국과 대만에 사는 
전 국민들에게 직접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골육 동포에게 
직접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은 특별히 
그 해의 설날 이전에 보냈지만 3 월에 대만에 의해 반송되었다49. 
같은 해 5 월, 중국 우전부는 져우언라이(周恩来)가 쓴 ‘전우만리
‧ 국맥소계(传邮万里‧国脉所系)’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그림 3-1). 
우정사업이 국가의 명맥과 직결되어 있고, 인민에 대해 중대한 의
의를 갖고 있으므로 양안의 직접 통우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뜻이
다. 9 월 예젠잉(葉劍英)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은 ‘통우’가 삼통의 최








49 刘建辉.2012.第一封飞越海峡的邮政公函,『集邮博览』, 2012, Issue 01, 
pp.24-26 
50 龚达才.两岸通邮,『中国邮政』情系万家 40 年辉煌历程,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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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방적으로 먼저 대만으로의 우편 업무를 시작했다. 주
로 홍콩 우체국을 통해 대만으로 송달했다. 당시 대만 정부의 양
안 정책은 ‘불접촉(不接觸), 불담판(不談判), 불타협(不妥協) 등의 
삼불정책(三不政策)’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낸 편지
들이 전부 다 무사히 수취인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보통 우편은 대만 우정부서에 의
해 ‘이 주소 없다’나 ‘이 사람 없다’, 혹은 ‘수취인 거부’ 등 이유
로 반송된다. 그래서 중국의 적극적인 통우에 비하면 대만 정부는 
인정사정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만 사회에서는 통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987 년 외성인 노병들이 ‘회가
(回家,집으로 돌아가기)’운동을 일으켰다. 대만 정부가 조건부로 
대만 민중들에게 중국 대륙에 가서 친척방문을 개방했다. 하지만 
직접 통우를 개방하지 않아서 대만으로 돌아가면 중국의 친척과의 
연락이 또 다시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외성인 노병들은 헌법에 의한 ‘통신자유(通信自由)’
와 봉사로 서신 배달에 돕겠다는 조건으로 정부가 더 이상 대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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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내온 우편물을 수령 거부로 반송하지 않기를 바란다. 통우의 
요구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확대하며 대만 사회에서도 보편적
으로 동정을 표시하므로 대만 입법원은 1988 년 3 월에 조건부로 
‘통신 불통 우편(通信不通郵)’을 선포했다. 즉 대만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편지는 반드시 두 개의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겉봉투는 수
취인 이름이 ‘우편 50000 호 우편함 수(郵局第五〇〇〇〇號信箱
收)’이고 발신인의 이름과 대만 주소를 써놓은 중국식 봉투이다
(그림 3-2). 안쪽에는 ‘홍콩‧내상（內詳, 편지 안에 자세히 썼음）’
이라는 글을 찍여 있는 서양식 봉투이고 대륙의 친척 이름과 주소
를 써 놓은다(그림 3-3)51. 이런 편지는 먼저 대만 적십자회로 보
내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國泰航空)이나 드래건(港龍)항공을 통
해 홍콩으로 보내다가 홍콩 우체국을 경유하여 대륙 친척들에게 
편지를 송달한다. 이 시기를 ‘홍콩‧내상’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张忠恕.2012：62）. 
 
그림 3- 2 대만의 우편 50000 호 우편함 수(郵局第五〇〇〇〇號信箱收)
 
출처:中央社, 兩岸郵件往來 曾經歷雙封包裝國名塗銷[影] 
                                                     
51 時報周刊, 第 210-217 期, 1989,45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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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홍콩‧내상（香港‧內詳）’ 봉투 
 
출처: 南京李茂长的博客,1988 年 5 月 4 日的“香港内详”封 
 
1989년 6월 7일 대만 정부는 ‘대륙과 통화(通話)와 통우를 개
방한다’고 선포했다.  10 일부터 수속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대만 
측은 봉투에 직접 대륙의 수신자 주소를 쓰도록 해서 7 월 1 일에 
적십자회도 대리송달의 업무를 중지했다 52 . 비록 여전히 홍콩을 
거쳐야 해서 작업 시간을 많이 절약했다. 하지만 이때는  ‘6‧4 톈
안먼 사건’이 막 막을 내려서 중국은 좀 예민한 시기였다. 그래서 
중국 측은 대만 측이 갑자기 통우를 개방하는 것이 대만의 일부 
사람이 통우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편지 안에 정치적 선전 내용을 
담는 전단지나 우표, 혹은 엽서를 넣어 ‘6‧4 톈안먼 사건’을 응원
하거나 반공선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렇
게 하면 양안의 모처럼 찾아온 평화로운 분위기를 파괴시킬 것이
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기 위해 대만의 우정총국에서 이
러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로써 1989 년 말까지 양안 쌍방
향 통우의 성과는 1500 여만 건, 1991 년 약 2387 만 건에 달했다
(张忠恕.1990;张忠恕,2012;龚达才 2018).  
                                                     




양안의 이산가족은 마침내 정정당당하게 편지를 보내고 상대방
의 근황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은 약속이나 한 듯이 '부
당문자(적절하지 않은 글자)' 제거 작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대만 측은 흑필과 ‘삼민주의통일중국,자유민주안화락리
(三民主義統一中國，自由民主安和樂利)’ 같은 글자를 새기는 도장
으로 중국에서 온 우편물 위의 국호, 국기 또는 국장을 지운 것이
었다(그림 3-4). 반면에 중국 측도 물결무늬의 전용도장(波纹戳)으
로 중화민국의 국명을 덮은 것이었다(그림 3-5). 대만 측은 1989
년 10 월에 이르러서야 제거 작업을 중지하는데 중국 측은 2014
년까지도 사용하는 성(省)이 있지만 많은 곳에서 1993 년에 사용
을 중지하였다53. 
 
그림 3- 4 대만의 ‘삼민주의통일중국,자유민주안화락리’ 
도장이 찍혀 있는 편지 
 
출처:蘋果日報, ‘兩岸通郵 兩岸曾用這招互蓋郵票國名’, 2017.10.11 
 
 
                                                     
53 蘋果日報, ‘兩岸通郵 兩岸曾用這招互蓋郵票國名’, 2017.10.11 
https://tw.appledaily.com/new/realtime/20171011/1220514/ 








양안은 우표를 도장으로 덮는 것은 우표가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표는 1840 년 영국인 Rowland Hill 이 우편 체계를 간
소화하기 위해 채택한 요금 계산 방식이었다. 즉, 발송인이 일정
된 요금을 지불한 후에, 우표를 이미 지불한 증명으로 삼는 것이
다(Henio Hoyo,2010:71). 우표의 유동성은 세계 각국의 정부로 
하여금 점점 우표가 홍보, 교육의 기능을 갖는 뿐만 아니라 민중
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작은 광고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냉
전 기간 동안 우표는 심지어 미국이 소련 집단 국가들의 정책 메
시지를 수집한 경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
을 추진하는 매개채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나토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토의 회원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나
토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Modarressi, Matin,2017：196-197).  
우표는 국가 이미지의 정치, 문화 등의 의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명함'이라고도 한다. 대내적으로, Brunn, StanleyD 
(2011)는 우표가 일반 민중의 삶에서 국가의 공식 입장을 실현하
는 중요한 사자로 여긴다. 특히 정치와 경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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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Gerbner 의 ‘상징적 파멸（symbolic annihilation）’이라는 
개념과 눈에 띄고 잊을 수 없는 도식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주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Henio Hoyo（2010）는 
우표가 국가에 의해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사와 특징, 
구성과 발전을 포함하며 정부의 국각 상상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순수한 우편물의 배달을 통해 식별 가능한 기호로 국내외를 구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권실체(new sovereign entity)들이 
구정권과 구별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합법화시키고 자결권을 확립
시키기 위해 국경 검문소를 세우고 국기를 게양하는 것 외에, 자
신의 화폐, 여권 그리고 우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 Henio Hoyo 
2010; Timothy, Dallen J 2001）.  이 때문에 1949 년 양안 분단 
이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우표 발행을 통해 지속적
으로 중국정권의 유일한 합법대표임을 대내외에 선전하였다(黃猷
欽.2010). 
대만 우표의 선택과 승인은 항상 심각한 정치화 과정이었다. 
장제스 시기에는 우표의 설계에 대한 개입은 많았다가 장경국 시
기에 이르러서야 우체국이 비교적 많은 자주권을 누리게 되었다
（Deans, Phil ,2005：10）. 1950 년대 대만에서 발행된 우표 중에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는 주제가  반공복국(反攻復國)과 원수（元
首） 이미지, 국제 관계, 중국 문화, 대만 본토 건설과 풍토 등 있
다. 그 중에 특히 반공복국과 원수(장제스)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우표가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중국 문화에 관한 우표는 
거의 없었다. 1960 년대 이후 중국 문화와 대만의 건설과 풍경 같
은 우표가 크게 늘었다54. 반공복국 우표는 대만인들이 대만 섬이 
'수복해야 할 국토'에서 '국토수복의 기지'로 바뀌었다는 점을 일깨
                                                     




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만 주변에 빛나게 그린 것은 대만
이 민주세계의 반공산주의 집단의 등불이라는 뜻이다(그림 3-6). 
원수의 이미지 우표는 중화민국 국부인 쑨문과 총통 장제스의 초
상을 위주로 했다. 발행 시기는 보통 건국, 창당, 취임, 생신, 기일 
등이었다. 이는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신조를 가진 우표이다(Brunn 
2011). 예를 들어 ‘장총통의 존영(蔣總統玉照)’으로 주제로 하는 
우표는 주로 장제스의 공적을 찬양하며 장제스는 중화민족의 구세
주임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림 3-7). 특히 1959 년 발행된 
쑨문과 미국 링컨 대통령의 ‘민주의 멘토’ 우표는 링컨이 제시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과 쑨
문의 삼민주의 사상인 ‘민족, 민권, 민생’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우표는 냉전시대에 중(대만)‧미가 같은 진영의 우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만인들에게 삼민주의 사
상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비민주적이고 자유롭지 않은 공산주의
의 손아귀에 사로잡힌 동포들을 구하자는 정의감과 동포애를 고취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림 3- 6 1957 년~1962 년에 사용했던 '중화민국(中華民國)'우표 
 
출처: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우표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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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 1958～1962 년에 사용했던 ‘장총통의 존영’ 우표 
 
출처: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우표보물 
 
1958-62 년 기간 동안 중국은 농업 집단화와 대약진운동 등으
로 인한 전국적인 기근을 겪게 되어 약 3 천 6 백만 명이 굶어 죽
었다(楊繼繩,2009). 그러므로 대만 정부가 1963 년 ‘대륙난민동포
가 자유로 달려가는 기념우표(大陸難胞奔向自由紀念郵票)’ 2 종을 
발행했으며 이들 우표의 도식은 다 어두운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는 도움이 없는 농가의 부인이 우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
는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가 도망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그림
3-8). 그들의 목적지는 오로지 자유롭고 부유한 대만 섬이다. 이 
우표는 4 백만 장이 발행되었다. 이 우표들을 보면, 우표가 정부의 
이데올로기의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것이 분명해 보인
다(黃猷欽.2010:544). 
한편 국제적 주제（International subjects）의 우표는 보통 기념
우표로 발행된다. 예를 들어, 유엔의 각 조직의 기념을 주제로 발
행하는 우표다. 1971 년 중화민국이 유엔을 탈퇴하기 전에 국제적 
주제의 우표를 특히 많이 발행했다. 이런 유형의 우표는 중화민국
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임을 대만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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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을 참여하여 강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에 맞서는 대만인의 자신
감과 용기를 강화시켰다. 물론 이도 정치적 합법성을 얻는 수단 
중의 하나다（Deans, Phil ,2005：22）. 
 
그림 3- 8 ‘대륙난민동포가 자유로 달려가는 
기념우표(大陸難胞奔向自由紀念郵票)’ 
 
출처: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우표 보물 
 
양안을 왕래하는 우편물에는 '광복 대륙'이나 '대륙난민동포'와 
같은 민감한 우표를 일부러 붙이지 않지만 양안 정부는 우표의 선
전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글자를 국호나 정치 이데
올로기 구호 등 도장으로 ‘지우’면서 홍보한다. ‘지우다’는 동작은 
‘잘못된 것을 삭제하다’는 뜻이어서 상대 정권을 부정하는 의미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양안은 1989 년에 통우를 개방한 이후, 왕
래하는 편지가 매년 백만 통이 넘는다. 중국에서 온 편지는 
1989~1991 년 기간 동안 정점에 이른 뒤 대폭 감소하다가 











1978 년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다음에 중국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점차 나아졌지만 같은 시기에 대만의 경제체제의 성
공과 1986 년~1990 년 기간 동안 대만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고 
주식시장의 호황에 비하면 대만인들의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중
국보다 좋았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 대륙에 친척방문하러 가는 
외성인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늘 ‘금의환향’으로 여겨서 서로 왕래
하는 편지 중에는  대만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이나 약품(간장병약
이 가장 많다) 혹은 소형 가전제품 등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많다.  
 
  옛날에 남들에게 무시당한 흑오류이었어 55 . 지금 대만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돈을 부쳐 주니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
                                                     
55  인터뷰할 때 한 중국 기자가 ‘문혁시기에 푸젠성 사람들이 대만의 
친척이 많기 때문에 청산당하지 않지만 내륙 사람들이 대만 친척이 한 
명 있어도 청산을 당했어. 그래서 대만인은 우리 내륙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때 진먼 출신과 대만 출신 사람들이 
흑오류로 분류하는 것은 책이나 신문에서 언급하고 친척방문했던 
대만인도 기억하는데 내륙 주민만 청산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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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때 대륙은 금의 수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우리는 금반
지로 만들고 가져갔지. 좀금 더 작으니까. 어떤 사람이 한꺼
번에 50 이나 60 개의 반지를 가져갔어. 중국에 있는 친척들
에게 나눠줬지. 이거 종족들에게 준 선물이다. 자신의 재부
를 과시하는 것지. 금의환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왜 돌
아가? 그래서 각 방의 친척들에게 금반지를 몇개씩을 주고 
마음에 든 친척에게 몇 개 더 주는 거지. (진먼인 차이 쓰밍) 
 
그 중에 비교적 특별한 것은 ‘챠오회(僑匯) 권’이었다(그림 3-
10)56. ‘챠오회권’은 해외나 대만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1958 년부
터 1994 년까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했던 일종의 물자권이다. 여
러 가지의 액면가가 있고 사용 기간도 있다. ‘챠오회권’이 발행된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50 년대 미국의 압력으
로 해외 화교들이 이주국에 의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했
다. 홍콩 등지를 경유해서 돈을 보내도, 대륙의 가족들이 해외 자
본주의자와 관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까봐 돈을 찾으러 못 가
는 사람도 적지 않았. 둘째, 그 당시 중국은 물자의 계획적 공급
을 실행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물자를 살 수 없었다. 마지막으
로 1960 년대 중국 국내의 물자가 부족했다57. 발행된 계기는 중
국공산당 고위층은 화교들이 보내는 외화가 국가의 외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雷强&黎熙
元.2008:101). 심지어 당시 져우 언라이(周恩來)는 ‘챠오회’를 보
호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리하여 화교 가정이 물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58 년에 푸젠성부터 먼저 ‘챠오회권’을 발행
                                                     
56 台灣中央研究院, 2007.「台灣『外省人』生命記憶與敘事資料庫」의「家
書值千金」檔案。 
57 侨汇券的那些事儿. 上海侨报. 中国侨网.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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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광둥（廣東）과 광시(廣西) 등 13 개의 유명한 교향(僑鄉) 
지역에서도 발행된다. 이용방식은 챠오회권에 표시된 물자(상품)
를 지정된 챠오회상점(일명 화교상점)구매할 수 있다. 챠오회권은 
우표의 크기와 같지만 마오타이주 또는 '다쳰먼(大前門)' 담배 등 
중국제 사치품은 물론이고 텔레비전, 자전거, 시계, 냉장고 등 ‘고
가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胡子民,2013”57).  
 
  내 후난(湖南) 출신의 고모부가 진먼에 와서 내 고모랑 결
혼했어. 양쪽에 다 가족이 있어. 그래서 항상 중국으로 돈을 
보냈지. 퇴직급 몇 만원을 보냈어. 그 당시 몇 천원의 인민
폐가 있어도 난리 났는데. 그 때 ‘4 대건(四大件,네 가지의 
큰 가전 제품)을 가져 갈 수 있다. 세탁기와 텔레비전, 냉장
고 등을 가져가서 팔아. 팔고 받는 돈을 다시 종족 사람들에
게 나눠 줘. 보통 홍콩에서 샀대. 물건을 사가는 것 아니고 
어떤 권(챠오회권)을 사는 거다. 보통 이 네 가지의 가전 제
품을 살 수 있어. (진먼인 차이 쓰밍) 
 
(1987 년 이전) 내 이모가 대만에 있어. 그때 공산당은 정
책이 하나 있어. 바로 홍콩에서 대만 친척을 만나게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못 오고 우리도 가지 못해서 홍콩에서 만
나라 이거지. 대만 친척이 준 선물을 면세로 가져올 수 있
어. 보통 ‘3 대건 3 소건(三大件三小件)’이다. ‘3 대건’은 텔레
비전과 세탁기, 냉장고, ‘3 소건’은 선풍기와 자전거 등을 가
리켜. 작은 가전은 비교적으로 값싸다. 공산당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가 양안 교류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
고 이 물건들이 중국에서 그때 아직 생산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도 이모를 만나고 텔레비전을 가져왔어. 마침 내가 신
119 
 
혼이어서 가전이 필요했어. (중국 모 황씨 종친) 
 
그래서 중국 작가 루윈푸(陆文夫)는 자기의 저서에서 챠오회권
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질투게 한 
것이다’고 표현했다. 그 당시 해외에 있는 화교나 대만에 있는 외
성인들이 챠오회권을 통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체면 있게 만들었다. 특히‘적대 대상’이었던 
대만에서 온 송금이라면 서로의 염려와 온정이 더욱 느껴진다. 챠
오회권은 개혁개방과 1994 년 중국이 국가외환관리체제를 개혁한 
후에야 사용이 중단되었다. 
 




   또한 중국은행에서 발급된 외화태환권(中国银行外汇兑换券, 이
하 외화권)도 대만인의 신분이 달라 보이게 한다.  외화권은 
1980~1995 년 기간 중국은행에서 발행되어 인민폐와 값이 같으
며 지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일종의 특정 화폐이었다. 




1970 년대 후반부터 발전된 중국의 관광업과 점차 증가하는 대외
적인 경제‧문화교류 활동으로 인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화
교, 그리고 홍콩,마카오, 대만 사람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특별
히 발행되었다. 외화권은 위안화로 살 수 없는 고급 상품을 살 수 
있고 외화를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위안화라고도 불린다（沈
居安 2013：52）。  
1994년 대만 관광객들이 중국 저장(浙江)에서 벌어진 '첸도후
(千島湖) 납치 살해 사건'과 1995 년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미국 
방문 때의 ‘중화민국 재(在) 대만’발언, 그리고 1996 년 대만에서 
거행된 최초의 직선 총통·부총통 선거 등 이유로 양안관계가 급속
히 경색되고 제 3 차 대만해협 위기까지 벌어지면서 중국에서 온 
편지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대만의 노병들의 별세와 중국의 경제 
굴기,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 등과도 관련이 있다.  
 
2절. 중국의 개방과 가족방문 
 
1981 년 9 월 30 일, 예젠잉(葉劍英)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이 신
중국 성립 32 주년 축제 행사 전날에 9 가지의 지침을 발표했고 
조국 통일의 대업에 이루어기 위해 세 번째의 국공협력을 해야 한
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양안이 '삼통사류(三通四)'를 촉진하자고 
제안하며 특히 양안 인민들이 먼저 소식을 주고받고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을 강조했다. 10 월 9 일에 중국공산당 중앙
위 주석인 후 야오방 (胡耀邦)도 '신해혁명 70 주년 대회'에서 장
징궈 등에게 대륙과 고향의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중국 측이 대
만에 대해 호의를 보여 주는 것은 1979 년 장징궈가 제시한 ‘3 불
정책’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화와 교류가 있어야 양안이 
평화통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과의 평화교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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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바로 예젠잉의 ‘엽구조(葉九條)’를 관철하기 위해 중국이 
대 대만의 교류 기구와 조직이 잇달아 설립했다. 예를 들어, 중화 
전국 대만 동포 연의회(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 이하 전국타이롄)
등 있다(邓书杰,李 梅,吴晓莉,苏继红,2013：158-162).  
1986 년 5 월 3 일 대만의 중화항공 기장과 조수석, 기계사 3
명이 대만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방향을 바꿔 중국 광저우로 
착륙했다. 쓰촨(四川) 출신의 기장 왕 씨줴(王錫爵)가 중국 당국에 
조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 정부의 ‘삼통’ 정
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양안 분단 37 년만
에 이산가족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인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은 대만 정부의 ‘3 불’원칙을 타
파하여 양안의 항공사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나머지 두 명이 대만
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상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사회의 동정을 불러일으켜 대만정부에 빨리 대륙 출신 노병들을 
친척방문할 수 있게 허락하라고 재촉했다（马振犊.2012：129-131）.   
1987 년 10 월 15일 대만행정원은 '대만 지역 민중의 대륙 방
문 방법'을 통과하자마자 다음 날에 중국 국무원은 "대만 동포의 
조국 대륙 친척방문 및 여행에 관한 접대 방법(关于台湾同胞来祖
国大陆探亲旅游接待办法)’이라는 통지를 발표했는데 총 7 개 사항
이 있다59 . 이 통지문에서 중국이 대만 동포에게 가장 큰 선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대만 동포를 자신의 국민으로 간주하여 각종 관광의 혜택과 금융
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1 월 3 일부터 홍콩의 
                                                     
59 주요 내용은 대만 동포의 친지 방문과 여행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면 대륙 동포처럼 대륙 각지를 자유
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교통권이나 숙박 등도 대륙 관광객과 동등한 대
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第 24 號,1987 年
10 月 25 日：7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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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사가 '대만 동포 여행증명서'를 대리 발급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개방과 선의로 인해 대만의 ‘귀향’ 열풍과 ‘뿌리찾기’ 열풍
을 불러일으켰다.  
 
(1) ‘귀향’ 운동과 ‘뿌리찾기’ 열풍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80% 정도가 푸젠성
에서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주로 취안저우（泉州）와 장저우(漳州)에
서 온다. 이는 대만의 많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거나 이민의 고향
의 거리이름 혹은 성씨로 명명하는 마을에서도 이주의 맥략을 알 
수 있다60.  2015 년 제 7 회 '해협백성포럼(海峽百姓論壇)'은 ‘양안
동근‧민대일가(兩岸同根，閩台一家)’의 주제로 푸젠성 우이산에서 
개최되었다. 양안 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70 여개의 성씨 종친(宗
親) 약 1,200 명이 참석했다. 
"해협백성포럼"은, 천 년 이래의 성씨 문화를 통해서 양안의 
평화 발전의 흐름에서 양안 인민이 양안의 공생 공영에 대한 인식
을 강화시키려는 취지로 개최된 포럼이다61.  2007 년 9 월 20 일, 
제 1 회 "해협 백성 포럼" 및 민태족보전(閩台族譜展)은 푸저우에서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양안과 홍콩, 마카오, 그리고 해외 전문가 
약 270 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대만 학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주로 성씨문화, 성씨원류(姓氏源流), 첩보연구(譜諜研究), 그리고 
성씨민속과 성씨문화교류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성씨 연구를 추진
한 것은 주로 양안 공동의 근원을 논증하고, 서로의 혈연적 공감
을 촉진하며, 나아가 양안의 문화적 정체성과 평화통일을 실현하
                                                     
60 王大良,2008.「閩臺地緣及以姓氏為紐帶的親緣關係」,『臺灣源流』45 期,
pp69-71:61-64 




기 위해서이다. 한편, 양안의 성씨연구기관이 번갈아 주최하는 ‘해
협양안 청소년 중화 성씨 원류 퀴즈 대회(海峽兩岸青少年中華姓氏
源流知識競賽)’는 2019 년까지 이미 11 회 개최되었다. 
그리고 ‘뿌리찾기(尋根, 타향살이하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 혈
통을 찾다)’는 행사는 민족 결속력 강화에 중요하다.  
왕따근(2008) 연구에 따르면 대만 최초의 뿌리찾기 열풍은 
1978 년 대만의 '청년전사보(青年戰士報)'에 실린 성씨, 가족, 가
보 등을 통해 대만과 대륙의 관계를 고증하는 글에서 시작됐다. 
이로부터 대만과 중국은 같은 문화 맥락을 가지는 것에 대해 논증
하는 책이 출판되거나 워크숍이 잇따라 개최되었다62 . 이 ‘뿌리찾
기 열풍’은 대만의 본성인이 다시 ‘조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
킬 뿐만 아니라 장제스를 따라 대만으로 간 외성인들의 향수도 불
러일으켰다. 이 ‘향수’는 1981 년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위
원장인 예 젠잉(葉劍英)이 처음으로 통우(通郵), 통상(通商), 통항
(通航)의 ‘삼통’ 개념을 제출한 것과 1980 년대 말 대만 민주화 운
동에 따라 최고조에 달했다. 1987년 4월 쟝스장(姜思章)과 허윈더
(何文德) 등이 '외성인 귀향 친척 방문 촉진회(外省人返鄉探親促進
會, 이하 외성인 귀향 촉진회)'를 설립했다. 설립 목적은 중국 대
륙으로 돌아가 친척을 방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구성원 대부분
은 노병(老兵)이며 약 6 백여 명이 있다. 이 운동은 당외인사(黨外
人士：국민당에 속하지 않는 제야 정치 인물)의 도움도 받았다. 따
라서 당시의 '자유 귀향 운동' 대상은 1949 년 이후 대만에 온 중
국인과 1949년 징병되었거나 생계를 위해 중국에 간 대만인 외에
는 국민당 정부에 의해 대만 입국이 금지된 대만인도 있었고 그리
고 '입산증'을 신청해야만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주민들도 있다. 





그러나 외성인 귀향 촉진회는 주로 국공내전 때 국민당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온 노병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1996 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대한 외성인 노병은 
574,406 명으로 산둥(山東) 출신(53,055 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광둥(廣東) 출신(49,156 명), 푸젠(福建) 출신 노병이 6 위였
다(표 3-1).  
 
표 3- 1 대만의 외성인(대륙 출신) 성적(省籍)별 노병 수 
성적(省籍) 노병 인수(명) 성적(省籍) 노병 인수(명) 
산둥(山東) 53,055 쓰촨(四川) 29,943 
광둥(廣東) 49,156 장시(江西) 28,835 
장쑤(江蘇) 42,856 안후이(安徽) 27,321 
후난(湖南) 39,738 후베이(湖北) 23,290 
저장(浙江) 38,637 허베이(河北) 14,084 
푸젠(福建) 33,958 광시(廣西) 10,461 
허난(河南) 30,072 기타 53,928 
출처: 1996 년 台灣現有榮民人數－按資深在臺及省籍 
 
1987 년 5 월 어머니의 날에 추진회는 타이페이의 국부기념관
에서 ‘상가(想家)’를 주제로 시위를 열었다(그림 3-11). 현장에서 
돌리는 전단지에는 장제스의 자손들이 해마다 그의 생신을 축하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는 문구로 장 
씨 부자는 인정과 의리가 없다는 것을 풍자했다63. 6 월 28 일에 
‘집에 가고 싶으면 어떡해’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6 천여명의 노병들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노래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어 버렸다. 당시에는 아직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집회와 시위, 전단지를 돌리는 것, 심지어 정부 
정책에 반항하여 ‘천척 방문’을 개방하라고 호소하는 행위는 사실
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때문에 추진회의 창립자들이 가족에
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부인과 이혼을 택했다.  
 
그림 3- 11 1987 년 '외성인 귀향 촉진회’의 ‘상가(想家)’ 시위 장면 
 
출처:觀察.2017.NO.50,「大陸探親開啟兩岸交流 30 年」 
 
마침내 7 월 15 일 대만은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같은 해 10
월 15 일 행정원은 대만 지역 민중의 대륙 방문 방법(台灣地區民
眾赴大陸探親辦法)을 통과시켰다. 전통적인 윤리와 인도주의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 64 이 중국 대륙의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적십자사는 11 월부터 친척 
방문 신청 및 서신 전달 접수를 시작했다. 개방 6 개월 만에 등록
자 14 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많은 노병들이 여비를 마련하지 못
해 항의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결국엔 장 징궈(蔣經國) 총통이 "
                                                     
64 현역 군인 및 현직 공직자를 제외하고 대륙에 3 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姻戚) 이 있는 자는 친척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일 년에 한 
번 대륙에 갈 수 있고, 한 번은 3 개월 동안 머물 수 있다. 
126 
 
노병은 반드시 돌봐야 한다"고 한 의지와 국군퇴제역장병지도위원
회(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의 협조로 모금 행사를 통해 5 억 7
천만 원을 모금하여, 2 만여 명의 노병에게 1 인당 2 만 원을 보조
하였다. 비록 대륙 친척 방문을 개방했지만 양안은 아직 직항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의 2 천만 원을 홍콩에 ‘신안서비스센터(欣安服
務中心)’를 설립하여 노병들이 양안을 왕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
다65. 12 월 1 일 대만 지역 민중의 대륙 친척 방문 방법이 본격적
으로 실시되었고 한 달 만에 만여 명이 대륙으로 친척 방문을 떠
났다66. 대만은 마침내 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다는 3 불 원칙을 깼고, 양안도 이산가족 상봉으로 평화 교류
의 막을 올렸다(우쥔팡, 2016:235). 
 
(2) 양안 이산가족의 귀향길  
사실은 대만은 본격적으로 친척방문을 개방하기 전에 외성인 
노병들이 이미 홍콩을 경유하여 귀향하거나 홍콩에서 친척들과 만
나고 있었다. 하지만 1988년 1월 16 일에 ‘외성인 귀향 촉진회’가 
이끄는 친척 방문단이 ‘대만에서 대륙으로 날아가는 비둘기 떼’를 
그려 있는 단기(團旗)를 들고 홍콩을 거쳐 대륙으로 돌아가는 것
이 진정한 귀가였다(그림 3-12). 18 일에 촉진회는 산시(陝西)성의 
황제릉(黃帝陵)을 참배했다. 그리고 양안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
을 것이며, 평화롭게 단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문67을 낭독하
                                                     
65 許歷農.2017.「退輔會協助老兵返鄉」,『觀察』2017 年 10 月;NO.50,pp
16-17 
http://www.observer-taipei.com/article.php?id=1698 
66 觀察編輯部.2017.「開放大陸探親大事記」, 『觀察』2017 年 10 月;NO.
50,pp12-16, http://www.observer-taipei.com/article.php?id=1697 
67  대만의 역사학자 왕샤오보(王曉波)가 집필한 제문이다. 내용은 ‘願我
先祖，佑我華胄；同室止戈，永棄相殘；再結同心，光大中華！(조상들에게 화
하(華夏) 후손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한마음, 한뜻으
로 뭉치고 중화 민족을 빛낼 수 있도록 보우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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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만에서 가져온 물과 흙도 바쳤다. 황제릉은 원고시대 중
국 신화의 인물인 황제(黃帝)의 능이며 황제는 중화민족의 인문초
조(人文初祖)로 간주되었다. 능구 동쪽에는 역대 제왕들의 어제제
문비군(御製祭文碑群)이 있고 서쪽에는 홍콩회귀기념비(1998)와 
마카오회귀기념비(2000)가 있으며 조상에게 홍콩과 마카오가 조
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렸다. 기념정 안에는 중화민국 설
립 이후 쑨문과 장제스가 쓴 ‘황제릉’이라는 글이 있고 마오쩌둥
이 쓴 '황제릉제문'도 있다. 그래서 황제릉은 중화민족의 근원적 
상징이자 중화문명의 정신표지일 뿐 아니라 정치통치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68. 중국 국무원은 1961 년에 황제릉
을 제 1 차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단위와 국가 5A 급 관광지로 지
정했다. '천하제일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제릉 자체의 정치적 
함의는 촉진회의 참배에 정치적 색채를 더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고향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에 직면하는 일부의 
노병들에게 공동의 시조를 상징하는 황제릉은 그들에게 마음상의 
공동 귀속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이번 참배도 양안 간 직접 교류
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하며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심정을 남








                                                     





그림 3- 12 '외성인 귀향 친척 방문 촉진회’의 단기 
 
출처: 중국 국가박물관 
 
살아 있는 노병은 귀향할 수 있지만 죽은 노병의 귀향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노병의 유해 송환은 국가와 
국가 간의 사무인데 대만의 정치적 지위가 모호한 데다 유가족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무명 유해라면 DNA 감식을 거쳐 신원을 확
인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안의 군인 유해 송환 문제
는 민간 사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산동성 출신이고 
열세 살 때 대만으로 피난하러 온 외성인 노병인 가오 빙한（高秉
涵）이 친척 방문 개방 이전에 세상을 떠난 노병들을 ‘집으로 보내
다’는 의거가 벌어진다. 그는 1991 년부터 20 여 년 동안 약 150
명의 노병들의 ‘돌아갈 데가 없는 귀신이 되기 싫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대부분은 산동으로 돌려보내
고 가장 멀리는 간쑤(甘肅)로 보낸다. 외성인 노병은 대만에서 '영
민(영예국민)'으로 불리고 '국군퇴제역장병지도위원회'에서 제대 후 
생활, 취업과 의료 문제 등을 협조하고 있지만 계급이 낮은 노병
들은 냉전 시기에 국민당의 ‘금혼령’ 정책이나 본성인들이 그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결혼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변호
사로서 생활조건이 비교적으로 좋은 가오 빙한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를 도와준다. 비록 친척 방문 초기에는 홍콩에서 비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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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고 다시 대륙의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했지만 현재 82 세의 
고령인 가오 빙한은 계속 시들어가는 노병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바로 "형님, 우리는 집에 돌아왔습
니다"는 것이다.  2013 년에  중국에서 그를 ‘2012 년 중국 감동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어 양안의 '안혼자(安魂者)'로 불린다69.   
무명 유해를 또 다른 안치하는 것은 종교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청나라부터 푸젠성이나 광동지방에서 온 중국 대륙 이민
자들이 대만에서 땅을 쟁탈하거나 족군간의 분쟁으로 인해 종종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충돌이 벌어져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대만에 온 한족이 대부분 젊고 힘센 총각이었다. 집도 없고 아내
도 없으므로 죽으면 항상 집단으로 안장했다. 이들을 모시는 절은 
많은 이름이 있는데 '만선사(萬善祠)' 또는 '만선묘(萬善廟)'가 그 
중 하나이다. 사실 대만의 여러 현시에서 이런 '무주고혼(無主孤
魂)' 신앙을 흔히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음묘(陰廟)로 여겨
졌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조차 함부로 제사를 지낼 엄두를 내지 못
했다. 그러나 일부의 절은 주민과 신자에 의해 신격화되어, 일반 
절과 같이 분령(分靈)과 향을 나눠 자기의 분신(分身) 절을 만들 
수 있다70.   
전장이었던 진먼도의 ‘만선사’도  모시는 신에 따라 여러 종류
가 있다. 첫째, 청나라 때 해전으로 전사한 망혼을 모시는 절이다. 
예를 들어 진청(金城)의 ‘만선야궁(萬善爺宮)’이다.  둘째, 일제 시
                                                     
69 현재 중국에서는 가오 빙한의 의거와 전쟁인생에 대해 두 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오 빙한 회고록(回家的路：高秉涵回憶錄)’
과 ‘중국 노병의 안혼곡(中国老兵安魂曲)’이다. 대만에서 출판된 '안혼천
애로(安魂天涯路)'는 '중국 노병의 안혼곡' 중 가오 빙한 부분을 발췌하여 
출판하였다. 
70 戴文鋒(Wen-Feng Tai).2011.「臺南地區民間無祀孤魂轉化為神明的考




기에 선난으로 돌아가는 망혼을 모시는 절이다. 예를 들어 후터우
(后頭)의 만선사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냉전 기간 동안 전
사한 군인 망혼을 모시는 절이다. 국공 상륙전의 옛전장에 위치하
는 구닝터우전사관(古寧頭戰史館) 오른쪽에도 2008 년에 진먼방위
사령부(金門防衛司令部,이하 진방부)의 지뢰제거대대가 지뢰를 제
거했을 때 발굴된 수천 개의 주민의 조상 묘지와 1949 년 구닝터
우전투 때 전사한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의 유해를 모시는 만선사
（萬善祠）가 있다71. 선민과 전몰 영령을 안장하기 위하여 2010
년에 이 만선사를 지었다. 완공 당시는 마침 구닝터우전투 61 주
년을 맞이해서 이 절의 설립 의미가 더욱 깊다. 구닝터우는 중공
군이 유일하게 진먼도에서 상륙작전을 펼쳤던 곳이기 때문에 중공
군에게 있어 많은 동료들이 여기서 영면했다. 소삼통 실시 초기에 
중국인들이 진먼에 올 수 있지만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다. 하지
만 구닝터우에서 전사한 중공군들에게 베이징의 이과두주 한잔을 
바치기 위해 규정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이 있었다72.   
진먼의 또 다른 구닝터우전투의 전몰자의 유해가 묻힌 곳이 바
로 태무산에 있는 군인 공동묘지의 ‘천인총(千人冢)’이다. 2012 년 
8 월 중순에는 진먼 해인사(海印寺)와 샤먼 남보타사(南普陀寺)가 
공동으로 ‘양안의 영구평화를 기원하며 재난해소 및 양안 전몰장
병대법회(祈禱兩岸永久和平消災祈福暨超薦兩岸陣亡將士大法會)’를 
개최하였다. 법회의 주회장은 진먼현립체육관이고 법단의 우측에
는 대만군의 전몰장병의 위패가 있고 좌측에는 중공군의 전몰장병
의 위패가 있다. 법회에 참여한 28군, 29군의 중공군 참배단은 좌








측 중공군 장병 위패 앞에서 스스로 정리된 300 명의 열사 명단을 
묵념했다. 그리고 나서 태무산 군인묘지에 가서 ‘천인총’앞에서 무
릎을 끓고 참배했다. 그 후에 120 명의 고승이 태무산에서 농고어
(嚨口)  지역을 경유하여 구닝터우의 만선사로 영혼견인의식을 거
행하였다. 만선사는 법회의 분(分)회장로서 절 안에도 ‘구닝터우 
중공군 전몰 군훈 신위(古寧共軍戰殞軍魂神位)’라는 위패를 모시
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회는 중국 정부에서 사람을 파견하지 않
았다73.  
2015년에 또 '양안의 영구평화를 기원하는 기복대법회'가 개최
되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 지며 난푸타사 123 명, 대만과 진
먼 40 명, 총 163 명의 고승이 각 단장(壇場,법회를 거행하는 장소)
에서 송경(誦經)했다. 이번에 태무산 군인 공동묘지와 구닝통만선
사, 안치(安歧)장군묘, 그리고 리 광치엔(李光前)장군묘 등 4 개의 
단장을 나뉘었다74. 이 네 곳 중에 태무산 군인 묘지를 제외한 세 
곳은 모두 구닝터우 지역에 있다. 구닝터우 전투는 국지적인 전쟁
이었지만 진먼도의 유일한 상륙전이자 중공군이 참패했던 전투이
었다. 국공 쌍방은 사상자가 매우 많고 온 들판에 시체가 널려 있
었다. 그래서 전몰자에 관한 귀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밤에 
군대 훈련 소리를 듣는 것 외에 "토몽(託夢,꿈에 나타나다)"과 "부
신(신들리다)"은 군혼(軍魂,군인의 영훈)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나
는 방식이다. 어떤 군혼들은 신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본적을 밝
히는 것고 어떤 군혼은 절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공군의 군혼이 꿈에 나타나 아무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울
며불며 하소연하기도 한다75. 가장 유명한 예는 '리 광치엔 장군묘
                                                     
73  魂 兮 归 来 - — 参 加 金 门 超 荐 两 岸 阵 亡 将 士 大 法 会 散 记 , 
https://tieba.baidu.com/p/1885099744?red_tag=0474666683 
74 金門日報,「祈禱兩岸永久和平法會 10/27 舉辦」,2015/10/08 
75 李福井. 2014.『1949 古寧頭戰紀：影響台海兩岸一場關鍵性的戰役(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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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 과정이다.  
처음에 리 광치엔 장군의 망령은 한 여성의 몸에 들어가며 주
민들에게 제단을 지어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나중에 무당을 통해
서 망령이 제공된 정보로 이 장군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1953 년 주민이 그를 위해 '군부 만흥공묘(軍府萬興公廟)'를 지었
는데 이때 리 광치엔은 용포(龍袍)를 입고 문무모(文武帽)를 쓴 모
습이었다. 나중에 신자가 많아지면서 1976 년 이 장군의 요구로 
광전묘(光前廟)로 증축되었고 다음해 대만 국방부는 주민들의 진
정을 받아들여 리 광치엔을 소장으로 추인했다. 1978 년 후롄 장
군은 리 광치엔 장군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절에서 
군복을 입은 리 광치엔 신상을 모신 것을 건의했다. 2002 년 새 
절이 준공되어 진먼방위사령부에서 출자하여 리 광치엔의 신상을 
현대군장의 모습으로 바꾸었다76. 
리 광치엔 장군은 중국 후난(湖南) 출신이고 진먼 현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몰지인 구닝터우는 마침 이 씨로 주로 구성된 
마을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리 광치엔을 자기 마을 주민처럼 여긴
다. 리 광치엔이 생전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사후에도 신적(神蹟)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자가 점차 늘어나 각지에 퍼져 있다. 리 
광치엔이 진먼에서 하루도 못 머물은 채 정렬하게 전사하기 때문
에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외래인 한 명도 주저하지 
않고 진먼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다’는 생각에 진먼 주민의 국가 
방위의 신념을 더 강화시켜서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리 광치
엔도 구닝터우 전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토몽"과 "부신”으
로만 주민의 신앙을 영속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 장군을 신격화하
고 그는 대표하는 의미와 의지를 구상화(具象化,objectification)시
                                                     
版)』, 五南出版社：300-303 
76 楊政峰.2016.『走進英雄島: 金門戰地巡禮之旅』, 釀出版：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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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즉 신상을 만들어 제사 의식을 통해 인간과 신 간의 ‘연결’
을 강화시키는 것이다（林瑋嬪,2003：122）. 또한 이장군의 신상
을 전통적인 신명(神明)에서 현대의 군장신상으로 바꾼 것은 진먼
에서 처음이 아니고 유일한 것도 아니다(그림 3-13).  
리 광치엔 장군묘는 '애국장군묘' 유형에 속한다. 진먼에는 약 
40 여 개가 있고 건설 이유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보통 전몰자
가 주민의 꿈에 나타나 절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건설된다. 
그러나 꼭 전쟁 나가다 사망하는 것 아니고 남녀관계나 공무로 죽
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석회로 간단한 절로 만들었다. 그 중
에 몇몇은 절 밖에 국기가 꽂혀 있다. 그리고 약 8 개만의 절에는 
1~5 존의 군인 신상을 모시고 있다. 이 군혼들은 모두 장군님이라
고 불리지만 리 광치엔 장군묘보다 그렇게 크지 못한다. 리 광치
엔장군묭의 입구에 총을 들고 서 있는 위병 두 명이 있고, 정전 
앞에는 구닝터우전투 때 리 광치엔 단장이 군복을 입은 반신상이 
있으며 정전 안에 작은 전통신명 분장한 이장군상과 군복을 입은 
이장군상이 두 개가 있다.  
 






군복을 입은 신상을 모시는 것은 아마 대만 본섬에서 전해 온 
것이다. 대만이 네덜란드인에 의해 지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찍
부터 이민족의 신명을 모시는 예가 있다. 하지만 보통 이 신들의 
모습과 분장은 현지화(localization)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신
명만 현대군복을 입고 군모나 사무라이 칼을 착용하며 짦은 수염
까지 기른 모습은 완전히 일본인이다. 일본군인을 모시는 절을 만
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생전에 대만인
을 잘 보호해주고 잘 챙긴 일본 병사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2 차 
세계 대전 때 전사한 일본 병사다. 특히 무고한 대만인을 다치지 
않도록 전투기를 일부러 바다에 빠지게 하는 일본 병사를 모시는 
절이 적지 않다. 셋째, 일본 장교가 ‘토몽’을 해서 주민들이 절을 
만들어 준다. 옷이나 장식품까지 자세히 요구하는 장교도 있다.  
일본군인 신명을 모시는 가장 많은 곳은 타이난(台南), 다음으로 
핑둥（屏東）, 마지막은 가오슝과 자이(嘉義)다. 이 가운데 핑둥의 
동강자모궁(東港慈母宮)과 가오슝의 보안당(保安堂)이 매일 일본 
노래를 틀어주기도 한다77.  
2018년 진먼 지역의 신들은 그 동안 리 광치엔 장군이 진먼을 
지켜주기 때문에 무당을 통해 리 광치엔을 진먼수호신으로 봉했다.  
그리하여 그 해 10 월에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현장과 진방부 지
휘관은 큰 이장군상에 리본을 달고 '진먼수호신훈장'을 수여하였다. 
즉 국군의 최고 영예인 청천백일훈장이다. 이로 인해 이 절의 특
수한 지위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이다. 2011 년과 2012 년 타오웬 
신옥팔로재신묘(新屋八路財神廟)는 2 년 연속으로 리 광치엔 장군
묘에서 '양안화간고위옥백향제대법회(兩岸化干戈為玉帛祭祀大法







會)'를 개최하였다. 이 법회는 양안의 전몰자를 위해 제사를 지낸 
것 외에 360 척의 법선도 준비해 양안 장병을 고향으로 실어나르
고 양안의 평화공존을 기원했다. 
 
(3) 소양안 이산가족의 귀향길 
진먼은 송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800 여 년간에 통안현(同
安縣)의 관할에 속하였다. 민국 4 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먼현
으로 독립되었다. 통안현성(縣城)의 별칭이 은성(銀城)이나 동어성
(銅魚城)이었고 원래 진먼도의 모현(母縣)이었다. 통안현성은 내륙
에 있으니 진먼 주민들이 종종 통안현에 가서 토란이나 마늘, 고
구마 모종 같은 식재, 그리고 냄비와 그릇 같은 식기를 사곤 하였
다. 무역과 교류가 젖어서 두 곳의 주민도 서로 통혼하기 시작하
였다. 많은 통안 노인들이 소양안이 분리되기 전에 ‘진먼에 간다
(上金門)’는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78 . 정성공이 샤먼에 주둔했을 
때, 샤먼을 ‘사명주(思明州,명나라를 그리워하다는 뜻)’로 바꾸었다. 
당시의 관할 구역은 샤먼본섬 일대(현 샤먼의 사명구와 호리구)와 
진먼지역(현 대만의 진먼현과 중국의 다덩도(大嶝)와 샤오덩도(小
嶝)를 포함하였다. 1915 년 진먼현이 설립되어 다덩도(大嶝)와 샤
오덩도(小嶝)도 진먼현에 속하고 1949 년에야 분리되었다. 진먼도
는 따‧샤오덩도의 모도(母島)와 모현(母縣)이라고 할 수 있다(그
림 3-14).  
1949 년 이전, 진먼인이 통안현에 가려면 대부분 진먼 서남쪽
에 있는 ‘통안선착장(同安渡頭)에서 배를 타고 갔다. 그 당시 진먼
과 샤먼 사이에 오가는 배는 ‘진싱호(金星號)’와 ‘진칭호(金青號)’
가 있었다. ‘진싱호’는 1923 년 진먼기선회사(金門輪船公司)에서 제
                                                     
78 顏立水.1998.『金門與同安』, 稻田出版社：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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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1937 년 10 월 26 일 일본군이 진먼을 점령했을 때 진샤
해역을 봉쇄했으니 진먼 현장이 이 배를 타고 다덩도로 도망가고 
나서 운항 정지되었다79. 12 년 후인 1949 년 2 월에야 다시 운행되
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0 월 17 일 샤먼이 중공군에 의해 해방되
기 직전에 ‘진싱호’가 마지막 진먼 승객을 태우고 나서, 또 운항 
정지되었다 . 진먼의 수이터우（水頭）선착장과 통안(同安)현의 류
우뎬(劉五店)선착장의 왕래도 끊어졌고 통안 선착장도 폐쇄되었다
80. 이로 인해 소양안의 두번째 분단 국면이 형성되었다. 
 




소양안의 왕래가 워낙 빈번했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샤먼에 
가서 간장 한 병을 사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장사를 하거나 했는데 
                                                     
79 金門日報, ‘分離隔絕⾦廈在兩岸臨界點’,2009/10/17 
80 우쥔팡, 2016, “소삼통 이후 '진샤생활권'의 복원”,『양안에서 통일과 평
화를 생각하다』, 진인진,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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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집에 갑자기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
전에 출문(出門), 오후에 관문(關門)’으로 1949 년 진먼과 샤먼 이 
두 ‘문’을 비유해서 소양안의 이산가족의 당황과 어쩔 수 없는 무
기력함을 표현하였다. 지리적 공간이 가깝지만 정치적인 공간의 
거리가 전쟁으로 인해 뛰어넘지 못하는 커녕 냉전시기에 소양안의 
모두 섬들이 국공 대치의 최전선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골육상잔 
(骨肉相殘)의 싸움이 되었다. 1960 년대부터 시작된 방송심리전 시
기에는 양측이 일부러 이산가족을 찾아 방송을 통해 가족의 이름
을 부르고 투항하라는 코너가 있어서 오히려 소양안 이산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만나지 못하지만 적어도 생사를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이었다. 
 
그림 3- 151949 년 중국에 남은 진먼인들 
 
출처: 楊樹清.2001.金門島嶼邊緣,3 쪽 
 
중국의 ‘푸젠성진포연연의회(福建省金胞联联谊会) 전임 부회장
인 황 젠예(黃建業)의 증언에 따르면 초기에 푸젠성에 있는 진먼
동포(이하 재민진포)의 인구수를 조사했을 때 ‘남아선호’의 전통 
관념으로 인해 시집가는 여성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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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 년에 황 젠예가 부회장을 
맡았을 때 이런 전통 관념을 타파하여 다시 조사를 했다. 조사 결
과에 의하면 푸저우,샤먼, 장저우, 취안저우에 있는 진먼동포가 약 
7,143 명이 있다. 그 중에 샤먼 샹안구(翔安區)는 3,564 명으로 가
장 많고 5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샤먼 쓰밍구(思明區) 1,598 명
（22％）이다(그림 3-16)(福建省金门同胞联谊会 2007). 샹안구는 
바로 앞서 말하는 따등도와 샤오등도가 속하는 행정구역이다. 이
를 통해 이 지역은 진먼과의 왕래가 상당히 밀접했었다는 것이 증
명되었다. 
전통 관념이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
먼의 ‘행정적인 귀속’도 문제이다. 냉전시기에 국민당정부가 항상 
‘광복대륙’을 구호로 외쳐서 줄곧 ‘대만성(省)’과 ‘푸젠성(省)’ 이 
두 행정구역명칭을 유지해왔다. 지금 이 두개의 행정기관이 이미 
소형화(Downsizing)했지만 진먼 주민의 신분증에 여전히 ‘푸젠성 
진먼현’이라는 글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진먼인을 어색한 국면에 
빠지게 한다. 즉 중국인들이 진먼이 대만에 귀속하고 있는데 왜 
푸젠성을 적여있냐고 물어보고, 대만 본섬인들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먼을 아예 중국에게 돌려줘라 외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어색한 장면은 중국에 있는 진먼동포에게도 발생한다. 특히 호적
을 신고할 때 ‘진먼’호적을 등록하지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
곤 한다.  
 
 작년에 내 푸저우 친척의 아이가 호적 신고하려고 할때 공안
이 진먼호적을 등록하지 못하게 했어. 왜냐하면 ‘진먼’의 옵션
이 없어. 왜냐하면 중국인이 진먼을 대만동포가 아닌 푸젠성 




황 젠예의 친척의 경우처럼, 중국의 호적 시스템에는 취안저우
에 '진먼' 옵션이 있지만 푸저우에는 없는 이상한 상황이 있다. 그
래서 인구 조사하려고 공부문에게 호적자료를 달래도 정확하지 않
을 수 있다. 세 번째 오차가 생길 수 잇는 원인은 진먼동포가 주
로 샤먼, 장저우, 취안저우에 분포하고 있으니 푸젠성 다른 지역
의 인구수가 통계하기 어렵다. 하지만 2017 년에 푸젠성진포연연
의회는 다시 진먼동포의 인구수에 대해 조사를 했다. 비록 샤먼도
의 통계 결과를 빠지고 있지만 현재 푸젠성에 있는 진먼동포가 1
만명을 돌파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진먼인의 귀속 문제로 인해 
푸젠성진포연의 주요 업무는 가난한 재중진먼동포를 지원하는 것 
외에, 진먼동포를 대만동포와 같은 대우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재중진먼동포가 중국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누리고 있다. 
 







소삼통을 실시하기 전에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본섬보다 
소양안의 이산가족들의 귀갓길이 더욱 길었다. 냉전 시기의 최전
선의 신분으로 인해 진먼 등 섬들은 대만 본섬보다 5 년 늦게 계
엄령을 해제했다. 이 5년동안 홍콩과 마카오 주민만 대만에 갈 수 
있지만 대만을 경유해 진먼에 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진먼과 샤
먼의 거리는 뱃길로 35 분 거리 밖에 안 되어도 소양안의 이산가
족들은 여전히 홍콩 등지에서만 가족을 만나거나, 1~2 일의 시간
을 들여 홍콩, 타이페이 또는 가오슝을 경유해서 진먼에 가야 했
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에게는 너무 힘든 
것이었다. 진먼인 차이 쓰슝(蔡世雄)은 대만 ‘타이중시 진먼동향회’
의 이사장이다. 그의 아버지가 국민당군을 따라 상하이에서 대만
으로 왔다. 동산도(東山島)전투가 끝나고 진먼이 자기 고향과 가
까워서 자발적으로 진먼에 남아있었다. 아래는 그가 아버지를 모
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1988 년에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에 돌아갔어. 우리 고
향은 장저우에 있다. 그때 장저우의 동향회를 통해 친척들과 
연락이 되었어. 그때 우리는 대만에서 출발하여 홍콩에서 배
를 갈아탔어. 15 시간의 배를 탔고 드디어 샤먼의 평화부두에 
도착했어. 배가 기슭에 닿을 때 아버지가 흑백사진을 들고 부
두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친척을 찾고 있어. 내가 사진대
로 우리 친척들이 어딘지를 아버지에게 알려줬지.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진먼인 차이 쓰슝) 
 
  차이 쓰슝이 탔던 배가 아마 ‘구랑위’호이었다. 이 샤먼-홍콩 항
로가 재개하는 이유는 1979년 중국이 진먼에 대한 포격을 중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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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서 그 해의 푸젠성 ‘양회’에서 홍콩에서 온 정협 위원이 제안
한 것이었다. 30 년간의 열전·대치로 인해 진샤수역은 이미 고도로 
경계하는 군사 봉쇄선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저 
기뢰를 제거하여 덴마크에 ‘구랑위호’를 매입했으므로 1980 년 1
월 1 일 구랑위호가 바로 냉전시기에 ‘포화의 복도’라고 불렸던 수
로를 통과하여 홍콩으로 무사히 향했다81. 이는 중국이 양안 교류
를 추진하는 급한 마음을 드러내고 국민당군이 ‘구랑위호’의 항행
을 저지하지 않는 것도 양안관계가 평화를 맞이하는 새로운 단계
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수 있다（马振犊 2012：113）. ‘구랑위호’의 
순저로운 항행은  중국이 양안 교류를 추진하는 급한 마음과  대
만측도 묵인하는 것을 드러냤기 때문에 양안관계가 평화를 맞이하
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1990년대부터 양안의 관리들이 진하 직항을 통해 공무
상의 교류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0 년 양안의 적십자회가 형
사범 송환 문제에 대해 협상하려고 진먼에서 회의하여 ‘진먼협의
(金門協議)’도 체결했다. 게다가 1997 년부터 양안의 화물선은 이
미 샤먼에서 가오슝까지 직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양안의 이산
가족들은 여전히 직항으로 고향에 갈 수 없었다82.  
그래도 푸젠성에서 머물던 진먼인의 ‘귀가’ 갈망을 막을 수 없
다. 1995 년 추석에 진먼애심자선기금회(金門愛心慈善基金會)에서 
거행한 ‘8 민(八閩,즉 푸젠성)에서 머무는 65 세 이상 늙은 진먼 동
포 직항 반향 친척 방문(滯居八閩六十五歲以上老金胞直航返鄉探
親)’ 활동83으로 500 명의 진먼 출신 노인들이 ‘해상 친척 방문선’
이라 불리는 화완선(華灣輪)을 타여 샤먼에서 출발했다. 다덩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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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덩도를 경유하여 진먼 북동쪽에 위치하는 차오위(草嶼)와 
300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추고 폭죽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귀
향’을 경축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귀향’이며, 목적은 소양
안 주민들의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진하해역은 아직
은 군에서 수비했기 때문에 수비군은 배가 다가오자 총을 쏘아 경
고했다84. 2001 년 1 월 2 일, 소삼통이 실시된 후 52 년간 중단되
었던 진샤직항가 드디어 재개되었다(그림 3-17). 2 월 6 일에 94 명
의 푸젠의 진먼인들이 샤먼의 평화부두에서 ‘구랑위’호를 타고 진
먼으로 친척을 방문하러 갔다. 이것은 진먼으로 직항하는 최초의 
친척 방문단이며 그 중의 어떤 73 세의 노인이 너무나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오래간만의 고향의 땅에 입을 맞췄다85.  
 
내가 처음에 진먼에 돌아갔을 때 내 삼촌하고 숙모가 부두에 
와서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넌 이따가 먼저 조상들에게 절을 올려라’고 했어.나는 무릎을 
꿇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나는 가족 3 대의 기대와 
향정을 가지고 돌아왔다.(중국인 황 젠예) 
그림 3- 17  진먼 여객선 ‘태무호’가 샤먼으로 직행 장면 
 
             출처: 행정원 신문국(行政院新聞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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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이산가족의 지위 향상과 종친(宗親)조직의 부상 
 
(1) 이산가족의 지위 향상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는 1981 년 
12 월 22 일 베이징에서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는 대만 동포의 애
국애향 정통을 이어받고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와 애국주의의 명의
하에 ‘대만 독립’을 반대하여 대만 동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함
으로써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국에 정착한 대만 동포다. 그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과 그들의 정치 참여가 조국 통일과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86.  
1946 년 국민당에 징집되어 중국으로 간 서조린 쉬 자오린(徐
兆麟,대만 신주인)이 산동성이 해방된 후 중국 인민해방군에 입대
하였다. 그는 그는 1982 년 전국대련에 근무했고 1985 년 전국대





련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양안 민간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1980 년대 가장 주요 접촉 대상은 해외 대
만 동포였다. 처음에는 해외의 대만 동포가 중국 대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1985 년 6 월에 해외의 대만 학
자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대륙·대만 세미나(大陸與台灣研討會)"
에 초청했다. 1987 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대만 문제' 세미나 
이후 해외 대만 동포의 중국으로 돌아가는 열풍을 일으켰다. 이들 
행사은 해외 대만 동포를 통해 대만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륙의 근
황을 알림으로써 대만인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구
심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국타이롄은 해외 대만 동포
를 통해 대만의 통일파 인사와 당외 인사도 접하게 된다. 1990 년
대부터 대만 학자들의 중국에 가서 학술 교류를 진행하는 열풍이 
점차 시작했다. 1991 년 베이징에서 최초의 고위급·대규모로 양안 
관계를 토론하는 "해협 양안 관계 심포지엄(海峽兩岸關係研討會)"
을 개최했다. 매년 1 회 개최되어 2018 년까지 27 회째가 되었다. 
이는 양안의 학술 교류가 가장 오래된 회의라고 할 수 있다87.  
1987 년 대만 정부는 대륙 출신 노병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도록 하였으나 대만 출신 노병들에게 귀국해서 친척방
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쉬자오린의 말에 의하면 약 2,000 명의 대
만 출신 노병들이 대륙에 체류했는데 대만 정부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국타이롄은 1988 년 9
월에 '대만출신노병귀향탐친협진회(台灣省籍老兵返鄉探親協進會, 
이하 탐친협진회)’를 설립하여 쉬 자오린이 회장을 맡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대만 출신 노병이 아직도 1000 여 명






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에 냉전으로 징집된 노병
도 있고, 1950~60 년대 반공 대륙하기 위해 중국으로 파견된 반공
구국군(反共救國軍)도 있다.  
1946~1947 년 기간 동안 국민당군은 대만 본섬에서 진먼 등 
낙도에서 주민들을 징집해 중국 대륙으로 내전을 치루러 갔다. 당
시 약 1 만 5 천명의 한족(漢族)과 원주민 청년들이 징집되었다. 당
시 국민 정부는 ‘일본과 수년 간의 항쟁하는 끝에 일본이 마침내 
패전하여 무조건으로 항복했다. 그리하여 대만인민들이 조국의 따
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금 고난의 조국을 재
건하기 위해 청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로 농촌과 산지
의 부의 청년들의 ‘조국애’를 유발시키며 입대를 권유했다. 또한 
입대자는 월 2 천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 2 년을 마치
면 부대에서 일자리까지 배정해 주는 후한 조건도 있다고 밝혔다
(何书彬 2012:105). 당시 국민 정부는 대만을 접수한 후 일본인이 
남긴 물자 등을 팔고 상공업의 발전이 멈추는 상황에서 치솟는 물
가와 높은 실업률은 청년들의 입대 의사를 부추겼다. 그러나 그들
이 중국 대륙에 도착해서야 부대에서 준  ‘관금(關金)’과 ‘법화(法
幣)’은 이미 쓸데없는 종이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배
에 타거나 중국 대륙에 도착해서야 내전을 치르러 가는 것을 알아
내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틈타서 도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許昭榮.2008:76-78).  
그 당시 국민당 정부가 ‘기만과 강제로 끌고 가기’라는 ‘라틴
(拉丁)’방식으로 대만병을 징용하기 때문에 호적 명부나 병역 명
부에 다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許昭榮,2008）. 그러므로 탐친
협진회가 아직 천여 명의 대만 출신 노병이 있다고 밝혔을 때 국
민당 정부는 부인하였다. 하지만 전국타이롄의 대만 출신 노병 명
부는 대만에 있는 친구에 의해 대만의 '자립만보(自立晚報)'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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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보(自由時報)'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는 어쩔 수 없
이 1988 년 11 월부터 대만 출신 노병들을 조건부로 대만으로 돌
아가 병문하도록 했다. 그리고 12 월에는 ‘현재 대륙에 있는 대만 
출신 전 국민당 군인의 대만 정착 허가(允許現在大陸台籍前國民黨
軍人返台定居案)’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수속은 대륙 출신 노병들
이 대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75 세 이상의 노병만 
신청할 수 있게 제한하여 대만에 있는 직계친족들의 증명서와 초
청서, 두개의 언행 및 생활보증인 등 다 필요한다. 또한 여비보조 
없다. 이들 규정으로 인해 대만 출신 노병들이 국민당정부의 차별 
대우에 대해 호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모든 수속을 
마친 후 중국 공안국 등 관련 부서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1991 년까지 800 여 명이 대만에 정착했다（許昭榮,2008; 何书
彬,2012）. 
전국타이롄이 조사한 대만 출신 노병 가운데 대만 출신 원주민 
노병은 모두 159 명이 있었다. 신중국이 설립된 후 그들이 대부분 
대만의 기후, 언어와 비슷한 푸젠성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그들에
게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남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국민당 군에 입대하
여 북경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오히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많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중국 대륙에 도착한 후 현지인에 의
해 ‘중국인과 같지 않고 일본인도 같지 않는 대만인’이라고 형용
되었다（何书彬,2012：106）.  
그러나 이렇게 형용된 대만 원주민들이 오히려 1980년대 양안
이 친척 방문을 개방하면서 가소성을 지닌 ‘통전의 주체(統戰主
體)’가 되었다. 중국 학자 천궈챵(陈國强)이 1988 년 발표한 '조국 
대륙의 고산족 동포' 글에서 대만 출신 원주민을‘대륙의 고산족 
동포들이 대부분 항일전쟁 승리를 전후해 대만에서 대륙으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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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많고 문맹자가 많았다. 그러나 전국 해방 이후 고산족
은 문화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고,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민
족평등 정책 하에서 고산족 동포는 재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각종 평등 대우를 누리며 진정한 나라의 주인
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88 . 이처럼 중국과 별로 연관이 없던 대만 
원주민들은 통일 전쟁으로 연결고리가 생겼고 전쟁으로 인해 중국 
56 개의 민족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중국의 국가 공식 문서에서 대만 출신 원주민을 '고산족', '소수
민족' 혹은 구체적인 족명을 칭하는데 ‘원주민’이라고 칭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원주민’이라는 말은 중국 대륙의 한족이 대만으로 
이주하고 나서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고 원
래 대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구분은 오히
려 한족들이 나중에 대만에 온 외래자임을 나타내며, 근본적으로 
"중화민족"의 합리성을 부정하였다89 . 천 궈챵의 글에 따르면, 중
국에 있는 고산족의 인구는 1964 년 366 명이 있었고, 1982 년에
는 1,549 명으로 늘었다. 그 가운데 거의 3 분의 1 의 고산족이 푸
젠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 '푸젠의 고산족'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비율은 중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이주하
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고,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이
주하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대만의 원주민을 중화민족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무리인 것 같다. 또한 천궈챵의 글에서 
대부분의 고산족이 문맹자라고 언급하는데, 사실은 원주민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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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 일제시대 중기에 이르러 원주민의 어린 
학생의 취학률이 74%에 달해서 재(在)대만의 일본인의 취학률 다
음으로 높고 식자율이 대만 한족보다 훨씬 높았다(李宜
憲.2017:19). 그래서 중국어를 할 줄 몰랐을 뿐이고 꼭 문맹이 
아닐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떤 원주민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대만을 통치하는 사람이 일본인에서 중국인으로 바꾸는 것을 알았
기 때문이다.  
대만 원주민의 '한명화(漢名化)' 과정은 중국 정부에게 그들을 
일족에 포함시키는 이유를 제공한다. 개명(改名)은 보통 이민족 
통치자가 현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치 방식이다. 동화
(同化) 기능을 지닌 것 외에 ‘아군(we-group)’으로서의 영광을 향
상시키는 기능도 있다. 대만 원주민의 언어는 남도어족(南島語
族,Austronesian languages)이고 생김새와 문화도 한족과 많이 다
르기 때문에 한족 통치자가 그들에게 ‘한명화’정책을 실시했다. 대
만 원주민 이름의 한화 과정은 3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첫번째 단
계는 청나라 때 청정부에서 평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성(姓)을 
많이 내려주었기 때문에 일부의 원주민들은 급속이 한화되었다. 
하지만 고산에 사는 원주민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족명을 사용한다
(林瑤棋.2003:13). 두번째 단계는 일제시기 말기에 원주민들이 
짧은 기간에 한자로 표시된 일본 이름을 사용했다. 특히 일본 교
육을 받았던 원주민 젊은이들이다. 셋번째 단계는 1945 년에 국민
당 정부가 대만을 접수한 뒤 호적 관리와 ‘중국화’를 하기 위해 3
개월 내에 모든 일본 이름을 중국 이름으로 ‘회복’하라는 명을 내
렸는데 1947 년까지 일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주민이 여전
히 많았다. 그러나 대륙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던 원주민들은 군대
에 입대할 때 중국 이름을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일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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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본 이름을 중국 이름으로 바꿨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만 출신 원주민 노병의 '한명화'를 조국 
인정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중국인 전통사회에서 성씨에 대한 정
체성은 조상을 인정하고 귀종하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영역의 세력상징90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산족’도 1980 년대 
말기의 ‘귀향’의 열풍을 타서 대만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주체의 
하나가 되었다. 1987 년 전국타이롄의 고산족대표와 '대만 원주민 
권력 추진회(이하 원권회)' 대표 모네가 미국 시카고의 ‘대만문제’ 
세미나에서 만났다. 1989 년 원권회가 중국 대륙 시찰에 초청된 




(2) 종친조직의 부상 
진먼의 씨족은 진(晉)나라 때 중원의 전란을 피해 진먼으로 
온 여섯 성씨 가족에서 비롯되어 이후 계속 증가하여 성씨에 따라 
여러 개의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1949 년부터 대거 주둔하던 국민
당 군대의 구성원이 워낙 중국 대륙의 사방에서 왔기 때문에 진먼
의 성씨가 크게 늘었다. 1979 년의 진먼현지(金門縣志)에 따르면 
180 여 가지 성씨에 이르므로 ‘반중공군흥 이래 천남지북의 사람
들이 진먼에 운집해왔다(反共軍興以來，天南地北之人雲集金門)’는 
말에서 보여준 듯이 성씨의 증가를 통해 진먼의 반공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金門縣文獻委員會.1979:371). ‘도고인불고(島
孤人不孤,섬은 고립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아
군의 사람도 많고 세력도 크다는 기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중
                                                     
90 國史館臺灣文獻館.2004.『臺灣全志』, 第 3 卷，第 3 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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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민국의 국부(國父)인 쑨문의 주장이었던 씨족으로부터 중화민국
의 '국가' 개념을 이어가는 수단중 하나로 볼 수 있다(金門縣政
府.2009b:92).  
진먼 사회의 구성원은 거의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성씨 끼리가 모여 살곤 했으며 종상 제사나 
종족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로 삼기 위해 사당을 건설하기 십상
이다. 종족의 활동을 통해 조직적인 종친 단체를 형성한다. 즉 성
씨와 혈연에 기초한 '종친회(宗親會)'를 형성하였다. 진먼 현지에 
따르면 1979 년 16 개였던 진먼 성씨 종친회는 2007 년 67 개로 
늘었다(金門縣政府.2009b: 406-408). 매년 봄과 가을 두 계절의 
조상 제사는 각 종친회의 중요한 행사이며 보통 사당에서 거행된
다. 조상 제사는 제사 의식과 선인을 추모하는 과정을 통해 가문
의 정신과 중국인의 전통 정신을 전승하는 중요한 풍속이다. 진먼
은 예로부터 종족과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섬에다가 냉전시
기의 폐쇄적 통제로 인해 오히려 많은 전통의례가 남게 되어서 현
재 민남문화의 중요한 자료고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진먼의 
종친회가 지방선거, 특히 지방 수장 선거 때 항상 결정적인 영향
력을 발휘한 것과 같은 대내적인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 대외적으
로 양안 교류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 주도로 진행하므로 정치적 색채가 덜 강하다.  
대만에서 성씨를 기초로 조직된 조직을 ‘종친회（宗親會）’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연의회(聯誼會)’라고 더 많이 부른다. 이 두 
단어에서도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 년 중
국 푸저우에서 열린 ‘푸젠성 진먼 동포 제 14 회 대표대회’에서 당
시 성(省)상무위원과 통전부장인 레이 춘메이(雷春美)가 언급한 
‘이진연대,이진추대 (以金联台、以金促台)’는 말에서 중국은 진먼
인이 중국에 대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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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으로써 진먼을 통해 푸젠과 대만의 교류를 추진하거나 
대만 본섬인들의 중국에 대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국 통
일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중
국에서 말하는 ‘연의회’은 민족애와 조국통일을 위한 정치적 색채
가 비교적 강한 단체로 설립하는 반면에 진먼과 대만의 ‘종친회’
의 설립은‘뿌리찾기’와 ‘중화문화 전승’의 문화적 색채가 더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친회라고 해서 정치적 색채가 없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70 년대에 왕성하게 발전을 시작한 대만
의 종친회들 중에 일부 종친회의 규정에는 ‘삼민주의나 국책을 위
반하는 언행’ 혹은 ‘공산주의를 지양한다’는 정치적 색채가 선명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冯尔康,2005:481).  
중국의 대(對)대만 동포연의회에 정치적 색채를 부여하는 조
직은 ‘통전부(統戰部)’라 할 수 있다. '통일전선'은 '국가통일'만 가
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대만 정책에 있어 중국공산당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 왔다. 특히 대만과 가장 연원이 깊은 ‘중국공산당 복
건성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中国共产党福建省委员会统一战线工作
部, 이하 푸젠통전부)’이다. 푸젠통전부의 주요 임무는 중앙 정부
와 성(省) 위원회의 방침과 정책을 철저히 수행한 것이다. 그래서 
조국통일과 푸젠성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해외통전사업의 
중점이고 추진 방식은 홍콩과 마카오, 해외의 푸젠성 친목회와 대
표인사들, 대만 동포와 진먼 동포와 연계하는 것이다91.  1979 년 
중국은 '고대만동포서'(告台灣同胞書)연설문에서 먼저 이산가족 분
리의 아픔을 호소하고 통일은 중화민족의 생존과 장래가 걸린 중
대한 임무이며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민족의 천고의 죄인이 될 것
이라는 말로 대만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대대만의 평화통일사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고대만동포서'의 내용을 보면 ‘중화
민족’과 ‘하나의 중국’, 그리고 ‘평화통일’은 중공이 대만에 대한 
통전 주축임을 알 수 있으며 중화민족의 ‘혈맥’ 혹은 ‘혈연망’을 
연결하는 매개가 바로 대만이나 다른 해외에서의 종친회와 동향회 
등 향우단체들이다.  
그리하여 1980 년대부터 대대만의 향우조직이 부상하기 시작
했다. 가장 먼저 성립된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전국타이롄(全
國台聯)이다. 이 연의회와 대만민주자치동맹(台灣民主自治同盟)의 
구성원들이 항상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만성(台
灣省) 대표단’으로 선정된다. 비록 '상징적’으로  ‘대만 2300 만 인
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지만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 핵심에 
가장 가까운 향우조직이다. 대만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말하는 
것은 대만성 대표단의 대표들이 대만에서 선거를 통해 뽑는 것 아
니라 중국에 있는 대만성 호적을 가진 동포들이 협상 선거를 통해 
뽑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92 . 대만 출신 여부에 의해 대표단을 1
대 대표단과 2 대 대표단으로 나눌 수 있다. 1 대 대표단(1975-
1998, 4 기~9 기전국인대 대표)의 구성원은 대부분 대만에서 태어
나고 나중에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주 원인은 자발적 이
주(유학이나 좌경적 편향,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 망명( 228 사
건과 관련된 사람, 국민당에 의해 블랙리스트 또는 비적 집단과 
내통하는 용의자 등), 그리고 국공내전 참가 등 있다. 2003 년(10
기 전국인대 대표)부터는 냉전시대 진먼에서 중국으로 수영해 투
항한 린 이푸(林毅夫)의 아내 천 윈잉(陳雲英)을 빼고 거의 중국에
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10 기부터 2 대 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만성 대표단이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가 논란이 된다.  
또 다른 비교적 큰 대(對)대만 동포 향우회는 ‘푸젠성 대만 
동포 연의회(福建省台湾同胞联谊会)이며 1981 년 4 월 28 일에 설
립되었다. 전국타이롄보다 먼저 설립되었지만 성(省)급 조직이다. 
기층의 대대만 향우조직은 푸젠성의 각 진먼 동포 연의회라 할 수 
있다. 1985 년부터 푸젠성의 각 현시의 진먼 동포 연의회(이하 진
포연)가 잇따라 설립되었다（표 4-2）. 1980 년대에 가장 먼저 설
립된 것은 성(省)급 진포연이고 그 다음으로 시(市)급‧구(區)급 
진포연이다. 1985 년 10 월 푸젠성 각지에 거주하는 17 명의 진먼
동포가 연명으로 '푸젠성 금문동포 친목회 설립에 관한 제언서(关
于成立福建省金门同胞联谊会倡议书)'를 제시했다. 각지의 진먼동포
와 해외의 진먼동포 뿐만이 아니라, 중공 복건성위원회와 성정부
의 지도층의 중시와 지지도 받았다. 그래서 ‘푸젠성진먼동포연의
회’(이하 푸젠성진포연)라는 최초의 진먼동포연의회는 같은 해 12
월 18 일에 설립되었다. 초기에 푸젠성진포연의 업무 대상은 1949
년 이후 중국에 정착한 진먼동포와 1960 년대 배중운동으로 인해 
중국에 돌아온 진먼동포이었다. 초기 회원은 100~200 명 내외로 
대부분 진먼인이었으며, 심지어 한동안은 진먼인만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주요 업무는 진먼동포의 인구수와 분포 위치를 통계하
고 중국에 있는 진먼동포가 진먼의 고향을 찾는 데 협조하는 것이
었다.  
이 연의회는 비록 NGO 의 성격이다. 다른 시‧구급인 진포연
과는 종속관계가 아니지만 업무지도를 하긴 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연의회가 성급 조직 때문에 협상 능력도 다르다. 즉 푸젠성진
포연은 중앙 기관과 비교적 직접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 점
은 푸젠성진포연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동심루(同心樓)’에서 "푸
젠성 대만동포 연의회" , "대만민주자치동맹 푸젠성위원회", "구삼학
154 
 
사 푸젠성위원회(九三学社福建省委员会)" 등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990 년대부터 현(縣)급과 각 구(區)의 진포연이 잇따라 설립
되었다. 지금까지 10 개 정도의 대(對)진먼 향우 조직이 있다. 이
들 대(對)진먼 향우 조직들은 보통 부젠성 각지에 거주하는 진먼
적(籍) 동포들이 진먼 동포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
영리적 친목적 애국 인민단체’이다. 설립 취지는 애국주의와 사회
주의 기치 아래 당의 노선과 방침, 정책을 관철하며 현지와 해외
의 진먼 동포의 향우애를 증진하고 통일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다.  
 







































4절. 뿌리찾기 관광(尋根之旅) 
 
1980 년대 말 대만 정부가 중국의 친척 방문의 개방에 따라 
‘뿌리찾기 관광’도 관광 인기 상품이 되었다. 1979 년 푸젠성은 최
대의 섬 핑탄(平潭)도 등 4 개의 섬에 ‘대만어선정박지(台灣漁船停
泊點)’와 ‘대만동포접대소( 이하 대포소)’가 설치되었다. 대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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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만 어민 응접소(台灣漁民接待站)’라고 불리며, 대만 어민
의 물자 보급과 어선들의 분쟁 해결을 도와준 곳이었다. 바람을 
피하려고 여기에 모이는 양안의 어민들이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은 
자주 상연된다(陸幸生,2015; 谢汉杰‧李适金,2007).  
이후 이름은 ‘대만 동포 접대소’로 바뀌는 것도 1980 년대부터 
시작된 대만 동포의 친척을 찾기 열풍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
지만 친척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삼통 직항으로 인해 대포소의 중
개기능이 점점 약해졌다. 핑탄대포소 같은 경우 2010 년경에 접대 
서비스를 중지하였다. 일부 대포소들이 대만과의 소액 무역을 발
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대만 동포의 뿌리찾기 여행을 협
조하는 것과 대포소가 단체로 대만에 가서 친목 교류를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업무다 93 . 이때의 뿌리찾기는 대부분 자신의 
헤어진 가족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소삼통’과 ‘대삼통’의 개방에 
따라 양안의 ‘뿌리찾기 관광’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 때의 ‘뿌리
찾기’는 ‘성씨’의 기원을 찾는 것이다. ‘친족’의 뿌리에서 ‘성씨’의 
뿌리까지 변하는 것은 ‘집’의 개념으로부터 ‘족군(族群)’의 개념으
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 사회의 이민 주체는 중국 본토에서 온 한족이며 그 중에 
푸젠에서 온 장저우(漳州)와 취안저우(泉州)의 한족은 약 60~70%
를 차지한다94.  1981년 4월 22일 중국 언어학자인 황 딩청(黄顶
诚)이 허난일보（河南日報）에서 발표한 ‘중원으로 모어를 찾다(尋
根母語到中原)’이란 글에 의하면 대만 한족의 뿌리찾기의 기점은 
‘민남(閩南, 푸젠성 남부)’이며 종점은 허난(河南)’이다. 이는 향후 
                                                     
93 2017“三心”服务 给台胞“家”的温暖-玉环新闻网, 2017-09-29 09:25:
13  来源：今日玉环  作者：王敬 
http://yhnews.zjol.com.cn/yuhuan/system/2017/09/29/030426467.sht
ml 
94 陈孔立.2003. 『清代台湾移民社会研究』,九州出版社：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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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의 성씨 뿌리찾기의 근거가 되었으며 중원과 푸젠‧대만의 연
원에 대한 연구의 서막도 열렸다. 윤 췐하이(尹全海,2012)는 중원
과 푸젠‧대만의 연원 관계 연구를 뿌리찾기(1980 년대), 기억
(1990 년대), 공감(2000 년대)의 세 단계로 나뉜다(尹全海 2012:2).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도 연구의 기본 과제가 되었다. 
왕 이푸(汪毅夫,2012)는 중원과 푸젠‧대만의 연원 관계를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은 다족군으로 이
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순정한 한민족 혈통’을 민족국
가의 주성분으로 삼을 수 없어서 천즈핑(陳支平,2012)은 문화의 
초월과 문화의 정체성을 중화민족의 단결과 발전의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본다(陈支平 2012:331).  그리하여 근대의 중국은 경
제와 문화적 융합과 통합을 통해 중화민족을 주축으로 한 ‘국족
(國族)’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인들의 ‘뿌리찾기’ 활동은 중국에게 해협을 건너는 하나의 
민족의 다리로 보인다. 또한 뿌리찾기의 근거가 되는 ‘가보’나 ‘족
보’의 기재와 복구, 그리고 맞물리는 작업을 통해 양안의 동종 동
족간의 단결공조를 촉진시키면 감정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의 기원을 알아내고 조상순배라는 종교적 순례 욕망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대만인의 혈연의식의 강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대업
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蔡干毫,林庚.2014:60). ‘족보’
는 성씨의 혈연을 근거로 한 특수한 기록이며 중화민족의 인문사
회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 중화민족의 문화와 국가에 대한 높은 정
체성을 지니고 ‘문화 대독(文化台獨)’과 민족 분리주의를 효과적으
로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朱定波 2014：
11-10).  그리하여 왕영관(2012)은 1980 년대부터 시작된 뿌리찾
기 열풍을 ‘새로운 역사 시기에 중화민족문화의 응집력과 문화향
심력의 표현이라고 여기고 이런 공통의 문화심리 때문에 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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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강한 소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王永宽 2012: 92-94). 
자오 수강(趙樹岡)도 중공이 개혁 개방 이후 국가를 구축하는 과
정에서 ‘뿌리찾기 열풍’으로 중화의식을 형성하며 종족의 부흥으
로 당국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본다(趙樹岡.2004).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뿌리찾기 관광(Search-origin Tourism)
에 대한 정의는 ‘원적지·종족 기원지에 관한 관광’에 한정해 혈연 
종친의 정의에 편중한다. 윤 췐하이(尹全海)의 분류에 따르면, 전
통적으로 정의된 뿌리찾기 관광자원은 이민출발지의 자원과 이주
지의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민 출발지의 자원은 주로 이민 선
조가 살았던 유적지, 이주 경로,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 유적이나 
전설이 있다(尹全海 2012:373). 이주지의 자원은 이주 선조들이 
이주한 뒤 이주 사회에 대한 기여와 현지 사회에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경관을 가리킨다. 차이 리빈(蔡礼彬,2008)은 '뿌리'를 좀 더 
정신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 시공간의 조합으로 해석한 것으로 '뿌
리찾기'라는 개념을 확대한다. 시간과 공간이 오래되면 여행자는 
‘뿌리’의 잃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찾아보기’의 갈망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갈망은 혈연, 종족, 동향지간의 감정, 향수, 인생 경력 
또는 문화 전승 등 여행자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관계에서 비롯
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 목적지는 원적지나 출생지에 국한
되지 않고, 어떤 역사, 느낌, 문화 또는 지방에 대한 향수와 동경
의 감정일 수 있다(蔡礼彬 2008: 76-79).  
뿌리찾기 관광의 종류는 중화인문시조（始祖） 뿌리찾기, 문화 
뿌리찾기, 가족 뿌리찾기, 성씨 뿌리찾기와 족군(group) 뿌리찾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화 인문의 시조 뿌리찾기 관광 자원은 중
국의‘허난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중국의 성씨 1 만 2000 개 중 
절반이 하남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허난성은 중화민족 성씨의 발상
지로 여겨진다. 허난은 중원에 위치하므로 예로부터 전란이 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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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중원의 주민들이 각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
었다. 푸젠과 광둥인의 조상은 대부분 중원에서 남쪽으로 이주하
다가 대만과 해외 각지로 이주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 국가 관광
국이 내놓은 14 개의 특별 여행 코스 중 허난에는 ‘황허（黃河）투
어’와 '뿌리찾기 관광'이 있다(林英海 2012:14-18). ‘황허 투어’의 
뿌리찾기 관광자원은 중화문화의 어머니인 '황허'가 있으며, 중화
민족의 공동시조로 추앙받는 ‘황제(黃帝)’의 고향이 있다. 매년 음
력 3 월 3 일 성대하게 개최되는 '황제 고리 배조대전(黄帝故里拜
祖大典)'은 중국 정부에 의해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 이
러한 관광상품은 "중화인문시조 뿌리찾기"로 분류된다. 앞서 언급
한 대만의 외성인 노병들이 대륙으로 돌아왔을 대 황제릉에 가서 
제사를 지낸 것도 이런 종류에 속한다. 또한, 3,000개의 백가성(百
家姓)을 새긴 '중화 성씨 문화 광장（中华姓氏文化广场）'이 있다. 
관광객들이 여기서 자신의 성씨를 찾는 것은 바로 ‘성씨 뿌리찾기’
다. 대만과 진먼의 종친 뿌리찾기 관광이 대부분 이에 속한다.  
 







    푸젠과 대만은 83 개의 성이 허난(河南)에서 왔어. 뿌리를 찾
는 것이 바로 종족 관념이 깊다는 뜻이다. 수전망조(數典忘祖,
근원을 잊고 소홀히 하다 )라고 욕을 먹는 것은 큰 수치야. 
나는 계엄령 해제한 후 푸젠의 동안(同安）으로  돌아갔다. 종
친회가 먼저 뿌리찾기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교류가 빈번해졌
다. (진먼인 차이 쓰밍) 
 
   진먼인 차이 쓰밍의 증언은 금문인이 뿌리를 찾는 것을 중시함
을 보여준다. 진먼에는 직성촌이 많기 때문에, 뿌리찾기 관광은 
성씨 종친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행사이기도 하다. 
족보를 편찬하는 것은 소삼통 이후에 인기 있는 활동이 되었다. 
물론 양안 교류의 수요에 부응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2004 년 
설립된 '진먼현 종족문화연구협회(金門縣宗族文化研究協會)'가 가
장 규모가 크다. 현재 회원은 70~80 명이 있다. 종족과 관련된 
것은 족보와 가묘, 선산이며 그 다음에 성씨의 교류이다. 그래서 
이 협회의 주요 업부는 지역의 족보 편찬에 협조하고, 각 성씨의 
족보 수집, 정리, 복사와 전시도 한다.  
 
진먼의 족보는 사실 우리 협회가 설립됨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잊고, 족보를 본 적
도 없는 사람도 많았다. 옛날에 사람들이 족보를 너무 신중히 
대해서 족보의 존재가 종종 잊고 살았어. (진먼인 황 익장) 
 
종족문화연구협회 창회이사장인 황 익장(黃奕展)은 진먼이 중
국처럼 문혁기의 파사구운동으로 족보가 유실된 것은 아니지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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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신중하게 보호하다 보니 누구나 뒤적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족보의 존재를 종종 잊게 되어 족보가 습기나 책벌레로 인
해 손해하곤 했다. 그래서 이 협회를 설립하여 진먼의 각 성씨를 
도와 족보를 수선하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근원을 거슬러 올
라가기 위해 중국으로 상류의 족보를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문혁
시기에 중국 종친들이 족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생 많은 사실을 알
게 된다.  
 
전에 어떤 진씨 교장은 자기 가족의 족보가 없어졌대. 그래
서 우리 같이 징쟝에 갔어. 찾아보니 그들의 가족이 아직 족
보와 조상 위패를 보존하고 있다. 문혁시간에 이 가족은 5
개의 족보가 있어서 이 가족의 어머니는 이 다섯 권을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 
어떤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이 다섯 권을 잘 보관해야 한다
고 당부했대. 그래서 지금 족보 물론이고 족보의 상자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 (진먼인 황 익장) 
 
      동안쪽의 종친이 나에게 문혁 때 조상의 위패가 불에 탔다. 
그래서 우리에게 족보와 자료를 달라고 확인하고 싶었대. 
나는 족보를 들고 그들의 사당에 갔어. 다행히 사당의 벽에 
아직도 조상의 이름이 적여있기 때문에 내가 증명서를 써주
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뿌리찾기를 했다. (진먼인 차이 
쓰밍) 
 
    족보, 조상의 위패, 사당 여부, 그리고 사당의 벽에 적여있는 
성씨의 맥락 등 모두 뿌리찾기하는 데 중요한 근거다. 비교적 엄
격한 종족, 예를 들어 진먼의 치웅린 채씨 가족은 양아들이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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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사위는 족보에 등록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족은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로, 같은 성씨 사람이 돌아와 조상을 인정하면 상황
에 따라 족보에 등록할 수 있다. 사당 가묘의 건설도 매우 중요한 
종족 활동이다. 사당의 건전함은 종친 조직이 건전하다는 것을 뜻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종친 지위 향상에 수반하여 족보, 가묘의 
보수 및 조상제사활동의 회복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초기에 중국
이 사당을 건설할 때, 대만의 종친이 적지 않게 도왔다. 이것은 
‘금의환향"과 "광종요조(光宗耀祖)", 그리고 "근원"을 복원한 마음
을 가지고 고향을 도와준 것이다. 해외 진먼화교들이 고향인 진먼
에게 사당과 공공시설의 건설에 기부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중국
종친의 경제 조건이 크게 향상되었고,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경로
금(敬爐金)이란 명목으로 소액 기부하곤 한다.  
   사당은 종친들이 모여 중요한 일를 토론하는 장소이다. 그 중 
가장 큰 행사는 바로 '조제(祭祖, 조상 제사)'이다. 제조행사를 통
해 국내외의 동성 종친이 한자리(사당)에 모이다. 그래서 교류에 
있어 가장 긴밀한 활동이 된다. 심지어 비교적 규모가 큰 성씨 종
친회는 이미 ‘기금회’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먼의 
글로벌 동양(董楊) 기금회다. 
 
 우리는 동과 양 두 성이 함께하는 글로벌 종친회이다. 작년에 
우리는 중국 허베이(河北) 광천(廣川)에 가서 조상 제사를 드렸
어. 한 500 명이 있었어. 제단 하나를 설치하고 동씨와 양씨의 
조상 위패를 올리고 제사한 것이다. (필리핀, 홍콩 등) 각지 종
친회 이사장은 맨앞에 서서 뒤에 각 종친회의 이사, 회원과 회
원 가족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조상 제사 의식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진먼인 양 청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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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청궈가 소속된 이 동양종친회는 종친 교류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규모가 있다. 매년 조상 제사를 지내고 보통 2 박 3 일이고 
비용은 1 인당 400 달러이며, 그 해에 개최되는 종친회가 이 회비
를 가지고  숙식을 배정한다. 특히 조상 제사를 마친 뒤 '수뇌회
의 '가 열린다. 각지의 이사장과 비서장, 사무총장 등 약 1 백명 
정도 참석한다. 주로 조상 제사의 상황과 다음 차례는 누가 주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규모와 조직화를 알 수 있다. 
더 특별한 것은 글로벌 종친회라고 하지만 총회 이사장은 모두 대
만인이 맡고 있다. 애초 설립 당시에 대만에서 등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일부의 중국사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
다. 하지만 대륙은 동아리를 만드는 데 대만보다 편하지 않고,  
또한 이사장의 선출은 대만의 종친 방법에 따라 거행하기 때문에 
중국의 종친회는 활동에만 참석할 수 있고 선거에는 참가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 행사 주최를 쟁취하는 데 있어 중국의 
종친회는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유는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이 금
지되었던 것이고, 또한 대만 본섬이나 진먼의 종친이 조상 제사를 
지내고 교류하는 것은 통전(統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
게 말하는 이유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대륙종친회의 통전역할을 느
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친과 성씨는 일종의 "근원"의 대표이다. 
그래서 종친교류나 성씨경기대회 등 '인조귀종(認祖歸宗)' 외에도 '
조국 인정'이라는 함의가 있다. 샤먼의 강하당（江夏堂）을 통해 중
국 종친회의 정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강하당(江夏堂)은 황씨의 
한 당호이며 샤먼에 있는 강하당은 1910 년에 준공되었다. 황씨 
대사당의 제조당은 물론이고 황씨 종친들이 ‘대만을 건너(過台灣)’ 
‘하남양(下南洋)’의 중계역이다. 그야말로 황씨 종친 공통의 '집'이
라 할 수 있다. 문혁 때 파괴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당과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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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두 건물만 남아 있다. 원래의 "강하초등학교"는 지금 "문안초
등학교"로 변경되므로 거의 절반의 공간이 초등학교 용지다. 강하
당은 2009 년에 시급 제 2 차 섭대문물(涉台文物,대만과 관련된 문
물) 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2018 년 푸젠성대만‧홍콩‧마카오 사
무실은 이를 ‘대(對)대만교류기지(對台交流基地)’로 지정하기도 했
다. 2017 년 푸젠성에는 최초의 성급 대 대만 교류 기지가 설립되
었다. 2018년 8 개 더 설립되어 현재 총 14개가 있다. 이 중에 민
간신앙 관련된 곳이 4개 있고, 대만과 관련된 유명인사 관련된 곳
이 3 개, 조상근원지문화 관련된 곳 4 개가 있다. 그 중 유일하게 
성씨 종친과 관련된 것이 '강하당'이다. 
  2004 년에 대만 '중화대팽금마황씨 종친연합총회(中華台澎金馬
黃氏宗親聯合總會)' 총 320 명이 뿌리를 찾으러 샤먼에 갔다95. 그 
당시 강하당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객 수가 너무 많기 때
문에 지방 정부는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에 샤
먼시정부는 강하당의 복구와 보존, 관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
의를 소집하였다. 결국엔 강하당의 일부를 황씨 종친회 관리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때 우리가 회의(강하당의 종친회 반환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륙 쪽에서는 교육국, 통전부, 시(市)위원회, 
대만사무실 등의 장관들도 참석했다. 상당히 선의를 보여줬
어. (진먼인 황 익장) 
    
                                                     





이로써 강하당의 반환은 종족의 감정만 고려한 것뿐만 아니
라 대 대만사무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
다96. 뿐만 아니라 샤먼 시정부는 복구를 위해 60만 위안을 지원
했고 여기에 황씨 종친회의 기부금 200 만 위안으로 2010 년 강
하당의 복구 공사를 시작했다. 2O16 년 샤먼 사명구의 대만사무
실은 강하당에서 사명대만동포역참(思明台胞驛站)을 설립하기도 
했다. 지금 강하당의 가풍가훈관(家风家训館)은 사명구의 당정간
부들이 참관해야 하는 '가정건설 시범기지(家庭建設示範基地)' '하
문시 가정건설 시범기지(廈門市家庭建設示範基地)'이기도 하다. 
강하당 회장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200 명의 간부가 참관하러 
온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도 마침 세무국 간부들이 강하당을 참
관하러 왔다(그림 3-20). 그들이 주로 황씨의 훌륭한 가풍 가훈
과 '충성애국, 효도, 인의대우(仁義待友), 평화인생'같은 강하 황
씨 정신을 배우러 왔다. 물론 양안 황씨 종친교류의 거점으로서 
강하당이 대만교류기지로 지정되된 것은 중국정부가 양안 교류








                                                     
96 황 씨는 샤먼과 대만에서 모두 세 번째로 큰 성씨로 양안 민간 
교류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또한 강하당이 황씨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더 큰 비율을 가진 진씨 
사당을 대 대만교류기지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개혁 개방 이후 황씨 
종족이 수도회사와 전력회사를 모두 소유하면서 정부에 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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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평화적 교류와 관광산업의 발전 
 
1절. 소삼통 이전의 교류 문제 
   소양안이 소삼통을 실시하기 전에 진먼은 여전히 계엄상태였기 
때문에 제 3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은 여러 면에서 양안의 
완충지가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홍콩은 정치 중립의 역
할로서 양안이 민감한 사무적 접촉과 협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
를 제공했다.  1986 년 비행기 납치 사건과 1992 년 양회 회담을 
예로 들 수 있다(徐天成 2016). 경제 무역에 있어서 홍콩은 양안 
경제 무역 관계의 중계점 역할이었다. 1979 년 1 월 1 일에 중국은 
대만에 ‘통상’, ‘통우’, ‘통항’을 제언했다. 그러나 양안이 대치 상태
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콩은 양안간 중계무역의 '대체적 국경(替
代性的國界)'이 되었다（張榮豐.1986：46）. 1987 년 대만 정부가 
대륙친척방문을 실시했으므로 양안은 홍콩을 거쳐 무역 총액이 크
게 증가하였다(표 4-1 ). 1992 년 홍콩은 처음으로 미국에 이어 대
만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과 최대 무역출초 지역이 되었다. 
중국 학자 로 사희(羅祥喜)에 따르면 홍콩 반환 이전 ‘경제무역을 
위주로 하는 홍콩과 대만의 관계가 이미 홍콩 특색 구성의 일부’
가 되었다. 물론 양안 간 인적 교류의 가교 역할도 했다 （羅祥









표 4- 1 양안이 홍콩을 경유하여 진행하는 무역 총액 
 
    
   제 3 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1986 년 대만 중화항공의 기
장 왕 씨줴(王錫爵) 등이 중국 광저우에 착륙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 두 명이 대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사람을 보내 협상해야  하지만 ‘3 불’원칙을 깨지 않도록 대만 정
부가 제 3 자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제 3 지에서 협
상이 가능한데 제 3 자를 보내면 안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만 
측은 중화항공의 대표를 파견하고 중국 측은 중국민항의 대표를 
파견하며 쌍방이 홍콩에서 담판을 지었다. 이로써 홍콩은 양안의 
168 
 
원칙 완충지가 되었다.  
  다음해 대만 정부가 대륙 출신 노병들이 제 3 지를 거쳐 중국 대
륙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때부터 홍콩은 양안 화해의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해 왔다. 1987 년에  대만 정부가  대륙 출신 노병들이 제
3 지를 거쳐 중국 대륙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때부터 홍콩은 양안 
화해의 중요한 중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홍콩에 가는 대만인이 
크게 늘었다. 1988 년에 홍콩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수가 468,106
명이 증가했고 그 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그림4-1). 이 
때문에 대만-홍콩 항로가 황금항로로 변했고 홍콩의 캐세이패시
픽 항공과 드래곤 항공(港龍)도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특히 
드래곤 항공이 중국 자본의 배경으로 1990 년대에 홍콩에서 중국 
대륙으로 갈아타는 항로를 독점으로 운영했다. 1990 년 홍콩을 방
문한 대만인의 수가 134 만 명으로 일본을 추월하여 1 위가 되었다. 
1994 년 중국 관광객이 1 위가 되었지만 홍콩을 방문하는 대만인
의 수가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 (香港旅遊發展局 2007:4-11). 1995
년 양안관계는 대만 최초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으로 긴장되고 
1997 년 홍콩의 반환을 앞두기 때문에 1995 년 중국의 첸치천 부
총리가 홍콩 반환 이후 대만 문제에 관한 7 가지 기본 원칙과 정
책을 발표했다. 그는 홍콩 반환 이후 홍콩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 
관계의 특수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대만 정부와 
홍콩에 있는 대만 기관과 인원에게 홍콩 기본법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홍콩과 
대만의 각종 민간 교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만의 대
륙위원회는 홍콩을 양안의 ‘삼통’ 실시 이전의 실험 구역으로 삼
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콩과 대만의 경제 무역 거래와 대




  1988 년에 대만 대륙위원회가 발표한 ‘홍콩 이관 1 주년 보고서'
에 따르면 1997 년 대만과 홍콩간의 무역이나 투자, 그리고 관광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홍콩은 양안 자금 조달의 중심
지되기도 한다. 왕래 인원 수도 207 만 명에 달했고 그 중에 대만 
관광객이 189 만 명이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왕래가 제한되고 
‘하나의 중국’원칙이 홍콩과 대만의 관계에 점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997 년 8 월에 홍콩 특구 정부는 대만이 중화민국 명
의로 홍콩의 ‘아시아 생산력 조직’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조직과
의 모든 관계를 중지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 월 홍콩 경찰이 홍
콩 길거리에서 중화민국 국경일에 축하하려고 꽂은 중화민국국기
를 제거하는 것도 대만과 홍콩의 관계, 그리고 중화민국의 존재 
사실에 시련을 주고 있었다(陸委會 1998).   
 
그림 4- 1 홍콩의 대만 방문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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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마카오 국제공항이 운영을 시작한 뒤 마카오에서 환
승이 더 편리하고 비용이 싼 데다 대만은 홍콩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가우슝항이 구미 지역과 중국의 푸저우, 샤먼 
두 항구와의 왕래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홍콩의 양안관계의 중계점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郭正亮,1999：72）. 하지만 2000 년 대
만관광객이 홍콩공항에서 대만동포증을 만들 수 있으므로 중국 대
륙의 41 개 도시로 환승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때문에 그 해 213
명의 대만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하여 그 중에 중국 대륙으로 환승
하는 대만 관광객이 약 108 만 명에 달했다(표 4-2). 2001 에 양안
이 ‘양문-양마’의 소삼통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소양안
을 양안의 기항지로 고려하지 않고, 진먼과 샤먼의 항로가 단거리
의 왕래 항로이어서 해운에 대한 도움도 크지 않았다. 그리하여 
홍콩은 대삼통을 실시하기 전까지 계속 양안의 주요한 제 3 지 역















                                                     
97 蔡宏明.2001. “由兩岸三地的經濟交流觀察未來香港中介角色的發展”. 大
陸委員會「港澳」季報第 094 期（90.10～90.12）. 
卓越雜誌, 第 1-6 期.卓越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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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1987~2003 년 대만과 홍콩/마카오의 왕래인원 수 
 
출처: 대만 대륙위원회 
 
 
2절. 소삼통와 진샤관광권의 형성 
 
(1) 소삼통의 형성 
대만 정부는 1987 년에 대만 민중들에게 중국에 가서 친척 방
문을 하도록 개방했기 때문에 중국 관광과의 무역 통상 열풍도 불
러일으켰다. 심지어 본성인 대만인도 친척방문의 명목으로 중국으
로 관광을 하러 간다. 통계에 따르면 1988~1998 년 10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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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을 찾은 대만인이 121 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 관광객과 비
즈니스객이 가장 많았다(赵玉榕.2001). 1990 년대 중국의 해외여행
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면서 대만 국내에서도 중국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개방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98. 
그리하여 2000 년 10 월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양안 소삼
통의 영향평가와 계획방향(兩岸小三通影響評估與規劃方向)"을 공
표하였다. 내용은 주로 '낙도건설조례' 제 18 조에 따라 진먼·마주·
펑후지구와 대륙지역 간의 '통항'을 시험운행하는 것을 공포하여 
2001 년 1 월 1 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다만 진먼과 마주지구
가 먼저 실시하여 운영이 제대로 하게 된 후 펑후지구의 조건부로 
개방의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초기에 개방된 항구는 ‘진먼 랴
오로항-푸젠 샤먼’과 ‘마주 푸아오항-푸젠 푸저어’이다. 인적 교류
는 국가 안보 원칙에 의하여 쿼터제를 채택했다. 즉 진먼을 방문
하는 중국인은 매일 700 명 이하, 마주도는 100 명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소삼통을 개방하는 것은 낙도들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특히 중국의 인파가 현지의 관광과 상업을 활
성화시켰으면 한다. 하지만 물과 전기의 공급 문제에 직면할 것이
다.  이 때문에 애초에 대만 정부가 ‘소삼통（小三通）’정책을 추진
하는 낙도 경제의 번영과 무역 제죄화(除罪化)와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하지만 ‘소삼통을 먼저 실시하다가 나중에 조건부로 (대)삼통
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중국측은 꽤 불만이 있다. 중국 학자 리 
비(李非)는 소삼통이 대만 민진당정부가 ‘이소완대(以小緩大)’, 즉 
소삼통으로 대삼통의 실시시간을 늦추게 하려고 내놓은 미봉책이
                                                     
98 1998 년 6 월에 대만 측은 대만에 오는 중국 화물선 선원들이 단체로 
대만을 관광할 수 있도록 했다.(李非. 2001.  “海峡两岸海上直航问题探
讨”.台湾研究集刊 Issue 4：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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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진먼 같은 낙도 지역과 중국에 한해 ‘통인(인적교류), 통화
(화물무역), 통우’를 하는 것은 낙도 지역 주민의 ‘급수, 진료, 취
학’에 대한 수요는 물론이고 양안간 직항과 대만 경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李非,2001:65). 또한 창 청(常成)도 대
만 정부가 겉은로 소삼통을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필요
할 때만 대만 상인들이 소삼통을 타게 하여 정치적인 선전을 진행
한다고 비판했다(常成,2001:43). 진먼인도 ‘소삼통’ 정책이 ‘직접
통항’과 ‘직접통상’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지만 ‘시행’이어서 진먼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유리한 정책적인 계획이 없다고 생
각한다（楊再平,2007:5）. 그래서 대만 내부에도 양안 간의 경제무
역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대만 내부에서도 지역경제에서 대만을 소
외시키지 않기 위해 소삼통을 양안의 정치적 협상 칩으로 생각하
지 말고 단순한 양안의 경제무역 정책으로 여기라는 목소리가 점
점 커졌다(李非,2001:68).  
게다가 당시 집권하는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소삼통은 대만의 일방적인 개방으로 되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소삼통이 실시 후 첫 2 년간은 
화‧금요일 이틀만 정기 페리가 있고 일주일에 4 편밖에 없었다. 
2003 년에 4 일로 일주일 20 편으로 증가했지만 소삼통 이용자는 
대만 국민이 대부분이며 이용 목적은 여행과 친척 방문였다. 중국














2004 년에 이르러  중국 푸젠성은 푸젠성의 대 대만의 지위적 
우세를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
區)"의 구상을 제시했다. 9 월에 푸젠성이 처음으로 푸젠 주민들에
게 진먼과 마주의 여행을 개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쌍방(소양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99 . 그리하여 
여행 명목으로 처음 진먼여행을 신청한 샤먼건발그룹(廈門建發集
團),푸젠성석탄협회(福建省煤炭協會)로 구성된 3 개의 관광단이 12
월 7 일에 진먼에 입국해 2 박 3 일의 관광활동을 진행했다. 12 월 
15 일 푸젠성관광국 국장인 황 샤오옌(黃曉炎)을 비롯해 중국 정
부 관원들이 관광시장시찰단을 조성하여 진먼을 방문했다. 이는 
                                                     
99 2004 년 10 월 26 일 왕미향(王美香) 중국공산당 푸젠(福建)성 부성장
은 롄쟝(連江)현의 천쉐성(陳雪生) 현장을 만나 ‘푸젠의 마위(馬尾)와 마
주의 교류협력이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하나
의 중국’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이다’고 발혔다. (참조: 參考自范世平.2004. 
大陸開放民眾赴金馬地區旅遊之影響,『展望與探索』第 2 卷第 11 期：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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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주민이 처음으로 여행의 명목으로 진먼도에 ‘상륙’한 것이
었다. 황샤오옌 국장은 ‘진먼의 관광이 바로 푸젠관광의 발전과 
연장이어서 진먼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 새로운 관광노선을 
황금 관광노선으로 말들고 싶다’고 말했다100.‘소삼통’ 정책에 대한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꾼 것은 2004 년 9 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
위 주석에 오른 후 진타오가 말한 '대만 집권 당국'과 '대만 국민'
을 분리하는 원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대
만 사무를 진마사무와 분리하여 진마 지역에 대한 ‘지지’를 통해 
대만과 진마의 모순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101. 이로 인해 진먼은 
본격적으로 포스트 냉전시기에 ‘진샤관광권(金廈旅遊圈)’으로 포장
된 중공의 ‘통일전선(이하 통전)’전략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2004 년 2 월부터 ‘진샤항로’는 매일 페리가 있는 것으
로 바꿔 2006 년 7 월부터 하루에 20 편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진
먼-취안저우 항로’도 증설되었다. 2008 년 대만은 두 번째 정권교
체를 이루어 국민당이 재집권되어서 양안이 본격적으로 삼통 직항
이 실시되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드디어 대만 본섬을 여행할 수 
있게 해서 대만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배수로 성장했다.  그
러므로 2008 년 진먼에서 샤먼 동북쪽에 있는 우통(五通)부두로의 
항로를 하나 더 증설하여 운항시간이 60 분에서 30 분으로 줄었고,  
2014 년 4 월부터는 진샤항로가 모두 '진먼 수이터우(水頭) -샤먼
우통(五通)' 단일항로로 바뀌었다. 우통 항로의 정기 페리는 하루
에 36 편으로 늘었다. 2016 년까지 진샤항로의 정기 페리편(취안저
우 항로포함)은 하루에 44 편이 있고 왕래 선박은 진먼 회사의 7
척과 중국 회사의 6 척을 합치면 총 13 개의 선박이다(그림 4-3).  
                                                     
100 楊再平.2007.《金廈旅遊圈》整合架構下的金門觀光發展策略管理之研究,
碩士論文：1 
101 范世平.2004. 大陸開放民眾赴金馬地區旅遊之影響,『展望與探索』第 2








(2) 진샤관광권의 현황 
양자이핑(楊再平,2007)은 ‘진샤관광권’을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닌 이웃 관광지역의 지역관광 협력권'이며 ‘양안 경계를 넘는 
특수한 지역적 협력체계’로 정의했다. 사실은 진먼만 양안 대삼통 
이후 진먼의 관광산업에 대해 충격이 될 것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 푸젠 지역도 대삼통 이후 대 대만의 위치 우세가 잃을 것을 
우려해서 진샤관광 협력 모델을 추진하는 데 소양안이 합의를 이
루었다. 2003 년 샤먼시 관광국(廈門市旅遊局)은 진먼관광협회(金
門旅遊協會)와 관광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의 체결
은 ‘진하관광권’이라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다차원적 관광협
력체계로써 과거에 대만 상인들에게만 ‘진샤직항’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계를 돌파하여 샤먼을 민대(閩台, 푸젠성과 대만)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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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유통 센터와 중계점이 될 전망이다102. 
 2004년 9월 푸젠성의 ‘진먼유(金門遊)’의 개방 선언, 10월 진
먼 고량주가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여 판매되며 12 월 푸젠성 주민
의 첫 ‘진먼유’의 시작에 따라 진샤항로가 마침내 다시 활성화시
켰다. 소양안의 많은 산업은 ‘관광’을 준심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는
데, 예를 들면 관광업과 부동산업이다. 2005 년 11 월 7 일 크게 증
가한 중국 관광객을 위해 진먼의 새로운 수이터우 여객터미널이 
낙성되었다. 당시의 진먼 현장인 리주펑(李炷烽)은 소삼통을 통해 
양아의 대삼통(大三通)을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평화통일을 추진하
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103. 이는 2005 년 2 월에 진먼현정부와 현
의회 방문단이 샤먼과 중국 각지의 진먼 동포 연의회와 좌담회를 
열었을 때 푸젠성진먼동포연의회(福建省金門同胞聯誼會) 명예회장
이 진먼에 대해 제시한 5 가지의 전망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소양안이 진샤관광권을 구축하는 방향을 향해야 양안의 
인적 왕래·교류의 중계점과 양안 동포의 감정을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와 중화민족의 전통 문화를 선양하는 문화현, 그리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104. 
2006년 9 월 제 2 회 해협관광박람회(海峡旅游博览会)가 샤먼에
서 개최되어 "해협 양안 관광구역 구축(构建海峡两岸旅游区)"의 
비전 아래 참석한 양안의 학자와 관료들이 ‘진먼유’를 모델로 하
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주민의 대만 관광을 개방하기
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당 중앙정치국 장샤오옌(蔣孝嚴) 상무위원
                                                     
102 中新福建网. 厦门着力打造“厦金旅游牌”,  2004 年 2 月 19 日, http://i
nfo.hotel.hc360.com/2004/02/19093216786.shtml 
103 金門日報, 水頭客服中心十一月七日啟用 
*2005/11/05. https://www.kmdn.gov.tw/1117/1271/1272/129864/ 
104 厦门日报, 金门参访团访厦门 “两门”同胞热议两岸合作,  




은 관광이 민간 교류이어서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없다고 말하면
서 양안 관광이 양안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05. 그리고 좌담회에 참석한 진먼측 대표
는 지금 진먼을 방문하는 대륙 관광객 수가 아직 처음 정하는 하
루에 600 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동남쪽 9 개의 성의 주
민들이 진먼에 올 수 있게 확장시켜야 하며 그래야 진먼은 진정한 
인적 왕래·교류의 중계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106. 
2005 년 1 월 푸젠성의 철도와 고속도로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점점 완비되기 때문에 샤먼과 취안저우, 장저우(漳州), 룽옌(龙岩) 
4 개의 시가 샤먼을 주축한 민서남관광경제권을 형성하였다. 이는 
푸젠 지역의 특색과 대만‧홍콩‧마카오와의 긴밀 연결 등의 관광
자원 우세를 이용해 해협서안경제구역의 관광산업을 발전하는 데
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지역 관광 통합이다107. 2007 년 1 월에 
진먼도 이 민서남관광구역협력연합체(闽西南旅游区域合作联合体, 
이하 민서남관광협력체)에 가입하여 민서남 ‘4+1’구역의 관광 협
력 모델이 형성되었다. 이는 진먼관광의 방문객을 증가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외에 진먼을 연결고리로 삼아 관광 시장을 대만 각 섬
으로 확장시켜 “해협양안관광권’의 공동시장을 이루는 것을 더 바
란 것이다108 . 같은 해 진샤소삼통을 통해 푸저오(福州)와 취안저
우,그리고 샤먼의 주민들이 마침내 대만섬과 가장 가까운 펑후도
를 방문하게 되었다. 10 월에 출발한 샤먼시의 펑후유 (澎湖遊)선
                                                     










발단만 해도 무려 280 명에 이른다. 비록 대만에 갈 수 없지만 중
국 관광객들에게 이미 큰 유인이 된다. 그래서 중국 신화망(新華
網)은 펑후유가 관광업자와 민중에게 “큰 즐거움의 충격”이라고 
평가했다109.  
하지만 민서남관광협력체는 지역의 경제 발전불균형과 중심 도
시 샤먼과 취안저우가 다른 도시를 이끄는 힘도 강하지 않아서 각 
시 사이의 관광 협력도가 낮은데다가 비교적 심층적인 관광상품의 
공동 개발이 부족하고 각 시의 기존 관광상품은 동질성이 높고,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상품이 부족한 것 등의 문제가 있다（颜莉虹
2007;曾慧娟,张雅萍 2017）.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진먼은 관
광의 방식으로 중국의 지역 경제 통함의 일원이 된 것은 정치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것 외에, 또한 2008 년
에 다가올 양안의 대삼통 실시 후 진먼의 주변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안의 관광계 인사들도 ‘샤먼-진먼-펑
후110’코스가 민남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황금관광코스가 될 수 있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7 년 12 월 중국 국가관광국은 ‘중
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진먼과 마주, 그리고 펑후에 관광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며 ‘진샤관광권을 해협 관광권의 협력 모델
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만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삼통의 진샤항로는 운항거리가 짧고 가격이 낮아서 양안 학
교의 졸업여행의 또 다른 선택가 되었다. 2005 년 여름 휴가철에
는 중국에 관광하러 가는 대만 본섬 관광객을 위해 소삼통 페리편
이 하루 8 편에서 12 편으로 늘리기고 했다. 그 당시 샤먼에 입국
한 여행객은 일반 관광이나 종교 관광을 하는 대만인이 가장 많았
                                                     
109 新华网,厦门－金门－澎湖将成为闽台黄金旅游路线, 2007年 10月 05日, 
http://travel.sohu.com/20071005/n252483401.shtml 
110  펑후에는 70%이상의 이민이 진먼에서 왔기 때문에 민남 문화의 영
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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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만 사인이 그 뒤를 이었다111. 하지만 같은 해 11 월에 샤먼
시 관광국과 진먼현 여행동업조합이 중국국제관광거래회에서 진샤
관광을 같이 홍보한 후 진먼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
다112. 그러나 진먼 여행의 가격이 여전히 중국 국내 여행보다 높
아, 특히 증명서 발급 비용과 교통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2007 년 7 월 샤먼은 진먼 여행 증명서 발급소를 설립하였
고, 증명서 발급 시간을 단축하였다. 아울러 대만 측도 중국인 관
광객의 진먼 여행 비자 심사 처리권을 타이베이에서 진먼으로 넘
겨오고 발급 소요시간을  1 개월에서 3 일로 단축시켰다113. 쌍방은 
약속이나 한 듯이 증명서 발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객의 방
문 의사를 제고하였다. 
 
그림 4- 4 2001-2007 년 진먼의 소삼통 이용자 수 
 
출처:金門縣港務處,  
                                                     
111 人民网,厦金航线入境人数创新高 入境台胞多来旅游购物,  
2005 年 02 月 12 日 http://www.people.com.cn/GB/42272/42273/31775
43.html 
112 新华网,厦门金门推出"厦金游" 一举阅尽"两门秀色",2005-11-18 




2008 년 양안이 삼통을 실시한 후 진먼은 지역경제 발전에 영
향을 미칠까봐, 중국의 샤먼과 다덩도(현재 샤먼시 예속)와 연결
한 진샤대교를 제시했다. 그리고 대만 중앙정부도 다리를 만들 가
능성을 평가했다.  진샤대교는 진먼도와 다덩도 구간의 북선
(8.6km)과 례위도(샤오진먼)와 샤먼 구간의 남선(6km) 두 부분으
로 나뉜다. 다덩도는 샤먼보다 발전이 덜하고 샤먼도와의 거리는 
진먼보다 더 멀어서 진샤대교의 북선이 남선보다 편리하지 못하고 
경제성도 남선보다 못하다. 진샤대교의 남선은 발전이 좋고 대만 
상인들이 많은 샤먼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이어지면 례위도의 발
전을 이끌 수 있으면서 진먼의 관광산업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그림 4-5).  
 







진먼의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한 푸젠성진포연의 
직원이 진먼을 샤먼에 포함시켜 다리를 만들어 샤진반도가 조성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통수(通水)와 통전(通
電)은 필수이다. 이것은 또한 금문인들이 공공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대에도 부합한다. 진먼의 관광 인프라의 규모와 품질이 모
두 샤먼보다 못하고 물과 전기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다리가 정말 
연결되면 진먼은 샤먼 여행의 반일 여행이나 당일 여행 코스의 부
수적인 관광 목적지로 될 우려가 있다. 관광객을 진먼에 유숙시킬 
수 없다면 관광 수익은 지금보다 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먼을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지 않으면 교통량의 증가로 진먼의 기존 
문화 및 생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그 당시 마잉주 정부는 다
리 건설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결국엔 대‧소진먼을 연
결하는 진먼대교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Michael Szonyi
（2011）는 마잉주 정부가 사실은 국지적인 이익과 계획, 발전으
로 인해 더 광범위한 해협 통일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선 다리 공사만 해도 130 억 대
만달러의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먼의 대외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공항이 있는 샤먼에 의존하는 것은 기존의 제한을 극복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2020 년경에 진샤대교 북선의 다덩도에서 
샹안(翔安) 국제공항이 개통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4-6). 다덩도
와 소등도 사이에 건설하고 있는 샹안국제공항의 여행객 수송량이 
연 7500 만명, 컨테이너 물류 처리량이 70-8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대륙 동남쪽의 주요 지역적 허브공항 및 국제 화
물운송 공항이 될 것이므로 진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
재 중국은 이 공항을 항공도시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다덩도와 샤
오덩도 사이의 해역에 부지를 선정하여 바다를 매립한 공항으로 
183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샹안공항은 신도시로의 자리
매김함에 있어서, 대만 산업에 대한 교두보와 현대적 서비스업 중
심, 해협서안 여행유통 중심, 중계무역 허브 등의 4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덩도의 국제화는 진먼의 국제화에도 유
리하다. 또한 진먼인은 진샤대교를 ‘평화의 다리’로 간주하므로 진
먼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진먼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관광자원이 있
을까? 또 양안의 접경지역인 진먼은 어떻게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
해 평화관광의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림 4- 6 샹안국제공항 위치도 
 









3절. 진먼의 관광자원의 체계화  
(1) 지방정부의 관광개발 계획 
1992 년에 진먼이 계엄령 해제 이후, 진먼현청은 "민남 건축
(閩南建築)"과 "전쟁유적(戰役遺跡)",그리고 "해도형(海島型)"의 자
연생태계를 진먼의 특색과 관광자원으로 삼았다. '전장의 진먼'을 '
관광의 진먼'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했다. 1987년 9월 날로 늘
어가는 대만과 진먼을 오가는 여객을 위해 민항기의 항로를 개방
했다. 다음해 진먼을 찾은 여객 수는 76.89% 성장했다 114 . 개방 
초기에 대만 국민 관광을 주로 하며 1~3 일 여행 형태로 한다. 대
폭으로 증가하는 본섬 관광객 때문에 진먼에게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었다. 1996 년에 진먼을 방문하는 언론인의 묘사에 따르면, 
‘진먼의 거리가 많이 넓어지고 차와 건물도 많아졌다…태평세월의 
번화한 풍경은 엄숙하고 긴장된 전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대체했다
115 .’  
진먼 관광 개방 초기에는 전쟁터의 신비한 색채가 수많은 관광
객을 끌어들였지만 정적인 전쟁역사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하기 때
문에 전쟁 유경험자에게 매력이 있는 반면에 전쟁 무경험자들에게 
덜 매력적이었다. 이는 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만 
본섬 여행과 외국 여행의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에 따라 여행 비
용과 관광 목적지의 매력에 대한 고려 아래 진먼의 관광 경쟁력 
우위가 별로 없었다（林進財 외,2002; 范世平.2004）. 그리고 金門 
관광 개방 초기에 환경 파괴 및 오염 문제, 물값과 땅값의 상승, 
범죄 문제 등으로 인해 진먼 주민이 관광산업의 부정적인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歐聖榮,顏宏旭,1994）. 
 
                                                     
114 內政部營建署,1944, 『金門戰役紀念國家公園計畫（草案）』,p97-98 
115 陳水在.2001.『金門解嚴前後』, 稻田出版社,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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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량 철군과 진먼도의 선천적 조건 제한으로 관광산업
은 탈냉전 이후 주요 산업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관광을 발전하기 
위해, 진먼현정부는 “제 1 기 진먼현 낙도건설 실시 방안(2003-
2006 년)”에서 ‘대만-진먼-샤먼 관광권(台-金-廈旅遊圈)’을 추진
하는 것을 강조하며  관광을 통해 자신이 양안을 연결되어 있는 
‘중심’역할임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2006 년부터는 진먼을 
‘국제관광레저도서(國際觀光休閒島嶼)’로 자리매킴하여 민남문화 
및 전쟁터특색를 주축으로 삼아 ‘슬로라이프’와 심층 관광을 주요 
관광형태로 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전력을 기울인다116. 2013 년의 
‘진먼현 개념적 마스터플랜’에서는 4E 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Eco 지속생태도’, ‘Event 국제관광도’, ‘E-Island 선봉지혜도’ 
및 ‘Entrust 해협서비스도’이다. 이중에는 관광은 진먼의 독특한 
전장문화와 민남문화를 바탕으로 공항 등 대외의 인프라시설을 완
비하여 10 대 테마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관광도로 만드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또한 관광지의 스토리성의 강화 및 서비스 시설의 향상으로 품
질 좋고 친근하며 즐거운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양안 직항
과 저가 항공사, 그리고 중국의 해서경제구(海西經濟區) 발전 전
략과 같은 외부의 위협에 맞선다.  ‘진샤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양안의 평화 복도가 되어 해서경제구와 함께 경제 협력 체제를 구
축하여 진먼은 양안의 중심을 갖추도록 한다117. 2013 년의 진먼현
정부가 수립한 ‘진먼현 개념적 마스터플랜’과 2014 년 중앙정부가 
작성한 ‘진먼현 제 4 기(2015-2018 년)낙도종합건설 실시방안’을 
보면 진먼이 이미 관광차원의 발전 전략에서 점차 ‘양안의 비전
(非戰)구역’ 또는 ‘평화시범구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2017~2021 년)는 냉전의 섬에서 국제평화도
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전쟁유산을 세
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15 년의 '금문현 개념적 마스터플랜'은 2013 년 계획의 기본 
개념을 이어갔지만 동아시아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대만을 지
역 평화 확보의 중요한 역할로 여긴다. 그러나 조화로운 양안만이 
지역의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그러므로 ‘양안평화의 
최전선’인 진먼은 대만 가치와 자원의 계승자로서 중국과의 경제 
무역과 관광 제한 등을 완화하여 중국 해서경제구의 샤먼과 적극
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을 촉진하여 대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지역경제블록의 접점에 있는 섬으로서의 우세
를 발휘해야 한다. 
 
 
                                                     
117 진먼현정부.2015.『金門縣 104-107 年綜合發展計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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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먼의 전쟁유적 보존과 활성화 현황 
비록 진먼은 ‘비전(非戰)구역’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군사문화의 시설들이 주변 관광목적지(대만 본섬과 중국 푸젠 지
역 포함)에 없는 우세가 있다는 것을 진먼인도 잘 알고 있다. 
진먼의 전쟁사적을 보다 계획적으로 유지·재활용하기 위해 ，
1995 년에 진먼국가공원관리처(이하 진관처) 설립되었다. 대만의 
6번째 국가공원이다. 다른 국가공원과 다른 점은 자연경관을 보호
하는 외에  진먼의 전쟁역사와 민남문화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며 
재활용하는 것도 주요사업이다. 그래서 처음에 ‘진먼전역기념국가
공원(金門戰役紀念國家公園)’으로 명명하려고 했는데 ‘전역(戰役)’
이란 단어가 관리에 있어 제한이 있을까봐 ‘전역’ 두 글자를 뺐다. 
하지만 전쟁 유적은 진먼의 특색이니까 진먼국가공원은 구닝터우
(古寧頭) 전투와 823 포격전을 주축으로 주변의 문화유산과 자연
경관을 결합해서 테마 구역으로 구성했다. 진먼국가공원이 관할하
는 지역은 진먼 총 면적의 4 분의 1 을 차지하며,  ‘구닝터우 구역’, 
‘태무산(太武山) 구역’, ‘구깡(古崗) 구역’, ‘마산(馬山) 구역’, ‘샤오
진먼(小金門) 구역’ 등 5 개 지구로 나눈다(그림 4-8).   




1996 년부터 국방부는 진먼주둔군 감축 계획을 시행하기 때문
에 많은 군 기지와 진지가 방치된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진관처
는 국가공원 범위 내의 방치된 군사 공간과 방어 공사, 그리고  
퇴역 무기를 인수하기 시작하118고 전쟁 유적을 대표적인 진지, 지
하공사, 훈련장, 심리전기지, 민방전투촌, 기념관(비) 6 가지로 구분
하였다. 1999 년 대만 교통부 관광국이 진먼 향후의 관광 발전 방
향을 ‘민남인문지경과 전투사적관광도(閩南人文地景和戰役史蹟觀
光島)’를 정했습니다. 2001 년에‘진먼의 민남문화와 전장문화의 보
존과 전승(如何維護並傳承金門的閩南與戰地文化)’에 관한 자문회
의가 열었다. 이는 대만검찰원(監察院)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진먼
에 관한 자문회의였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어떻게 민남문화와 
전장문화를 결합시키고 진먼의 독특한 특색으로 전환하는지’이었
다. 특히 전장문화의 보존에 있어, 진먼의 전장문화자료의 수집 
및 정리 외에 진먼의 역사유적과 마을, 그리고 전쟁유산을 유네스
코의‘세계문화유산’보호계획에 등재 신청을 제출하며, 반공애국(反
共愛國) 같은 정신표어(spirit slogan)를 보류하는 것이 있다119.  
중국인 관광객에게 민감한 존재인 정신표어의 보존까지 강조하
는 것은 관광을 개방하면서 많은 전쟁 유적들이 관광화와 오락화
되어서 역사의 진정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120 .  1994 년부터 
전면적으로 관광을 개방하기 시작한 진먼에 대해 과거의 전쟁유적
은 가장 좋은 관광 자원이고 진먼인에게 있어 관광 개방은 평화를 
뜻한다. 그래서 ‘전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전쟁의 흑안면을 
되도록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1 년 중국 푸젠성의 샤
먼과 소삼통을 실시할 때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지만 
                                                     






중국 정부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인 관광객은 양안 대치 시기에 관
한 기념관이나 진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정신표어와 반공산주의 
토템을 보면 안 된다. 2011 년 중국인 관광객이 자유행 관광으로 
대만을 방문할 수 있기 전에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로만 진먼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environmental bubble’의 보호 아래 정치
적인 자극이 없이 진먼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진먼은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이끌려면 전쟁 유적의 ‘전쟁’ 요소를 최
소화시키면서 ‘평화’ 요소를 증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표어’
를 없애는 것이다121. 그러나 진먼인들은 이러다가 진먼이 자신의 
독특한 유산과 자원을 잃게 될 거고 전쟁 유적의 보존과 재활용에
도 발언권이 점점 잃어갈 것, 즉 전쟁 유산의 관광화나 평화화는 
전쟁 역사의 진정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
했다. 
이 때문에 진먼은 지속적으로 방치된 군사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2003 년 대만 국방부는 진먼을 비롯한 6 개의 
낙도를 지방 정부 해당 기관에 넘겨주며 관광 발전에 재활용하도
록 한다122. 진관처도 장 보웨이 교수에게 진먼의 전장공간경관의 
보존과 관광발전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의뢰하였다. 보고서의 결
과에 따르면 진먼의 전장경관은 진먼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책략일 뿐 아니라, 푸젠 각 성(省)의 관광 성격과도 구분될 수 있
기 때문에 지방 문화산업 발전의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
서 역사의 보존 및 자연 생태의 보육을 위해 전장공간을 마을과 
결합하여 에코 뮤지엄(Eco-Museum)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
하였다. 즉 마을 주민들이 재활용된 군사공간의 관리와 안내에 참
                                                     
121 그러나 정신표어의 철거는 관광만 때문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마을정
비사업 때문에 철거된 것도 많다.（江柏煒;翁芬蘭.2005. 『金門戰事紀錄及
調查研究（二）』, 金門：金門國家公園管理處,179 쪽 참조） 
122 2011 金門國家公園計畫書（第二次通盤檢討）（草案）：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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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게 하며 집단 정체성을 통해 전쟁 유적의 보존과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개인 건축
물의 집주인이 과거에 군민이 함께 살던 상황을 이야기해주며 관
광객들으로 하여금 현지의 전쟁유경험자의 구술에서 전시의 어려
움을 깨닫고 전쟁에 대해 반성하게 하며 생활박물관이 평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도록 한다123. 더 나아가 장 보웨이(2012)는 ‘진먼
군사테마단지사전계획(金門軍事主題園區計畫先期規劃)’에서는 국
족이나 군의 서술로부터 벗어나고 시민사회를 주체로 삼아 진먼의 
군사 자원을 ‘전쟁박물관군’과 ‘평화경관공원’ 두 가지의 장소 개
념으로 ‘세계 냉전 기념지’를 만들어야 비로소 전쟁에 대한 진정
한 반성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24.  
‘전쟁박물관군’ 측면에서 진관처는 ‘구닝터우전투기념지’와 ‘태
무산’을 군사핵심박물관으로 여기고 전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
구, 그리고 전시 등 작업을 수행한다. 2015 년까지 진관처와 진먼
현정부, 그리고 군은 이미 20 곳의 군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
성화시켰다. 또한 방치된 군사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2006 년 진먼 갱도 예술제’와 , ‘2007 년 진먼 토치카 예술제’, 
‘2009 년 진먼 전장국제예술제’ 등이 열렸다. 즉 문화 예술로 엄숙
한 전장와 황폐된 군사 공간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추억’을 생태
와 결합하여 다원적인 전장관광을 추진하여 장 보웨이가 제시한 
개인의 미시사(microhistory)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진먼에서 
군복무했던 노병들에게 다시 진먼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 년과 2013 년에 진관처는 ‘노병의 추억 여행’을 열었고 추억
을 나눌 수 있는 좌담회도 열었다. 또 다른 군인을 주체로 하는 
                                                     






행사는 바로 2011 년 중화민국 건국 100 년 동계탐조행사와 함께 
진먼현정부 교통관광국에서 개최한 '백만 대군의 영웅섬 복귀(百
萬大軍重返英雄島)' 행사이다. 1995 년 전 제대하여 진먼에서 군복
무했던 노병들에게 옛 군영을 찾아가고 군복무할 때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여행 보조금과 선물 외에 군복무 때의 기
억에 중요한 부분인 진먼고량주(200ml,58 도)도 한정으로 증정하
기도 한다(그림 4-9). 2015 년 세 번째로 개최할 때 행사 대상은 
노병에 국한되지 않고 현역 군인이나 군사 매니아와 일반 민중들
도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인 추억 코스와 군사 매니아와 일반 
민중들을 위한 군사체험 코스로 나눠었다. 군사체험 코스는 페인
트볼사격 대회와 야간 행군 행사가 포함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철거된 군영이 백개나 되기 때문에 많은 노병들은 자기가 복무했
던 군영을 다시 찾아갈 수 없다고 원망하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군영도 철군에 따라 황폐되어 있어서 노병들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먼현정부와 진관처는 겨울철에 이런 노스탤지어 관광
(Nostalgia Tourism)을 추진하는 것이 특정 관광족군이 진먼을 방
문하는 동기를 강화시키고 비수기 관광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노
병들의 이야기와 사진도 수집할 수 있어서 군인들의 집단기억으로 
진먼의 전장관광의 소프트웨어 자원을 풍부하게 만든다. 또한 전
장관광의 참여자들이 단층이 생기지 않도록 군사체험으로 전쟁 무
경험자의 관심을 끄는 것도 진먼 전장관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그림 4- 9 진먼 ‘백만 대군의 영웅섬 복귀’ 기념주 
 
 


























































탱크와 심리전 확성기 
전시, 평화와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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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진지 2012 진먼현정부 해양 자원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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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진먼현정부 진먼에서 유일한 전코
스보행체험  
출처: 연구자 정리. 
 
현재 진관처는 여전히 방치된 군사 공간을 관리하고 활성화시
키는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이다. 독특한 전쟁유적에 인문과 생태관
광까지 진먼을 다른 낙도보다 더 많은 관광 매력을 지닌다. 2013
년의 ‘대만 국가(자연)공원 경제 가치 평가’에 따르면, 진먼국가공
원의 연간 전체 경제적 가치는 69.3 억 대만 달러에서 75.6 억 대
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125. 그러므로 기존의 관광자원을 잘 발전
해야 한다. 하지만 재활용된 군사 공간은 매년 20 만~300 만 대만 
달러의 운영비가 필요한다. 일부의 군사 공간의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직 재활용 계획이 없는 군사 공간은 관리상 소홀히 
하여 치안의 사각지대나 오염의 원인이 되었다126. 이들 문제는 진
관처의 재정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운
영하기 위해 진먼국가공원의 수입을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진관처는 관광지의 입장료를 받는 
방안, 혹은 기업이 전통 건축이나 군사 공간을 관리하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다127. 
전쟁 자원은 진먼관광의 주요 자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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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審計部福建省金門縣審計室.『105 年度金門縣總決算審核報告』：乙-14 




2003 년 대만행정원문화건설위원회는 진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이 있는  12 곳으로 선정되었다. 처음에는 ‘진먼도와 례위도’
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지만 2009 년에는 이를 마주도와 합병해서 
‘진마전장문화’로 명명했다. 또한 '양안 공동 세계유산 등재'를 
2009 년의 '진마 중장기 경제발전계획(金馬中長期經濟發展規劃)'에 
포함시켰다. 2010 년 진먼과 마주의 문화 속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진먼전장문화’와 ‘마주전장문화’로 수정하여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 곳이 18 곳으로 늘렸다. 2011 년 진먼은 ‘진먼
현 세계유산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최초로 샤먼과 공동으로 전장
문화를 등재하자는 제안을 했다128.  
 
4절. 잔징관광과 생태관광 
(1) 관광지로서의 진먼의 이미지 
대만 관광국의 관광 홈페이지의 다국어 사이트를 비교하면 각 
언어의 사이트에서 진먼을 소개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 일본어,그리고 한국어 사이트
를 대상으로 삼아 대만 중앙기관이 각국 관광객들에게 진먼을 어
떻게 소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먼을 소개하는 내용
에 있어 중국어 사이트는 영어 사이트과 대체로 똑같고 한 페이지
의 짧은 글에는 진먼의 ‘자연 풍경’, ‘1949 년 이전의 역사와 진먼
의 전략적 지위’, ‘냉전시기의 방어공사와 유산, 기념품’, 그리고 
‘진먼의 양안 교량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국공대치와 냉전’에 대
한 서술은 ‘진먼은 50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쟁터의 역할을 했다’
는 한 마디만 하고 바로 진먼의 탈군사화와 관광산업 시대로 넘어
                                                     






간다. 그러나 영어 사이트 위쪽에는 진먼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치
열하게 싸우는 장소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있다.  
일본어의 소개문에는 양안 대치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지만 사
이트 위쪽에 진먼은 반공의 방조제와 자유의 성지라는 문구가 있
다. ‘국공대치와 냉전시기’에 대한 서술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어 
사이트이다. 한국어 사이트에서 국민당을 ‘민주주의자’라고 부르고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며 '진먼의 충성심과 용기는 현
재 대만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역사를 전승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
다'고 서술한다. 심지어 진먼은 국민들과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서 
신성한(심지어 신격화되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까지 있
다. 이 소개문은 냉전시기에 국민정부가 진먼의 영광스럽고 신성
한 반공 보루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을 통해 진먼을 가지는 필
요성을 강조하는 어법을 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먼은 
1949~79 년 30 년간 동아시아 냉전의 '열구'였던 반면에 남북한의 
서해 5 도는 1973 년경부터 동아시아 냉전의 '열지구'가 되었기 때
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냉전의  ‘열구’ 전환의 맥락을 보여준다. 
이 외에 소개문에서 명확하게 진먼의 위치와 관할권을 명시하는 
것은 일본어 사이트밖에 없다. ‘진먼 뒤에 펑후가 있으며 대만 본
섬과 마주 보고 있다. 태평양에 떠 있는 반공방파제이기도 한다. 
…(생략)…중화민국정부가 통치하는 섬이다’. 이는 재미있는 서술
이다. 왜냐하면 진먼이 대만 본섬과 마주 보고 있다면 펑후도는 
진먼의 전방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냉전시기의 전략적 중
요성에 따라 지리적 위치를 재배열한 서술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을 비교하고자 한다. 
영어 사이트에서 진먼의 상징 사진은 ‘츠후(慈湖)’이다. 소개문의 
첫마디인 ‘Cihu is the result of a joint military/civil engineering 
project’로 츠후는 전쟁하에서 생긴 방어 공사라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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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후는 샤먼과 가깝고 구닝터우의 옛전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국
군이 바다를 분리하기 위해  긴 제방을 만들었고 모래사장에 상륙
을 방지하기 위해 퀘조제(軌條砦，철도의 퀘도로 만든 방어시설)을 
대량으로 설치했다. 오늘날 진먼 전장관광의 상징물 중의 하나다. 
그러나 영어 사이트에 실린 츠후 사진은 바닷물 빠진 후 수로가 
굽어치는 모습인데 오히려 퀘조제가 드러나는 유명한 모습은 보이
지 않는다(그림 4-10). 하지만 관광객의 호기심을 더한다. 일본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은 우쟝(浯江) 하구이다(그림 4-11). 
하구 가운데에 우뚝 솟은 건축물이 있어, 폐기된 초소이다. 냉전
시기에 여기는 중국 샤먼과 가장 근접한 하구라서 중요한 거점이
었다. 비록 츠후와 우쟝 하구의 맞은편은 샤먼의 고층빌딩이 즐비
한 번영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두 사이트는 공교롭게도 이런 장면
을 강조하지 않고 '샤오진먼도(小金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
반 관광객들이 샤먼을 포함시켜 진먼의 변경지역 이미지를 선호하
는 것과 달리 이런 사진 촬영 방식은 대만 중앙 정부의 영토 경계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번전과 달리, 
한국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은 양안 포격전 때 대만이 물
자를 수송하기 위해 굴착한 작은 보트 갱도인 자이산갱도(翟山갱
도)이다(그림 4-12). 같은 냉전 배경을 가진 한국과 공감대를 찾아 
한국 관광객을 진먼으로 이끄는 것이 분명하다. 공교롭게도 베트









그림 4- 10 영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그림 4- 12 한국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그림 4- 13 베트남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각 언어의 웹사이트를 보면, 비록 진먼이 1992 년에 계엄령을 
해제한지 벌써 25 년을 넘어 이미 ‘최전선’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났
지만 옛 전장이 남긴 방어 공사는 오히려 오늘날 진먼의 특별한 
관광 자원이 되었다. 오늘날 진먼의 관광객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
임에도 불구하고 지만 이러한 전쟁 유산은 관광자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평화’ 상태를 상징하면서 냉전시기의 이데올로기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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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것들이 이미 관광과 양안의 평화 교류라는 고려 하에 수
식되거나 삭제되었기 때문에 큰 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비
록 진먼은 이미 탈냉전과 탈군사화했지만 중국보다 여전히 완전한 
냉전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으니 이들 유산은 냉전사 연구나 관광
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전히 귀중한 자원이다. 다음 소절에서 냉
전유산에서 파생된 관광자원을 ‘생태관광’과 ‘전장관광’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2) 탈냉전과 생태관광 
비록 군사 통제와 지뢰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진먼의 발전을 방
해했지만 현재 진먼생태관광 자원을 구성하는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4 년 진먼인 천창지(陳長志)가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진
먼은 관광에게 납치된다’고 탈냉전 후 진먼의 파괴적인 발전 방식
을 비판했다. 그리고 같은 해 9 월에 진먼해향연맹(金門愛鄉聯盟)
과 중화민국황야보호협회(中華民國荒野保護協會) 등을 비롯한 단
체가 상의(尚義)공항, 마산(馬山),그리고 쉐이토어(水頭) 세 군데의 
도로 신설과 확장에 대해 항의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먼, 
주민 공동 참여(永續金門、全民參與)’라는 연서(連署) 활동도 했다. 
그들은 현정부가 관광 전략을 ‘체류형’관광에 치중해야 하며 단기
적인 관광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진먼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129. 이번 시위는 진먼인이 최초의 생
태보호에 대해 발기한 좀 규모 있는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It’s beautiful! It’s clean, safe and quiet! It’s got lots of trees, 
flowers, beaches and birds! It’s fantastic for bicycling!’. 이것은 





진먼관광처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진먼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리
고 "Extraordinary Nature"라는 제목으로 진먼의 자연 경관을 표
현한다. 비록 진먼은 관광객들에게 시골로 느껴지게 하며 맞은편
에 있는 샤먼의 고층빌딩이 즐비하는 도시감과 강력한 대조를 보
여 주지만 오히려 진먼관광의 매력이 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지뢰’의 수호로 유지되었던 해안풍경과 생태를 모두 다 진먼 현
재 생태관광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하여 여러 해 동안의 개발과 
건설 후에 진먼인들이 샤먼의 도시화를 배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발전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즉 전쟁 시기에 보존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샤먼과 차별화되는 생활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2009 년 국토공간 발전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태’
를 개념으로 하여 진먼 현정부는 진먼을 ‘인문생태관광지구’로 자
리매김하였다. 그리고 관광과 진먼 고량주 산업을 두 개의 축으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로 한다130. 2013 년에는 진먼도의 태무산과 
례위도를 생태관광의 핵심으로 삼고 태무산 녹색벨트과 례위생태
슬로라이프오락섬과 같은 군사문화와 민남문화가 결합하는 생태관
광의 형태를 제시했다.  
진먼국가공원은 계엄령이 해제된 지 알마 되지 않아 바로 설립
된 것도 진먼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이 개
발 제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지만 관광과 발전으로 인한 파괴를 
방지하기에 큰 효과가 있다(그림 5- 1). 예를 들어 진먼은 중국 동
남연해의 중요한 철새 이동의 중계소로서 조류 자원이 풍부하다. 
가마우지를 비롯한 철새 종류는 305 종이 있고 야생 포유동물은 
유라시아 수달을 비롯해 적어도 16 종이 있으며 조간대생물도 다
양하다. 특히 가마우지는 진먼 겨울의 유명한 철새이다. 2019 년 
                                                     




겨울에 진먼을 찾아온 가마우지가 1 만 3054 마리로 최근 10 년 
동안 가장 많다. 밤에는 주로 츠후에서 서식하며 진먼의 중요한 
생태경관 중 하나이다 131 . 가마우지는 중국 장난(江南) 일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도구로 이용되지만 진샤해역에서는 그들이 
겨울을 무사안일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진먼에는 가
마우지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카수아리나 나무(소나무류)132가 있으
며 샤먼은 맛있는 해산물이 있기 때문에 가마우지들이 보통 진먼
에서 서식하며 샤먼에서 먹이를 사냥한다. 이는 오늘날의 진먼인
들처럼, 평상시에는 진먼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즐기고 휴일에는 
샤먼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같다. 한편, 양안의 긴장한 
대치 시기에 조류는 ‘경계’와 ‘이데올로기’에 제한하지 않는 자유
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전(前) 전장에서 조류생태를 탐사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 
2003 년부터 진먼현정부와 진먼국가관리처가 ‘가마우지축제’를 
거행하기 시작했다. 행사는 철새 탐조 체험을 위주로 진행되며 진
먼의 겨울 생태관광을 더 풍부하게 한다. 2006 년의 ‘진먼 가마우
지 관광 추진 행사’는 진먼의 전통 고택 및 군영 군사체험 유원회
와 탐조 사진경연대회 등 다원적인 행사를 결합된 큰 행사였다. 
2008 년부터 진관처에서 스스로 개최하는 ‘진먼채풍（金門采風）-
고택‧가마우지’등 시리즈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음식, 전통
건축 민박, 자전거 타기 등의 체험방식을 결합하여 단순한 탐조 
                                                     




132  카수아리나 나무는 가뭄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진먼의 토질에 적
합하다. 방풍의 효능이 있고 떨어지는 가지도 전시에 물을 끓여 밥을 짓
는 연료가 되었다. 그래서 냉전시기에 국군이 많이 심었고 진먼 녹색터
널을 만든 데와 진먼을 보호하는 주요 수종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진먼
인의 전생 추억의 일부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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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관광을 더우 풍부하게 하였다. 이런 복합형 생태관광을 통해 
오히려 진먼 현지의 원생생물에 대한 외지 관광객의 보호 의식을 
증진시켰다. 심지어 후손들에게도 이런 자원환경을 누릴 수 있도
록 진먼국가공원의 생태, 인문, 그리고 전쟁 역사 유적 등 자원의 
보호 및 보존하는 데 기꺼이 기부하는 외지 관광객도 적지 않는다
133. 또한 2013년부터 진먼은 ‘낙도형 저탄소 도시’의 구축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뢰제거구역을 경관과 조림 두 
가지 용도로 나눠 계획하였다. 지속적인 나무심기의 노력으로 
2016 년까지 이미 170 여 헥타르에 달하는 해안조림구역을 조성했
다. 그 외에도 저탄소 관광 교통 수단을 보급시키는데, 예를 들면 
전기버스나 전기오토바이 등이 있다. 진먼은 대규모 공해 공장이 
없는 데다 저개발 환경까지 갖추기 때문에 오히려 고품질의 레저
관광을 추진하여 ‘슬로라이프(Slow Life)’의 생활미학으로 발전 할 
수 있다.  
2015 년의 진먼현 개념적 마스터플랜에서는 진먼을 동양의 녹
색 명주와 생태의 모델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진
먼도를 츠후와 타우산, 그리고 치웅린 등 3대 중점생태핵심구역과 
례위핵심생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중국과 북해안의 공
동 해양 보호 구역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샤먼
의 샹안 공항이 바다 매립으로 만든 것이라서  진먼 연해지역에서 
모래자갈을 무단 채굴하는 대륙의 모래선을 늘상 보게 되었고, 이
로 인해 진먼의 해안선이 줄곧 축소되었으며, 이 외에도 모래선의 
왕래 항행은 진먼의 굴양식장의 생태를 파괴하여 굴양식을 하는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쳤다. 일부 바다모래는 진먼이나 대만
으로 되팔리기도 하여 언론에 의해  ‘도둑에게 국토를 사다 ’ 라





고 풍자되기도 했다. 중국은 바다모래 채굴이 법으로 금지되었으
므로 대만 사이의 해협 중간선은 회색지대가 되었고 무단 모래 채
굴의 핫 존이 되어 하루에 백여 척의 모래선이 진먼에서 무단 채
굴을 하고 있으나 진먼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해양자
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필
요하다. 
그림 4- 14 진먼 발전 제한 구역 분부도 
 




(3) 전장관광의 현황과 미래 전망 
1) 관광버스의 전장코스로 본 진먼의 전장관광 
금문의 전쟁유산이 관광자원으로 전환된 지 거의 25 년이 되었
다. 평화시기의 오늘날에 양안 관광객들이 진먼의 전쟁유산을 어
떻게 보는지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인가는 지방정부가 전쟁
205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의미와 전쟁유산의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8 년 8 월 22 일~9 월 17 일 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대만 본섬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이다. 중국 단체관
광객들이 아직까지 전쟁역사관을 방문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비록 자유행 중국인 관광객이 전쟁역사관을 자유롭게 참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5 분~10 분 아주 짧은 시간만 구경하는 데다
가 가이드의 안내 없이 구경하곤 한다. 그리하여 본 설문조사는 
해설원이 있고 자유행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사용하는 진먼 관광
버스 ‘대만호행 B 선-구닝터우전장코스(台灣好行古寧頭戰場線)’를 
택하여 조사를 했다. 
설문지의 구성은 1) 개인정보, 2) 진먼도에 대한 인식, 3) ‘대만
호행구닝터우전장코스’에 대한 만족도, 4) 전쟁유산과 평화관광의 
4 부분의 총 33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 내용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3 명의 전문가들134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총 316 명으로, 그 중에 대만 
관광객이 183 명(남자 47%, 여자 53%), 중국 관광객이 127 명(남
자 46.5%, 여자 53.5%)을 차지한다. 대만 관광객은 50 대(26.2%)
와 60 대(26.2%)의 응답자가 가장 많고 중국 관광객은 30 대
(27.6%)와 20 대(22%)의 응답자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 전장코
스를 선택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모두 ‘해설원이 있어서 좀더 ‘안
                                                     
134  검증은 대만 교수 2 명, 한국 교수 1 명이 진행했다. 대만 교수는 
장보웨이(江柏煒) 대만국립사범대학 동아시아학과장과 장리훼(張梨慧) 
국립진먼대학교관광관리학과 교수 이며, 한국 교수는 백지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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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이 있어서 좀 더 깊게 진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이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조금 다르다. 중국 관광객은 ‘진먼
의 전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14.2%)이며 대만 관광객은 ‘코
스가 좋다’(8.7%)로 나타났다. 금문의 전쟁 유산이 아직도 중국인
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먼도에 대한 인식’ 부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진먼을 찾아오
는 이유’에는 모두 ‘옛 전장의 분위기를 느껴 본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데, 대만 관광객이 62.3%(그림 4-15)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29.9%로만 나타나고 다음으로 ‘중국대륙과 가깝
다’(23.6%), ‘진먼에서 샤먼을 보기’(12.6%)로(그림 4-16) 나타난
다. 진먼도의 전장 이미지는 여전히 양안 민중의 머리 속에 새겨 
있고 중국 관광객이 좀더 접경 지역의 응시 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진먼은 처음 방문하는데 대만 
관광객이 5 번(5 번 포함)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15.8%로 나타난
다(그림 4-17). 이는 대부분 진먼에서 친척이나 진먼대학교를 다
니는 자녀가 있어서 나오는 결과다.  
 





그림 4- 16 중국관광객 방문 동기 
 
그림 4- 17 대만 본섬 관광객의 방문횟수 
 




‘대만호행구닝터우전장코스’에 관한 조사에 있어, 91.3%의 
대만 관광객이 구닝터우(古寧頭)’를 알지만 중국 관광객은 겨우 
34.6%만 알고 있다(그림 4-19,그림 4-20). 이는 전쟁 결과에 대한 
양측의 중앙정부의 진술과 홍보 비중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중공은 구닝터우 전투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강조하거나 관련 전시관이 있지 않는 반면에 국민당은 구닝터우 
전투에서 오래만의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관련 역사관이나 
교과서로 전국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공 
중앙도 궁금하고 검토해온 패전 경험은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양안 관광객들이 이 
전장코스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소는 바로 
‘구닝터우전사관’이다(그림 4-21,그림 4-22) 
 
그림 4- 19 대만 본섬 관광객의 구닝터우에 대한 사전 정보 
 
 




하지만 비율적으로 대만 관광객이 59%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
국 관광객은 30.7%만 나타나고 두 번째로 기대되는 장소가 체험 
코스인 ‘진천민방갱도(金城民防坑道)’이다. 전 코스를 관람한 후 
대만 관광객은 여전히 ‘구닝터우전사관’이 가장 좋고 40.4%로 나
타났지만 중국 관광객은 가장 마음에 든 곳이 ‘진청민방갱도’
(31.5%)로 바꿨다. 그리고 이 코스 중에 ‘평화기념공원’을 ‘평화로
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뽑았다. 그리고 이 코스 중에 양안 
관광객들이 ‘평화기념공원’을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
로 뽑았다(그림 4-23). 아쉽게도 설문 조사라 왜 ‘평화기념공원’을 
선택하는지 좀 더 깊이 알 수가 없지만 ‘평화’라는 단어와 공원 
안의 ‘평화의 종’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흥
미롭게도 두 번째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은 양안 관
광객들이 약 22.75%로 ‘구닝터우전사관’을 선택했다. 진먼의 전쟁
기념관이나 전시물품들은 이미 원래 건설될 때의 승리의 영광을 
과시하는 기능으로부터 평화 이념을 선전하는 기능으로 전환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4- 22 중국관광객이 기대되는 장소 
 
 
그림 4- 23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 
 
 
   마지막으로 ‘전쟁유산과 평화관광’의 부분에 있어, 양안 관광객
들이 진먼의 전쟁유산은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적합적이고 진먼 관
광 발전에 부적적인 영향이 없없다고 여긴 것으로 나타난다. 양안 
관광객들은 구닝터우전사관이관광상품으로 잘 활용되어 있는 전쟁
유산이라고 여긴다(그림 4-24). 그리고 ‘진먼의 전쟁유산의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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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약 44.6%의 양안 관광객은 '역사 교육의 교재와 장소'로 
하는 것은 가장 큰 우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만 관광
객은 진먼의 전쟁유산이 평화의 상징(16.4%)보다 관광자원(31.6%)
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평
화의 상징(27.6%)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그림 4-25). 
비록 이런 차이가 나타났지만 진먼의 전쟁유산의 미래 전망에 대
해, 약 59.65%의 양안 관광객들이 ‘정부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평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어느 정
부'에 의해 관리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안 관광객들은 
진먼의 전쟁유산을 공공재라고 보고 이를 적절히 지켜야 할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개하는 가능성’에 대
해 30.1%의 대만 관광객이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중국 관광객
은 15.7%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시 양안 관계의 
정의(definition) 문제로 돌아간 것이다.  
 






그림 4- 25 진먼의 전쟁유산의 가장 큰 우세 
 
 




2) 전장관광의 미래 전망  
대만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라서 스스로 등재를 신청할 수 없
다. 그래서 7000 만 대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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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만 내부에서 국내와 양안의 정치적 틀을 벗어나야 하고 
대등하고 존중하는 전제 아래 양안이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라는 
소리가 나왔다. 특히 ‘전장문화’는 양안의 지역 전쟁사이자 전세계 
냉전사의 핵심 중의 하나라서 유난히 중요하다. 이에 중국 측은 
양안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면, 공동으로 중화문화를 고양하는 
것은 모두 협상할 수 있지만 민남문화와 자연생태의 공동 등재에
는 더욱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5 년 진먼은 여
전히 ‘진먼현 개념적 마스터플랜’에서 중국의 홍색관광과 같이 전
장관광을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중국에 보존되어 있고 
관광명소로 운영하고 있는 냉전 유산들이 모두 애국주의 색채가 
강한 홍색 관광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푸젠의 냉전 유
산은 샤먼시의 샤먼도와 다덩도, 그리고 진장시의 웨이터우（围头）
촌 3 군데에 주로 퍼져 있다. 그 중에 1999 년 건설된 다덩도의 
‘영운삼도전지관광원(英雄三島戰地觀光園)’에 전시된 냉전시기의 
물건들이 가장 많고 가장 집중된다. 중국 양안 냉전의 역사가 가
장 잘 드러난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인들에게 이런 붉은
색 관광 명소는 여전히 매우 낯설다. 하지만 의외로 62.2%의 중
국관광객도 영운삼도전지관광원에 가본 적이 없다.  
 
그림 4- 27 양안 관광객 ‘영웅삼도전지관광원 방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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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광원은 통일조국의 대업을 주제로 하여 전장 관광을 내용
으로 하는 ‘성(省)급 애국주의 교육기지’이다. 관광원 내에는 823
포격전역사관,  군사방송확성기, 망금루(望金楼), 국방교육관, 평화
통일광장, 그리고 체험시설들(전지군사갱도, 페인트볼사격) 등 18
개의 전시관이 있다. 전시 내용은 크게 냉전기억과 홍색기억으로 
나뉜다(그림 4-28). 냉전기억은 823 포격전유적과 무기, 선전전(방
송전과 풍선 선전전), 그리고 민병(民兵)기억 등의 주제로 나뉜다. 
그 중에 선전전 관련 전시가 가장 특별하다. 양안의 심리방송소는 
1950 년대부터 건설하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설립된 곳은 샤먼 
자오위도에 위치한 ‘대진먼방송팀(1953 년)’이었다. 1953~1954 년 
동안, 소양안이 상대적인 위치에 잇따라 방송소나 방송벽을 건설
했다. 당시 자오위도에서 일하는 방송원인 우 쓰저(吴世泽)의 회
고에 의하면, 1953~1957 년 동안에만 100 명이 넘는 국민당군이 
진먼에서 중국 대륙으로 수영해 갔다135. 공교롭게도 진먼에 주둔
한 보병사단이 1956 년경부터 2 년 한번씩 교대하기 시작했다. 진
먼의 어른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대륙 출신 국군이 중국으로 
투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마 방송심리전의 효과
가 좋기 때문에 1958 년 10 월에는 샤먼 후리산(胡里山)에서 ‘샤먼
대적방송총소(厦门对敌广播总站)’을 설립하여 다덩도와 샤오덩도, 
그리고 칭위(青屿) 3 곳에서도 방송분소(广播分站)를 설립했다136 . 
비록 자오위도에 설치했던 ‘구도조(九头鸟)’확성기가 현재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샤먼 ‘중국 인민해방군 푸젠최전선 
방송국 （ 厦门中国人民解放军福建前线广播电台’에 설치했던 ‘세계 
                                                     
135 “福建前线广播站”开播 60 周年：老播音员重游炮台忆芳华_厦门广电网 
 http://xiamen.xmtv.cn/2018/10/06/VIDE459s9ZX2mJlV3FNEjfJk1810
06.shtml 
136 厦门市地方志--1991 专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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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군사 방송 스피커’는 현재 관광원 내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4-29). 홍색기억은 홍색기억전장관(红色记忆典藏馆)을 위주로 하
여 마오쩌둥의 초상화, 중국식의 자수와 술병 등을 진열하여 마우 
쩌둥, 저우 언라이, 그리고 중국 10 대 장군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
다(그림 4-30)(오준방‧김란,2018:73-75).  
그림 4- 28 다덩도의 ‘영운삼도전지관광원 가이드맵 
 
 






그림 4- 30 홍색기억전장관 
  
 
또한, 웨이터우는 1958 년 8.23 포격전의 주요 진지 중의 하나
였기 때문에 ‘웨이터우 8.23 전지공원(围头八二三战地公园)’은 주로 
현지의 냉전유적지와 용감한 민병들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전시되
어 있다. 이 전지공원은 2008 년 8.23 포격전 50 주년에 건설되었
으며 이 전지공원을 중심으로 웨이터우촌의 서선（西线）전장관광
대가 형성되었다. 8.23 포격전 관련 유적은 달옥루(达屋楼), 8.23 대
로, 8.23 신촌사무동, 전망대와 해안포진지유적지, 그리고 우수루
（毓秀楼）등 6 곳이 있다(그림 4-31). 전지공원 내의 전시내용은 
네 가지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즉 냉전역사, 민간신앙, 홍색기지, 
그리고 환경교육이다. 홍색기지는 2016 년에 개관한 ‘전쟁과 평화 
전시관’을 주체로 하여 관내 전시는 당건（党建）전시와 홍색교육청, 
그리고 양안 교류 등 내용이다(그림 4-32). 이 전지공원이 늦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다덩도의 ‘영웅삼도전지관광원’과는 달리, 진먼
과의 오늘날의 교류 성과를 더 많이 언급한다. 전시관의 3층은 바
로 양안의 무역과 통혼으로 웨이터우촌이 이미 ‘해협포격전제 1 촌
(海峡炮战第一村)’에서 양안 평화의 상진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오
준방‧김란,2018:75-79). 특히 2018 년 8 월 5 일 웨이터우촌과 
진먼은 23 년의 협상 끝에 드디어 인수(引水）공정이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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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웨이터우촌은 명실상부한 ‘민타이오연촌(闽台五缘
村)137 ’이 되었다. 이 때문에 웨이터우는 대만을 향한 ‘평화의 손’
으로 표현된다138. 따라서 양안의 냉전유산이 함께 세계문화유산으
로 등재되고 왕래교통시설이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면 관광연동 효
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31 진먼로부터 포격을 당한 웨이터우 강철진지 
 
 
그림 4- 32 전쟁과 평화 전시관 
 
 
                                                     







그림 4- 33 진먼의 중국 인수(引水) 공정도 
 
 
  마지막으로, 샤먼도는 1980 년대에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도시화를 위해 많은 냉전 관련 물품들이 다덩
도에 전시하며 보존하고 있다. 탈냉전시기에 들어, 중국 정부는 
샤먼을 양안 평화 통일의 최전선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샤
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관광 명소는  '일국양제‧통일중국(一國兩
制‧統一中國)'이라는 거대한 표어 간판이다(그림 4-34). 이 표어
는 양안 심리전의 연장이다. 이에 대응하는 표어는 샤먼에서 약 
4,400m 떨어져 있고, 현재 진먼현에 속한 다단도의 '삼민주의‧
통일중국(三民主義‧統一中國)' 표어다(그림 4-35). 이 두 표어의 
설립 배경은 덩샤오핑(邓小平)이 1981 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무위원장인 예젠잉(叶剑英)이 발표한 ‘예구조(叶九条)’중의 ‘양안 
통일 이후 대만은 고도의 자주권을 누린다’는 말에 호응하며 이를 
‘하나의 나라, 두개의 제도’로 정리하였다. 1992 년 지앙쩌민(江泽
民)은 정식으로 ‘일국양제’를 양안의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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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삼았다. 대만은 중국이 제시한 일국양제에 응하기 위해 
1986 년에 다단도와 어단도(二膽島)에서 '삼민주의‧통일중국’의 
표어 간판을 설치했다. 2014 년 소삼통의 진샤항로가 '진먼 수이터
우(水頭) -샤먼 우통(五通)'으로 바꾸기 전에 오가는 페리들이 어
단도의 표어 간판을 보이곤 했다.  다단도의 표어 간판이 샤먼의 
인기 해변 휴양진인 환도로(環島路)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1999 년 중국도 환도로에서 '일국양제‧통일중국’ 간판을 설치했
다. 샤먼 관광업자의 ‘대만 경계선을 넘어 진먼군도를 구경하다’와 
‘해상군사분계선’과 같은 특수한 국경 매력을 지닌 광고 문구로 
제시한 ‘하이상칸진먼(海上看金门,바다에서 진먼을 바라본다)’라는 
관광상품에는 다단도의 표어 간판을 보는 것이 주요 코스이다. 이 
관광 코스는 샤먼 여행업에 1 년에 1.7 억 위안의 관광 수익을 가
져 온다139. 샤먼도에는 양안 냉전시기의 전문 기념관이나 관광단
지가 따로 없지만 샤먼의 가장 큰 냉전유산의 전시 무대가 바로 
진먼군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오준방‧김란,2018:80-81). 2019
년 3 월 1 일, 다단도는 마침내 정식적으로 관광을 개방하여 관광
객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진먼도와 례위도와 다른 전장관광 형식
을 취하고 있다. 즉 전 코스는 안내원이 관광객을 데리고 걸어서 
섬을 한 바퀴 도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이 맛볼 수 있도록 진먼
특유의 전쟁요리인 ‘볶음라면’이나 다단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케
이크 를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다단도는 아직 중국 관광
객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그림 4- 34 샤먼의 '일국양제‧통일중국’ 표어 
 
 







 ‘민남(閩南)문화권’이란 ‘민남어(일명 푸젠어, Hokkien）’라는 방
언을 사용하는 문화권을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중국 푸젠 남부
지방(장저우, 취안저우, 샤먼 등지)에서만 사용하는 방언을 말하는
데, 그러나 이민을 따라 대만과 동남아 지역의 화인들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연(語緣)’은 처음에는 놀라움 속에서 다시 시
작했다. 왜냐하면 양안의 분단으로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양안 교류를 개방한 이후 민남지역에 온 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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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샤먼 등지의 사람들도 민남어를 할 줄 아는 것에 대해 많
이 놀랐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 대만 사업에 있어, 언어의 친근감
도 양안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된다. 언어 소통이 가능하므로 대만
인들의 푸젠 여행 의향을 높인다. 1987 년 대만은 중국 대륙의 친
척 방문을 개방한 이후 푸젠을 찾는 대만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푸젠 출신 노병은 제일 많은 것이 아니
지만 많은 대만인들의 조상은 푸젠에서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친척 방문의 명의 로 중국으로 여향을 갔다. 이것도 뿌리찾기 
여행 중의 하나다.  
  중국 푸젠성은 중국 최초의 대외 통상의 성(省) 가운데 하나로 
푸젠 사람들이 해외로 출발하는 기점으로서 유명한 화교들의 고향
이다. 1981 년 중국은 푸젠성을 통일 조국의 중요한 기지로 건설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한다. 대만과의 통우(通郵)와, 통
전(通電), 통항(通航), 그리고 대만 동포의 친척 방문, 관광 및 정
착 등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또한 대만 상인들이 푸젠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16 군데의 소액무역구를 개방하고 무역회사
도 설립했다. 원래 불법이었던 양안 무역을 합법적인 소액무역으
로 바꿨다. 그리고 대만상인투자구역(台商投資區,1989)과 대만농
업투자구역(台灣農業投資區,1990) 등을 잇달아 설립하여 대만 상
인들이 푸젠성에 투자하는 것을 이끌었다. 1981 년~1989 년 푸젠
에 설립된 대만 기업은 259 개가 있어 푸젠의 주요 외래 투자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푸젠을 경제 개발구역으로 점점 발전시켰다. 
또한 최전방의 진지와 관찰 초소 등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도 
중점적인 발전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1980 년대 말에서 
1990 년대에 대만인들의 푸젠 여행은 대부분 민남문화 명소를 관
련 구경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 1989 년 “취안저우 대만동포 귀향 
뿌리찾기 가이드북(泉州臺胞回鄉尋根指南)”은 대만 동포들이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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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 친척 방문을 더욱 편의하게 하고 작고로 대만과 취안저
우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샤먼대학교에서 출판되었다.  
이 가이드북에서 중공은 문화재의 보호가 애국주의의 고취와 조국
통일 대업의 촉진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黄安全, 1989:31). 이 가이드북에서 특별히 대만과 관계가 있
는 명소로는 ‘천후궁(마조묘)’, ‘관우묘’, ‘용산사’, ‘청수암’, ‘정성공
릉’ 등을 꼽았다. 통계에 의하면 1987 년 11 월~1991 년 말 기간
동안만에도 푸젠성을 방문하는 대만 동포가 약 80 만 명에 달했다. 
특히 ‘동양의 메카’라고 불리는 메이저우의 마조묘는 대만인의 ‘종
교의 뿌리찾기(순례)’의 중요한 곳이다(陶紅亮,2018:11).  
 
그림 4- 36 1979-1995 년 중국 푸젠성의 대만관광객 수 
 
출처: 福建统计年鉴(2018) 
    
   중국에 있어서, 민남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대만 동
포의 공감을 얻고 조국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
를 지닌다. 그래서 1988 년부터 취안저우 문화청은 민대(閩台)관
계에 관한 박물관의 건설에 대해 계획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취안
저우의 천후궁 내에 부설했고 당시의 명칭은 ‘취안저우 민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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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박물관’이었다. 1989 년 10 월부터 ‘민대연(閩台緣)’을 주제로 한 
각종 전시가 열렸다. 2004 년 천후궁의 건축구조와 동선을 고련한 
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 창춘(李長春 )이  현대적이며  국
가급의  테마  박물관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 민대연박물
관은  주변  박물관과  기존의  민남건축물과  결합해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건설될  계획에‘源 (근원 )’, ‘緣 (인연 )’, 그리고  
‘圓 (원형 )’의  이념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기초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 중국  정부에서  중시되므로  1 년이  조금  넘은  
시간을  걸려  2006 년  5 월에  순조롭게  개관했다 . 건설된  
후 , 민대연박물관은  지연 (地緣 ), 혈연 (血緣 ), 법연 (法緣 ), 
사연 (史緣), 문연 (文緣), 속연 (文緣 ), 신연 (神緣)을  주제로  
실내  전시관을  설계했다 . 이  외에는  건물  자체는  민남의  
독특한  ‘빨간  벽돌’과  ‘백석담’, ‘연미마루 (燕尾屋脊)’, 그리
고‘말등산벽 (馬背山牆)’과  같은  ‘동근 (同根)’ 경관을  나타
난다 (그림 4-37)(潘峰著,2011:28-39). 이런  건축  형식은  진
먼에서  가장  흔히  본다 . 2008 년  개관한  지  2 년도  안  되
어  56 만  명이  민대연박물관을  방문했고  그중  대만  동포  
6 만  명이  있다 . 2016 년  건립  10 주년에  누적된  방문객이  
1000 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  대만  동포  70 만  명에  까가
이  있다 140 . 민대연박물관에서  진열된  문물들이  민대이  
‘오연 (五緣 )관계를  보여주는  외에  체계적으로  양안의  역
사적  관련을  반응해서  ‘문화적  대만독립’과  ‘법적  대만독
립’을  효과적으로  반대하며  억제한다 . 그리고  대만에  대
한  선전과  교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양안  인
                                                     
140 华夏经纬网. “情系闽台缘 六万台胞走进闽台缘博物馆”. 2008-02-16. 
http://www.huaxia.com/xw/zhxw/2008/02/365531.html; 新华社. “浓浓




민의  연계와  교류를  강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 또한  
역대  해협  포럼에서  민대연  박물관은  ‘양안족보공동전시
회’를  맡는데다가  현대  기술로   입구의  '동문 , 동종 , 동근
생 '대형폭파벽화에  180 개의  성씨를  현상하는  것까지  대
만인들을  위해  ‘뿌리찾기’를  할  때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
한다 (그림 4-38). 2011 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실은 박물관 
내에서 ‘해협 양안 교류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박물관의 대 대만 통전 전략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림 4- 37 민대연  박물관의  본관  건물  외관  
 
 
그림 4- 38 민대연  박물관  입구의  '동문 , 동종 , 




   대만의 진향(進香, 향을 사르고 참배하다) 행사는 원래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이었지만 일제시기 중기부터 ‘관광·레저’의 분위기를 
더했다. 그리고 각 제당회사의 사설철도의 증축에 따라 마조의 신
자들의 진향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대만 국내 경제를 촉진
하는 성대한 순례 행사가 되고 말았다(鄭螢憶,2014:28-29).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 마조묘들의 관리조직 구성이 변화하기 시
작했다. 예를 들어, 관리 계층은 ‘신직’의 승려에서 ‘인선(人選)’인 
지방 권력자로 바꾸는 것과 정치인이 관리 계층을 겸직하는 것도 
점점 흔히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절의 관리 계층은 계엄시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세력이 될 뿐만 아니
라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절은 지방선거와 중앙선거 때 정치인들
이 기세를 돋우는 장소가 된다(張伯鋒‧陳國川, 2010:56-57). 또
한 절의 관리 계층의 정계 배경은 대만 중앙 정부에 양안의 종교 
직항을 실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예를 들어, 소삼통을 실시하기 
전에 대만 타이중의 대갑진란궁(大甲鎮瀾宮)의 회장이 현직 입법
위원의 신분으로 정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종교 의식을 통하여 마
조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당시의 민진당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민진당 정부는 종교 직항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
가안전법을 어길 수 있는 정치적 문제라서 마조를 대만 내부를 분
화시키고 중국 통전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답했다(張家麟, 
2002:50-53). 하지만 대만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분위기
에서 1987년에 대갑진란궁은 일본을 경유해서 중국의 메이저우에 
순례참배하러 갔다. 장 보우퐁&천 궈추안(張伯鋒&陳國川,2010)은 
이가 대갑진란궁을 위해 더 높은 위계를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령 해제 이후 대만의 폐쇄적인 마조 신앙 체제를 타파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1990 년대에 대만의 각 마조묘들이 중국의 조묘에 
가서 순례하는 풍조를 일으켰다. 이에 2000 년 중국은 양안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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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류 원칙을 제시했다. 즉 제 3 의 지역을 경유하면 안되고 대
만, 홍콩, 마카오 및 중국의 선박만 이용하며 쌍방향으로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2001 년 대만 정부는 ‘특수 직항’의 방식으로  500
여명의 마주도 신자들로 하여금 소삼통을 이용해 중국 푸저우에 
순례하러 가게 했다. 마침내 52 년 만에 양안의 첫 ‘종교 직항’을 
완성했다(蔡東杰 외,2017:166). 
  메이저우도의 마조묘는 문혁 때 ‘사구(四舊, 4 개의 낡은 악)의 
미신’을 깨드리는 운동으로 인해 절과 신상은 파괴되었다. 이 때
문에 1989 년에 재건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묘’ 지
위는 좀 논쟁이 된다. 예를 들어, 제인 잉신(簡英欣,2016)의 연구
에 대만의 민간 신앙의 순례 활동으로 인해 중국의 일부 조묘의 
‘재건’과 ‘건설 작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 특히 메이저우 
조묘를 재건했을 때 거의 대만의 마조묘들이 헌납하여 건설되므로 
메이저우 조묘의 신물(神物) 권위는 약한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에서 대만의 일부 절들은 중국의 조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권위
와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簡英欣,2016:191-200). 하지만 중국
은 자신의 ‘조묘’ 정통성을 강조할 때 주로 역사 권위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들의 ‘고향’은 조묘의 정통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마조의 고향인 메이저우도는 마
조 신앙의 ‘성역(聖域)’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해외 각지의 신자들이 메이저우도에 돌아와 순례하는 것
을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대만의 단체들이 1986 년~2000 년 기간
동안 메이저우 마조묘에 가서 수십번의 교류를 진행했다(張家
麟.2019:39). 2002 년 5 월 8 일부터 12 일까지, 메이저우 마조의 
금불상은 처음으로 해상 직항으로 진먼으로 오고 5 일간의 순안
(巡安)행사를 열렸다. 당시 영접단 단장인 우 청덴(吳成典)이 ‘마
침 수십년만에 상봉된 모자와 같다’고 표현했고, 진먼 현장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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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양안의 공동 신앙이자 염황(炎黃)자손의 정신적 미덕을 구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4 년 중국은 푸젠성 주민들이 소
삼통을 이용해 진먼‧마주 지역에 관광할 수 있게 하면서 진먼‧
마주와 함께 ‘해협 관광’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했다.  그러므로 당시 양안 관계가 긴장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년 대만 신자들이 메이저우에 순례하는 것을 위해
‘취안저우의 쓰징(石井)-진먼’의 관광 직항 항로가 개시되었다. ‘대
만 마조 연의회(台灣媽祖聯誼會)’도 7000 여 명의 진향단을 구성
하여 순례진향 관광과 민속문화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2008 년 소
삼통 직항이 실시된 후 , 푸젠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10 개의 대만 
관광 코스를 만들었다141.  2013 년 11 월까지, 푸젠성 푸톈시 메
이저우도 국가 관광 휴양지 관리 위원회(福建莆田市湄洲岛国家旅
游度假区管委会)의 통계에 따르면, 메이저우에 순례진향하러 온 
대만 동포가 300 만 명을 넘었다142. 2014 년 메이저우도는 국가 
5A 급 관광지구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순례도, 관광도, 생태
도’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문화를 주축으로 세계마조문화포럼과 
마조문화관광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의 깊이를 풍부하게 
한다. 2018 년 중국은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의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를 실행하
기 위해, 메이저우도는 ‘대만 주민 왕래 대륙 통행증(台湾居民来往
大陆通行证)’과 같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한 대만 동포들에게 현
지 주민과 같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준다. 또한 ‘양안일가친’의 이
념을 드러내기 위해 메이저우도는 ‘양안 동포 한마음의 시범구(两
                                                     
141 人民網. “從福建前線到兩岸交流合作前沿平台”.  2011 年 5 月 25 日. 
http://www.zgdsw.org.cn/BIG5/218994/219014/220570/222737/1482
4847.html 




岸同胞心灵契合的示范区)’를 만들고 있다.  
 




















5 장. 결론: 평화의 지속가능성과 진먼 정체성의 전망 
1980 년대 말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이 모두 적
극적으로 탈냉전시대 혹은 신시대의 민족주의를 구축해 왔다. 6·4 
운동 이후, 중공은 원래 정치민주주의를 중시하여 문화민족주의를 
무시하던 책략을 바꿔 다시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취함으로써 중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중화민족의 집단정체성을 재통합했다. 이로 
인해  '공자 열풍(孔子热)','염황 열풍(炎黄热)', 그리고 '독경 열풍
(读经热)'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중화민국이 대만에서 만든 민족주
의는 민주화와 본토화 운동에서 중국처럼 '대만의 문화'를 다시 되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대만은 예로부터 이민사회였
고, 이주의 시간에 따라 각 족군(族群)들이 대만이라는 땅에서 공
동으로 생존하기 위해 '대만'만의 특수한 지역 문화를 발전해 왔다. 
이민들이 토착화(indigenization)를 거쳐 점차 이 땅에 대한 정체
성을 형성하고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만문화'는 대만지역의 관할권 이전과 정치 체제
의 전환, 특히 민주화된 이후 각 족군이 모두 지도 계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상황에서 '족군 정체성'은 선거의 언어가 되므
로 대만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가 점점 분화되고 '
국족(國族)'에 대한 정체성도 점차 분리되고 있다. 쳰 정닝(陳中
寧,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만 민중이 '대만독립건국', '온화
한 대만 독립', '중화민국 재(在) 대만', '두개의 중국' 등 5 가지의 
국족 정체성의 유형을 가진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의 중국 논술
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중화문화식 민족주
의를 수출하여 대만의 현지 조력자 네트워크의 확대에 따라 점차 
발효되고 있다. 대만의 정체 체제나 정권이 아무리 변화해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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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른바 '대만 특색의 중화 문화' 논술
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근원논술'으로 보면 대만의 중화문화
는 단지 '지역 특수성'를 지니는 중화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
서 대만 독파가 중국과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완전히 절단하는 것
은 불가능이며 중국에 의해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독파의 '문화독립' 작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민진당의 
두 번의 집권 기간 동안,   대규모로 여러 방면에서 '본토화'와 '
탈중국화'의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본토화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역사 과목에서 중국사의 비중을  줄이고 심지어 동아시아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에게는 상당한 불만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는 민진당 인사들이 말하는 '천연독(립)' 세대가 형성되게 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의 교육과 교과서에 개입이나 수
정 요구하지 못하는 이상 좀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문화근원논술
을 전달할 수 있는 '관광'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민진당이 집권할 때마다 양안의 정부 기관들이 거의 대화와 왕
래를 중단하곤 한다. 비록 2001 년 민진당이 집권했을 때 진먼과 
마주 두 섬과 중국의 샤먼과 마위의 소양안 직항(일명 소삼통)을 
개방했지만 대만의 적극적인 태도와 소삼통을 이용하는 데의 빈도
에 비해 중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04 년에 이르러서야 중
국 푸젠성에서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區)'라는 구상를 제시
하며 푸젠 주민들에게 진먼과 마주에 관광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광시장 시찰단을 진먼에 보내 진먼을 푸젠 
관광의 일부로 포함시켜 '진샤관광권(金廈旅遊圈)'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는 진먼을 대만 본섬까지의 '해협관광권'의 중계점으로 삼
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국은 대만과의 삼통 직항이 비교적으로 복
잡하고 예민하는데다가 이렇게 교류를 오래 중단해도 안되는 것을 
인식해서 그런지 '대만 집권 당국'과 '대만 인민'을 따로 대처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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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대책을 세웠다. 즉 대만 사무와 진먼 사무를 분리해 먼저 '
평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진먼은 양안 평화 교류의 실험구역이 되었다.  
관광은 인간사회의 상호 교류의 행위로서 방문국이나 방문지역
의 사람과 만나고 부딪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가면서 상호의존관
계( interdependence )로 발전하는 산업이다. 그리하여 관광은 다
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알아내는 기회와 가
능성을 제공하며 인간의 소통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기도 
한다. 그리고 관광도 정부간 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트랙 II 외
교(track II diplomacy)의 수단 중의 하나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광
의 비공식 교류와 대화를 이루어지면서 쌍대방의 갈등 관리, 긴장
완화, 신뢰구축, 그리고 지역 정체성 형성 등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양안이 오랫동안 분단해 와서 각자 내부
의 변화와 발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공은 
아무리 대만의 문화가 중화문화에서 나온다고 주장해도 심리적 통
합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관광 명목으로 양
안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
이다. 특히 1987 년 대만 정부는 대륙 출신 노병에게 친척 방문을 
개방하여 양안의 ‘불접촉(不接觸), 불담판(不談判), 불타협(不妥協) 
의 삼불정책(三不政策)’난국을 타개하면서도 대만 인민의 뿌리 찾
기 열풍까지 이끌었다. 이것도 중국 정부가 즐겨 보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가족과 종족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시된 뿌
리 조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족은 혈연 관계의 연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에 국한 없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특수한 
사회조직의 형태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탈냉전 시기의 대만인의 
뿌리찾기 관광에서 대륙 출신 노병은 '가족' 또는 '민족'의 뿌리를, 
대만 출신 대만인은 '종족'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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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종족"은 전통적인 중국의 권위 구조 중의 가족 권위를 형성
하는 가장 주요한 단위이다. 그 가부장제에서 파생된 종법 제도는 
중국식의 '가국(家國)'의 관념을 형성한다. 비록 이러한 가국의 개
념은 시대에 따라 정의와 형식은 이미 많이 전환하였지만 중공의 
통전 전략에서는 대만인의 혈연에 대한 인정과 종족의 힘을 결집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의 매개는 바로 '문화'이다. 중
화문화의 확산은 '양안 일가친'과 '중화민족'에 대한 정체성의 조성
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화문화'는 중국이 '일국양제'를 실
천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 ‘신동원, 인동근(神同源,人同根) ’이
라는 구호에 중국이 중화 전통 문화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식으로 
대만인들을 이끄는 중국 대륙으로의 '뿌리 찾기'나 '종교 순례'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신동원(神同源)'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 문화대혁명 초
기에 추진된 '파사구(破四舊)'는 "구사상·구문화·구풍속·구습관"의 
타파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이었다. 예전의 제도나  습관, 문화, 심
지어 집안의 낡은 것까지 다 태워버리거나 부수거나 팔아야 했다. 
그 중에서 공산당의 무신론으로 인해 묘우(廟宇), 신상, 불경이 파
괴되었고 종교 의식도 미신적 행사로 간주되어 억제되었다. 1968
년에 이르러서야 중공이 12 기 중전회(中全會)에서 민족의 사상도
덕적 자질과 과학 문화적 자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적 문명을 
건설함으로써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을 배척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 종교는 신속하게 부흥된다. 1987
년 대만 대갑진란궁(大甲鎮瀾宮)이 앞서서 중국 푸젠성의 메이저
우도로 순례하러 갔다. 이는 1990 년대 대만에서 마조(媽祖） 조묘
(祖廟) 순례 열풍을 이끌었다. 전세계의 향객(香客,향을 사르고 참
배해 오는 사람을 가리킴)을 위해 1989 년 중국이 메이저우의 마
조 조묘를 신속하게 재건했다. 메이저우 조묘과 취안저우의 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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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또한 마조묘)의 재건에 있어 대만 묘우와 향객들의 성금이 대
부분을 차지하므로 조국에 대한 구심력과 양안 일가친의 증명으로 
간주되어 있다. 조묘의 정통성도 그 문화의 근원성을 증명한다. 
또한 대만 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양안관계가 좋
아지거나 나빠지더라도 일반적으로 향객들의 중국행 순례를 제한
하거나 막지 않는다. 그래서 2014 년부터 진먼-취안저우 쓰징 노
선의 소삼통을 이용하는 대만인 수가 증가세로 보이고 매년 10 만 
명을 넘고 있다.  
이어서 '인동근'이다. 대만에 온 이민들 중에 약 80%가 중국 푸
젠성에서 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취안저우와 장저우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양안동근, 민대일가(兩岸同根，閩台一家)'의 주장은 유난
히 중요해 보인다. 다시 동근(同根)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것
은 바로 앞서 말한 종족이 결성한 '종친회(宗親會)'이고 특별히 따
로 설립된 대 대만의 '향정(鄉情)조직'이다. 종족은 성씨를 축으로, 
주거지를 범위로 결성된 하나의 기본적인 사회 조직이다. 대만의 
한족들이 이주한 후, 성씨로 마을(거주지)의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았고 또는 성씨의 발원지를 집의 정문 위에 써서 외부인에게 이 
집의 내력을 알려준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문혁 '파사구' 
운동 당시에 불태우거나 철거된 종족의 족보와 사당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7 년부터 열린 제 1 차 해협백가성포럼
(海峽百姓論壇)이 양안 성씨 원류 연구를 학술화·정기화하였다. 
20018 년까지 이미 10 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 1980년대부터 발족된 대 대만 향정조직은 크게 중앙 
체계의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전국타이롄)과 지방 체계의 '연의
회'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개의 체계의 첫 번째 임무는 대만 동포
와 밀접한 관계와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교류
를 통해서 대만 동포로 하여금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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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 동포의 조국 정치문화적 정체성
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타이롄은 최초의 대 대만 향
정조직이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만성대표단'에 참석할 수 
있는 조직 중의 하나라서 중공 결정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향정조
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양안이 아직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81 년 설립된 전국타이롄이 가장 주요한 접촉 
대상은 해외 대만 동포였다. 임무를 추진하는 방법은 해외 대만 
동포를 하여금 중국을 여행하거나 교류하게 한 후 해외 대만 동포
를 통해 대만 본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중국의 현황을 알려준 것
이다. 또한 전국대연는 지방 향정조직과 다른 점은 그의 멤버 중 
'대만 출신 노병'이 있다. 전국 타이롄은 1988 년 9 월에  '대만출
신노병귀향탐친협진회(台灣省籍老兵返鄉探親協進會)를 설립할 때 
대만 출신 노병이 1000 여명만이 남았다. 대부분은 문혁 시기에는 
비판투쟁과 노동개혁을 겪었지만 대만의 친척 방문 개방하면서 대
등한 신분을 가진 대만 출신 노병들의 지위는 하루아침에 높아졌
다. '근원론'과 '문화'로 중국 대륙과의 연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중국 '고산족' 동포(즉 대만 원주민)까지도 전쟁 시에 '중국어화'와 
'한명화(漢名化)'를 겪어봤으니 중국에게 그들을 중화 일족에 포함
시키는 근거가 되고 그들을 가소성을 지닌 '통전 주체'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 한편 지방 대 대만 향정조직은 대만 동포의 고향인 
푸젠성에서 많이 설립됐다. 1981 년 설립된 ‘푸젠성 대만 동포 연
의회(福建省台湾同胞联谊会)'는 가장 큰 지방향정조직이며, 그 다
음으로는 기층의 향정조직이고 대부분 진먼동포연의회이다. 1985
년부터 2017 년까지 약 10 개의 진먼동포연의회가 설립된 것을 보
면 중공에 의해 '흑오류'로 분류되었던 진먼 출신 중국인의 지위도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종교 문화의 회복과 향정조직의 발
족을 보면 '뿌리찾기 관광'은 이미 민간인 활동에서 국가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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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는 국족 재구축하는 활동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진먼도는 1949년부터 대만 본섬과 정치 공동체로 형성되었고 
냉전 시기에 대만을 지키는 중요한 최전선이 되었다. 군사적 통치
와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해 진먼도가 냉전시기에 오히려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진먼도에 주둔했던 군대가 철
수하는 것에 따라 진먼도가 '최전선'의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주변화되었다. 또한 대만 본섬의 본토화운동으로 인해 진먼도가 
이 공동체에서 어색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대만'이라
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지가 탈냉전 이후 접경
지역인 진먼도의 큰 과제이 되었다. 하지만 관광을 개방하면서 진
먼인이 정치 공동체 외에 중국과의 경제 공동체도 구축해야 된다. 
진먼인에게 있어, 전쟁이 이미 끝났고 다시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안의 평화 교류 지역의 역할을 잘 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며 중립된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은 진먼도의 전망이다. 그리하여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
치는 진먼도의 이중 정체성이 가져온 갈등과 어색함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라고 본다. 공교스롭게도 '문화'도 진먼에 '평화' 분위기를 
구축하는 요소를 제공한다. 냉전 시기에 모택동이 진먼도를 양안
이 완전히 분단되지 않도록 양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삼았고 
현재의 진먼도도 중국 정부에 의해 경제통일전선의 본보기로 간주
되었다. 이는 탈냉전 이후 관광산업이 주요 경제원이 되는 진먼도
가 평화관광 무대를 구축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1949년 이전 진먼도는 변방 중의 변방
이었지만 진먼의 종족 조직이 오히려 비교적으로 공고하게 발전했
다. 푸젠 이민자들은 이민 후 대만에서 힘을 모이거나 자신의 세
력을 발전하기 위해 본적이나 신앙권 등을 근거로 많이 활용하였
다. 반면에 진먼에서 성씨를 주로 하는 종족조직은 아직도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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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이다. 푸젠 각지에서 진먼으로 이
주한 사람들이 항상 성씨나 본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세웠기 때문에 진먼의 직성촌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민가 건
물이나 가문 사당의 문미(門楣)에는 '영천연파(潁川衍派, 진(陳)씨 
집안)'나 '자운연파(紫雲衍派, 황(黃)씨 집안)과 같은 가족 내력을 
표시하는 성씨 현판이 많이 보인다. 냉전의 군대 관리 시기에도 
진먼의 모든 일을 관장했던 군대도 이런 종친 조직을 존중해야 하
며 주민들을 관리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멀리 있는 대
만 본섬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먼은 중국 대륙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냉전시기에는 종족과 종
교활동에 군대는 가능한 한 현지의 수요를 존중하였다. 하지만 국
가 정체성에 있어 많은 진먼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화민국정부
를 인정한다. 1920~1930 년대 동남아에 가서 일했던 진먼 출신 
화교들이 돈을 부쳐 고향에서 만든 서양식 건물 정면의 산벽에다 
중화민국 국기나 국민당 당기, 그리고 중화민국과 같은 장식 무늬
를 새기는 것을 보면 진먼인들은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정치적 구
심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심력은 오늘날에도 진먼인의 정당 
선택에 반영된다. 그 동안 진먼은 국민당의 득표 확보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하는 외에 민진당의 '
진마철군론'이나 독립을 하기 위해 진먼과 마주를 중국에 돌려주
자는 독립파의 주장들도 주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이는 진먼인으
로 하여금 배신당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  
1949년 이후 진먼은 중화민국이 대만 지역을 지키는 가장 중
요한 최전방이 되었다. 43 년 동안의 양안 열전 공격과 냉전 대치, 
그리고 군사 통제를 겪은 후 진먼 전역이 폐쇄적인 방어형 냉전 
경관을 형성했다. 군대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은폐기 위해 군대는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진먼도와 주변 섬들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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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녹색터널에 의해 보호되었고 진먼의 전장 특별의 풍경이 되
었다. 또한 중공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진먼은 지하요새화했다. 
군대나 주민들이 모두 체계적인 조직과 동원하에 포격이 없을 때  
밤낮없이 갱도를 팠다. 주민들이 판 갱도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에
게 포탄을 피하도록 한 것이고 군 작전에 보조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민방자위대（民防自衛隊）'라는 조직을 통해 주민들이 방어 
공사의 구축과 군사 훈련에 참여하게 한다. 나무 뿌리처럼 뻗어 
퍼지게 되는 지하갱도들이나 땅 위의 나무나 모두 진먼인과 군인
들로 하여금 맹렬한 포격전과 20 년 동안의 선전탄 포격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지하갱도의 일부가 이미 관광자원으로 개방
되어 있고 양안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1992 년 진먼 지역이 계엄 해제되었고 해안의 경비가 허술해
지자 소양안 간의 '불법소삼통'이 성행했다. 2001 년 불법소삼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진먼-샤먼', '마주-마위'의 소양안 소
삼통을 개방했다. 이로 인해 진먼을 양안의 중요한 중계점으로 만
들었다. 양안의 관광객들이 진먼에서 특별한 '변경지역'의 응시
(gaze)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거광루(莒光樓）
의 3 층에서 지척에 있는 샤먼의 도시 경관을 조망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거광루는 비록 국민정부가 구닝터우 전투와 따단도 전
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반공복국(反攻復國)의 의지와 힘을 과시
하기 위해 건설된 정신적 보루이지만 중국 전통적 궁궐의 건축 양
식과 민족 대의와 애국주의를 선양하는 자체가  모두 대중국주의
의 성격을 드러낸다. 특히 '조국'을 조망하는 동작이 오히려 중국 
정부가  통일을 바라는 해석에 맞춰 된다. 더구나 거광루 전방에 
있는 작은 섬에서 우뚝 솟아 대륙을 바라보는 정성공 조각상은 조
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응시를 더욱 강화시켰다. 하나는 냉전 시기
에 반공 정신을 선양하면서 패전한 적군에게 자랑했던 건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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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적군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조각상이 냉전 시기에 진먼 서
반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하구에 위치하는 작은 섬에 세우는 것
은 관광객들이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정성공과 군사 토치카
의 부조화감은 진먼인들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
늘날 진먼이 양안 평화교류의 실천구로서의 시대적 역할로 인해 
조성된 경관적 충돌감이라고 본다. 충돌감이 있기 때문에 양안의 
조화 과정을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2018 년 진먼의 모범거
리(模範街)에 양안의 국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는 것과 같은 충
돌감을 예로 들자면, 이는 변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은 물
론이고 진먼은 자신의 정치문화와 국족에 대한 정체성 갈등으로써 
양안관계를 조화시키는 포스트 전쟁시대의 평화로운 역할을 해 보
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001 년부터 소삼통을 개방할 때부터 진먼
도 주민들이 줄곧 적극적으로 진먼도를 양안의 평화 무대로 구축
해 왔다. 예를 들어, 진먼도 주민들은 모범거리를 양안의 국기로 
꾸미는 것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상징을 관광화시키고   양안의 
긴장된 분위기도 완화시킨다. 비록 일부 동네 주민들은 대만 본섬 
사람의 비난을 초래할까봐 걱정했지만 양안의 관광객들은 이것이 
접경지역인 진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이라고 생각하므로 오히
려 신기하고 창의적이라고 본다. 이것으로 진먼도는 이미 성공적










그림 5- 1 모범거리의 양안 국기 나란히 걸린 장면 
 
 
과거의 전쟁터가 오늘날 평화교류의 실천구로서는 가장 잘 보
여주는 방식은 관광이다. 특히 최근 몇 년에 중국 정부가 관광을 
통전과 외교의 제재 수단으로 삼아 탈냉전 이후 관광에 의존해 온 
진먼으로 하여금 평화관광의 요소와 선의를 최대한으로 조성하게 
만든다.  "평화"는 곧 전쟁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과거의 전쟁 유
산에 어떻게 평화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진먼의 큰 
도전이다. 관광 개방 초기에 진먼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주로 본섬 
관광객이므로 전쟁유산은 가장 주요한 관광자원이었다. 심지어 전
쟁 유산과 폐쇄적인 방어용 냉전 경관으로 만든 자연과 인문경관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진먼은 전쟁 역사 유적을 보호하는 최초
의 국립공원이 되었다. 하지만 한때 진먼은 빠른 관광 산업의 발
전과 중국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려고 하므로 전쟁유산이 '애매한' 
존재가 되었다. 예를 들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정신적 표어와 
전쟁역사관들이다. 보통 전쟁유산이 자신의 '평화'가치를 돋보이려
면 전쟁 의미를 반성하여 전쟁의 잔인함을 부각시키는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관광객의 '노는' 기분이 파괴될 수 있다. 
한편 전쟁유산의 '적아논술(敵我論述)'이 지나치게 수식되거나 없
어지면 역사의 진실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만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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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을 그대로 보여주면 중국정부나 중국 관광객이 싫어할까 봐 
걱정이다. 따라서 진먼 지방정부는 '민감한 글자'를 감소한 것으로 
했다.  예를 들어 관광지의 '살주발모(殺朱拔毛)'나 '반공항러(反共
抗俄)'와 같은 표어는 모두 가능한 한 삭제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표방하는 '작전정신' 표어는 진먼의 용맹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대로 보존하거나 기념품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독
립 작전, 자립 갱생"과 같은 표어들이다. 그러나 2017 년에 '전지
36 년, 해엄 25 주년(戰地 36 年，解嚴 25 週年展)'이라는 기념 전시
에서 진먼은 이례적으로 1949 년까지 진먼과 샤먼이 긴밀한 관계
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동안나루(同安渡頭)'에서 '살주발모(殺朱拔
毛)'나 '반공항러(反共抗俄)'와 같은 글이 적여 있는 노란색 천 조
각이 걸려 있고 토치카 전시관 안에는 냉전시기에 대만 측의 반공 
내용을 담는 전단지가 진열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진먼인이 관광
객의 감정을 확보하면서도 자신의 역사적 기억도 남기고 싶은 모
순된 심정이 드러난다.  
진먼의 관광자원은 줄곧 전쟁유산, 민남문화, 자연경관을 축
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자원들이 오랫동안의 군사 통제로 생기고 
보존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남 문화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군
대는 군관 시기에도 지방 종족의 활동과 전통을 존중한 것이다. 
문혁과 냉전시기에  푸젠 지역의 전통문화가 파괴 당하는 것과 대
비하여 진먼은 자신을 민남 문화의 유전자고인 것을 자부하고 있
다. 또한 진먼국립공원이 설립된 후 진먼국립공원관리처가 전통민
남건축의 소유자와 협상해서  건축물의 보수 작업을 맡고  30 년
간 사용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통민남건축을 보존과 활용하고 
있다. 복구된 집은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맡겨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시관, 특색 매점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먼의 붉은 벽돌 전통 건축물은 푸젠성보다 많지 않지만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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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활성화  성과로는 모범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바이두백과(百
度百科)조차 붉은 벽돌 문화를 소개할 때, 맨 앞에서 금문의 붉은 
벽돌의 전통 고택을 언급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적극적으
로 양안의 붉은 벽돌 건축물의 세계 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
한다. 이 때문에 진먼은 문화적 전승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진먼은 한때 동아시아의 냉전 정세에 영향을 준 곳이었다. 그
래서 진먼의‘전장문화’는 양안의 지역 전쟁사이자 전세계 냉전사
의 핵심 중의 하나라서 유난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먼인들은 
2003 년부터 냉전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양안관계와 중국-중미-미국 삼방
관계, 대만은 국가인지의 문제, 대만은 유엔 멤버가 아닌 것, 중국
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냉전 최전방이었던 진먼과 마주는 각각 
신청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 진먼이 스스로의 힘으로 
등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기대 함께 등재 신청하면, 특히 따등도의 웅삼도관광원과 같은 애
국주의 색채가 진한 홍색관광지와 함께 신청하려면 진먼의 냉전 
유산이 중공의 애국주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
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진먼의 냉전 유산은 '중요하지만 보이
지 않는 역설적인 냉전 유산(the paradoxical heritage of cold war）
이 될 수도 있다. 
탈냉전 이후 금문의 지위가 난처해졌다. 그러나 진먼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점차 
양안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관광은 양안의 긴장
관계와 진먼의 이중 정체성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주요 방식 중 하
나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양
안 관광객(대만 관광객 98.4%, 중국 관광객 95.3%)은 모두 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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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안 관계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진먼은 양안 
간의 평화교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대만 
관광객 94.5%, 중국 관광객 96.1%). 이 때문에 진먼과 샤먼 소삼
통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낙관적(대만 관광객 97.8%, 중국 
관광객 97.6%)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진샤의 지속
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안관광
객이 모두 '관광'을 1 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은 무역이고, 세 번째
는 민남 문화이다(그림 5-2). 이는 관광이 확실히 평화적인 교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민남 문화는 진하의 
공동의 문화이면서도 진먼 평화 관광을 구성하는 주축 중의 하나
이다. 그래서 '동문동종(同文同種)'의 문화교류는 정치적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종교와 종친의 역할이 비
교적으로 적다. 필자는 종친교류를 중요시하는 진먼 현지인이 관
광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본다. 둘째, 
종교와 종친의 교류에 참가하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종교의 신자 혹은 종친 사무에 열중하는 사람만 참가하
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 관광객에 비해 확대 범위가 제한적이
다. 그러나 교류 방식은 비교적 심도 있고 정기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 양쪽의 서로 교류에 
따라 정치적으로 난처한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다른 
쪽과 긴밀한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국가정체성
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접경지역으로서 피
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하지만 진먼은 자신의 역설성을 이용하고 
자신의 지위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진먼은 대만
에 대한 정치적 정체성과 중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이용해 충
돌성 있으면서도 조화로운 평화의 무대를 만들어 낸다. 이는 성공
적인 사례라고 본다. 또한 양안관계는 1980 년대 말부터 양안 교
류가 시작된 이래 대만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양안관계가 좋아지
거나 나빠질 수 있지만 종친과 종교 같은 민간 교류는 영향을 받
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의 통전정책이 문화통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동문동종'의 비교적 평화적인 논술
은 확실히 대만인들에게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하고 교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이 민간 교류를 확대려고 한다면 대양
안 교류 간의 정치적인 공작이나 수단이든, 소양안 간의 문화생활
권의 재구축이든 본연구는 진먼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참고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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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lemma of Jinman “s Identity In The Post-Cold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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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exchange situation between Xiamen and Jin
men (also known as Soyangan) which are the border betwee
n China and Taiwa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what role
 Jinman plays in promoting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peace between China and Taiwan. 
Existing research on exchanges between Xiamen and Jin
men usually focuses on economic aspects such as trade and 
tourism. But in order to look deeper at how Xiamen and Jin
men have continued to remain unaffected by political fluctua
tions in cross-strait relations for nearly two decades since t
hey restored exchange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roug
h Jinman’s special political identity and cultural identity. So 
this study looked at the change in Taiwan’s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Taiwan consciousness” that emerged as a resu
lt of Taiwan’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aiwanization 
movement. And the identity dilemma that Jinman faced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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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ommunity after the demilitarization. In addition, 
through Taiwan’s "cultural independence" essay and China’s 
"cultural unification" essay: politicized cultural essay under the 
debate of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explored the influence 
of Jinmen’s cultural identity. 
And in terms of peaceful exchanges, like many studies, this 
study chose “tourism” as the main influence factor. Unlike 
previous studies, however, this study added the most 
representative "roots tourism" and "Pilgrimage tours" in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of both sides. And Using "ordinary 
tourist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religious believers" as 
subjects of analysis, we will examine the impact and contribution 
of civil society’s capabilities in peaceful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However, because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different, 
this part adopted interviews and surveys. Because Jinman’s war 
heritage is a sensitive and distinctive tourism product, it is 
important to see what Chinese tourist and Taiwan tourist think 
about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Jinmen’s war heritage, 
and also what kind of contribution that Jinman does for the 
peaceful exchange of Cross-Strait relations.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1. Tourism certainly has the effect of promoting 
peaceful exchanges. 2. Jinman’s border and battlefield image are 
still a factor by Chinese tourist and Taiwan tourist’s visiting. 3. 
The Kunning-Tou area, where China and Taiwan had a fierce 
landing battle, is the place where tourists from both sides want 
to visit the most and the place where the peaceful atmosphere 
266 
 
is felt the most. 4. The greatest advantage of Jinmen’s war 
heritage is as a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istorical 
education textbook and a place for peaceful education.  
In addition, through visiting the clan gathering groups of 
Jinmen and Xiamen, this study found that the clan gathering had 
limited regional and large scale, but the depth of the exchange 
was different from ordinary tourists and religious believers. It 
has regularly formed a good network of the clan gathering by 
sacrificial and exchange activities. For this reason, the network 
of the clan gathering organizations is crucial to the sustainability 
and deepening of peace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although it brings greater economic benefits because of the 
larger number of ordinary tourists and religious believers. 
This study looked at Jinmen, a former battlefield of, faced the 
dilemma of political and cultural identity after the Cold War, and 
finding the most ideal position in cross-strait relations using the 
duality of its identity. And converting to an "island of peace" 
through the model and conduct of tourism derived from cultural 
essays on both sides under the “unification” debate.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example and direction for the 
future exchang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n active 
contribution to peace and convergence in East Asia. 
Key Words : China, Taiwan, cross-strait relations, Jinman, Kinmen, Xi
amen, divided country, border area: political identity, 
cultural identity: peace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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